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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two directions of prayer as found in the Scriptures and as 
the basis of the spiritual maturity of the faith community. The bidirectionality of prayer is 
directly related to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which Luke describes in his account of 
Paul’s ministry. 
In addition to engaging Scripture, this study analyzes works of John Calvin, Karl 
Barth, and Colin Gunton regarding the Holy Spirit and prayer. The bidirectionality of 
prayer is identified as the proper ministry principle for the missional church. The 
bidirectionality of prayer requires examining the activities of the Holy Spirit, the person of 
the Trinitarian Godhead responsible for outbound activity of love and the helper to the 
church, through whom the believer participates and co-works with the Spirit in activities 
for unity and completion. Prayer is the greatest gift of God to us. Through prayer, the 
church approaches its foundation in the forgiveness of the cross (centripetal direction) and 
advances to completion enabled by the unity mandated by Christ in the Holy Spirit’s 
activity (centrifugal direction).  
This study applies this bidirectionality of prayer to a local church in Toronto, the 
Osung Church. Church ministry must find its direction in the centripetalism towards the 
cross and the centrifugalism towards completion of unity. Such direction is 
bidirectionality: holding on to the cross and cooperating with the Holy Spirit. A church 




to supernaturally reform that reality via partnership. Therefore, prayer is located between 
the effort to pursue intimacy with Christ who lives in us and the supernatural power of the 
Holy Spirit who sends us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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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제 1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자가 기도와 목회의 연관성에 대한 본 연구를 결심하게 된 것은 목회 리더십과 
기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다수의 성경적 증거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부터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기도와 성령의 관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매우 
강조한다(눅 11:131).  사실 누가가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다른 공관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 달리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으실 때 성령의 임재를 현상적으로 경험하신 것이 바로 기도하실 때 음을 
명시한다(눅 3:21).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를 선택하신 것 역시 기도하실 
때이고(눅 6:1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도 
바로 기도하실 때 다(눅 9:18).  한편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도 기도에 대한 관심과 강조를 
드러낸다. 그는 사울(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이후 자신의 후반 생애를 기도로 
                                                 
1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7 장 7-12 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이라고 한 데 비해서, 여기서는 
성령으로 대치했다.  성령이 좋은 것들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를 대신해 간구하실 뿐더러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더 
부합된다.  성령이 기도와 얼마나 접한 관련이 있는지 주님의 입을 통해서 누가는 지적하고 있다.  
J.L. North, “Praying for a Good Spirit,” JSNT 28.2(2005): 167-188 는 이 본문이 원래 “좋으신 ”이라고 




시작했음을 주목한다(행 9:11).2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일관되게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은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고 
권면한 사실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3  
앞서 언급한 누가의 두 책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기도 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한 
언급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4  초대 교회의 시작이 
기도와 성령 강림에서 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성경(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의 
도처에서 발견되는 기도의 사례들은 신앙공동체의 성숙과 기도의 ‘불가분의 
관계(inseparable relationship)’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5  이와 같은 관찰을 통해 본 연구자는 
성령이 기도자와 동역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6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교회 
                                                 
2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누가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복음의 원수에게 가보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주저하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기도 중’이라는 말 보다 더 안심되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양 축으로 움직 고, 핍박자 바울이 기도하는(오로지 기도에 
전념한다는 의미의 누가의 관점에서: 행 1:14 등)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곧 교회의 형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너처럼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의 사도로서의 사역이 기도에서부터 출발하 을 것이라는 암시도 포함된다.  누가가 볼 때에 
바울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가 오히려 은혜보다도 앞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전 15:10).  
그야말로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누가의 신학의 산 증인이었다(눅 11:13;행 9:17).  
바울의 기도 목회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은 John Stott, The Message of Acts 
(Downers Grove: IVP, 1990): 174-175 에 잘 묘사되어 있다. 
3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의미에 관해서는 Clay Smith, “Αdιaλetως Προseύχesθe: Is Paul serious?”, 
Presbyterion 22/2 (1996): 113-120. 참조할 것.  
4 ‘성령’의 언급은 마태가 8 회, 마가가 6 회 사용한 반면, 누가는 무려 16 회나 언급한다.  한편 
‘기도(하다)’의 언급은 마태가 17 회, 마가가 10 회 사용되었지만, 누가는 25 번 언급하고 있다.  
참고로 요한복음은 성령을 13 회 언급하 지만, 기도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17 장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분량 면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긴 하다).  요한은 
공관복음(마 21:12-13;막 11:15-17;눅 19:45-46)의 성전청결에서의 예수님의 표현인 ‘기도하는 집’ 
대신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대체하 다. 
5 구약성경의 제단(altar)은 예배의 의미로 확대되기 전에는 신약성경의 기도와 동의어로 보인다.  
이스라엘의 동물제사가 시행되던 기간을 포함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모든 주요인물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나 기도를 등한시 하던 사람들이었다. 
6 동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합력(co-work) 하거나, 성령의 리드(lead)에 동참(participation)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기도하면 성취한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강요(coercing) 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자의 행위다.  즉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은 된다는 말이다.  물론 성령이 교회에 
역사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는 오직 필요조건일 뿐이다.  확실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성령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고전 3:9)라고 말했지만 7  엄 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동역은 하나님의 이신 ‘성령’과의 ‘동역’이라는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오랜 동안 목회 현장을 동행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누가에 의하면 
모든 교회 사역은 성령의 활동이며,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주신다는 주님의 
가르침이 매우 분명하게 전달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8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주제는 하나이고, 그것은 기도를 통한 성령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또한 동일한 활동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기도를 장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9   그래서 기도에 관한 연구는 성령의 활동을 살피는 일이고,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다.  적어도 누가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10   그것은 그가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움을 의지할 때 뿐이라는 실존의 표현이었다.   
따라서 기도에 대한 고찰은 성령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한다.  이 새로운 
시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상호간의 관계인 삼위일체의 연구에서부터 출발한다.11  이때의 
                                                 
7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과 공동의 창조자(co-creators)의 
의미로까지 확대해서 쓰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같이 일하는(co-workers) 개념이 
보다 부합되는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이든, 활동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기도자만이 성령과 동역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다분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용어다.  믿는 자의 정체성(identity)에서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act)의 개념이다.  성부와의 동역이 아니고, 성자와의 동역도 아니며, 오직 성령과의 
동역으로 이해해야 바울의 진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8 Michael Green, 초대교회의 복음전도(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홍병룡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0): 435.  그린(Green)은 초대교회의 기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관찰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지 않는 한, 그분이 그분 자신을 
이방인에게 계시하여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9  본 연구자가 말하는 ‘우리’는 교회공동체 및 기도하는 자들을 지칭한다.  성령을 통해 이미 
드러나고 주신 은혜들과 장차 “같이 기도함으로” 받을 은혜에 대한 기대라는 형식은 누가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구조이다(바울서신서 논의 참조). 
10 누가복음을 흔히 ‘사람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그는 참된 인간의 모습은 언제나 ‘무언가를 성부께 구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성령은 구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것이다.  
11  기독교 성의 근간은 삼위일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Bradley Holt, Thirsty for God 




삼위일체론은 정적인(static) 구분이 아니라 동적인(dynamic) 상호연결(페리코레시스 
perichoresis)이다.12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와 죄로 인해 타락한 피조물을 구속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아들 성자와 그 아들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역시 
보냄받은 성령이 “서로 주고(giving) 받는(being given)” 관계를 말한다.13  이중에서도 성령은 
사랑의 외향적(outbound) 활동의 주체로서 성도의 보혜사(helper)이며, 성도는 기도로서 
성령의 연합과 완성(unity and completion)의 활동에 참여하고 또 동역하게 된다(participate 
and co-work).   
교회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시작되지만(institution), 성령의 
활동으로 세워진다(constitution).14  다시 말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십자가로 나아오며 성령과 
함께 나아간다. 본 연구자는 이 두 방향 사이에 기도 활동(prayer life or prayerful life)이 
있다고 본다. 기도를 통해서 성도(바람직하기는 합심기도하는 교회)는 교회의 기초인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 나아오며(centripetal direction), 역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쉬지말고 기도함으로) 그리스도가 제정하고 시작한 
연합이 성령의 규정 활동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centrifugal direction).15   
성령은 완성의 이다. 이 경우에 완성은 십자가에서 출발하기도 하지만, 
창조에서부터 출발하기도 한다.16  교회보다 하나님나라가 더 큰 개념이듯이17 구속보다 
창조는 더 큰 개념인 셈이다.  구속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12 하나님 내부의 상황을 상정하는 개념인 페리코레시스는 성령의 활동과 교회 안에 서로 세워줌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에도 중요한 개념이다.  추후 건튼(Colin Gunton) 의 신학을 
이야기 할 때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13 Colin Gunton, The Promise of Trinitarian Theology (London: T&T Clark, 2003): 206.   
14 앞으로 전개될 논의에서 두 단어의 번역은 제정(institution)과 규정(constitution)으로 하고자 한다. 
15  포스터(Foster)는 기도를 양방향이 아니라 세 방향(안으로/밖으로/위로)으로 파악하지만, 본 
연구자의 생각으로는 위로의 방향은 결국은 안으로의 방향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안으로 향하지 않고는 위로 절대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 Richard Foster, Prayer (New York: 
HarperColins, 1992): 79. 
16 창조에서 출발한 성령(당시는 하나님의 으로 주로 표현됨)은 십자가에서 재출발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이런 기본적 설정을 담고 있다. 
17 사도바울은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가리키는 것 같다(롬 14:17; 고전 4:20; 6:9; 15:50; 갈 5:21; 




활동성(완성을 향한 방향성)이 위축된다.18  성령은 성자처럼 온유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의지를 꺾어서까지 활동하시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기도자(내지는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성령의 활동과 방향성에 기꺼이 순종(참여함과 동역함으로)하겠다는 
의지이다.  목회에서 순종은 성령의 방향성에 곧바로 편승하게 된다.   
본 연구자가 볼 때 교회 목회에서의 위기는 방향성의 상실이다.  이때의 방향성이란 
십자가로의 구심성과 연합의 완성으로의 원심성을 말한다. 곧 양방향성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과 함께 성령과 동행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두 사건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에 통합되어있다는 시각이 중요하다.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하셨다(요 16:15).  
초대 교회에서 이러한 방향성은 너무 분명하다.19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창조의 완성을 향한 성령의 방향성은 사도행전의 
기사에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특히 바울 서신들)와 구약 성경에서도 관찰해 봐야 
한다. 20   교회 목회는 그 방향성을 거듭 확인하고 적용하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방향성과 오늘 일치시키려는 노력에 다름 아니다(고전 9:26).  기도와 성령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주장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며, 그 방향성은 합력선의 방향이라는 
것이다(롬 8:28).  교회 목회는 현실의 개선(improvement)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현실을 
초월적으로 변혁하는(reforming) 합력선을 기대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친 함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합력선으로 활동하시는 
성령의 보내심(성도를 파송하심)의 초월적인(성도와 교회의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 사이에 
위치한다고 말해야 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마누엘(내재하시는 
                                                 
18  포스터(Foster)는 밖으로 향하는 기도의 이미지를 저수지(reservoir)에서 찾는다. 본 연구자는 
오히려 바람과 같은 성령이 더 어울리는 비유라고 생각한다: Richard Foster, Prayer: 168. 
19  선교적 교회는 초대교회의 역동성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이러한 방향성 가운데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주제로 통일시켰다.  선교의 방향이 교회의 방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본 
연구자는 성령의 양방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Darrell L. Guder, 
“Worthy Living: Work and Witness from the Perspective of Missional Church Theology,” Word and World, 
25/4 Fall (2005): 424-432 참조할 것. 
20 십자가 사건 이전인 구약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현상은 기도의 수단을 통해서 공동체의 성장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거기에 어떤 구심성과 원심성이 드러나는가의 여부이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더욱 연합하게 되며, 또한 우리를 초월케 하시는 성령(초월적인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리스도의 내재(immanence)와 성령의 초월(transcendence)의 주제는 
기도와 더불어 다루어져야 한다.   
엄 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내재하심도 성령의 중재(media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21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요 1:18),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고전 12: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두 중재자를 보고 
있는 것이다.22 창조의 하나님은 구속의 중재자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시작하신 새창조의 
완성을 위해 성령이라는 중재자를 보내셨다.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이신 반면에, 성령은 하나님과 기도자23 사이의 중재자이시다.24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는 구약 성경의 도처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가능한 
한 여러 곳에서 그 증거를 찾고자 하 다.  같은 관점에서 역시 사도 바울의 서신의 주제가 
검토되었다.  기도가 사도 바울의 리더십25의 한 구성 요소이고,26 기도하는 바울한테서 적 
                                                 
21 성령의 초월적 활동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Immanuel)이 
실현될 것이다. 
22 본 연구자는 이미 건튼의 중재신학의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성자와 성령은 
독특하신 역할을 담당하시지만 중재자라는 카테고리에서는 “하나님의 두 팔”의 이미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추후 건튼의 신학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23 “기도하는”의 뜻은 실제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를 포함해서 생활 자체가 기도에 
젖어 있는 기도충만한 상태(prayerful)를 지칭하고자 한다.  스탕달은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생활을 
했다고 주장한다.  Krister Stendahl, “Paul at Prayer,” Interpretation, 34/3 (1980): 240-249. 
24 성령은 기도자로 하여금 십자가와 세상의 양방향성을 갖도록 중재한다. 
25 바울의 적 리더십에 대한 사회인문학적 접근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들면, Richard Ascough, 
“Chaos Theory and Paul’s Organizational Leadership Style,” Journal of Religious Leadership 1/2 (2002): 
21-43 등을 참조할 것: 저자는 바울의 리더십이 ‘혼돈’과 ‘질서’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최소한의 권면(minimalist)으로 교회(문제)를 통합하고 있다고 말한다. 
26황진기 교수의 강의인 ‘사도바울의 성과 목회리더십’ (Paul’s Spirituality and Pastoral Leadership)의 
강의안에서 시작된다. 같은 제목의 텀페이퍼(term paper)에서 본 연구자는 고린도에서와 
아테네에서의 사도바울의 목회(사역)의 차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것은 사도행전 17 장 16 절과 
18 장 5 절의 비교를 통해서 본 선교의 결실에 관한 주목이었다.  바울의 파록시즘(paroxysm)이 결코 
아테네 전도에서 유익을 주지 못하 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다.  오히려 연약한 리더십(혹은 
성)이 고린도교회라는 신앙적 자산을 후대에 남기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거기서 관찰한 
바로는 성령과 파록시즘은 같이 가기 힘든다는 것이었다.  당시 페이퍼에 몰두할 때의 본 연구자의 
주된 관심은 통합적 리더십(integral leadership 혹은 leadership of integrity) 다.  갈등과 분쟁을 





리더십이 나왔다는 주장은 이미 제기가 되었다. 27   본 연구자의 관심사는 사도 바울이 
각각의 목회 현실에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활동 방향에 참여하고 동역한 
사례의 조사다.  그러므로 여기서 관찰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와 선교의 두 개의 주된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의 서신을 읽을 때 기도하는 바울을 상상해야 한다.28  
예를 들어, 빌립보서를 읽을 때 우리는 쉬지않고 기도하는 바울을 옆에 같이 두고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성령의 활동에 참여할 기대가 
커진다.  기도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고29 그 말씀의 이해와 우리의 목회 현실에서의 
적용은 성령의 독특한 방향성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이고, 기도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임이 
분명해진다. 30   기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품이 아닐 것이다. 31   만일 기도의 출발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면, 기도를 통한 기대 심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반드시 기도하라는 요구를 하나님 명령으로 이해하게 되면, 소위 
펠라기아니즘(Pelagianism)과 아르미니아니즘(Arminianism)에 대한 교정된 시각도 
가능하다고 본 연구자는 확신한다.32  이 논문은 기도의 양방향성에 근거한 목회의 역동성을 
밝히고자 한다. 
                                                 
27
예를 들어, Oswald Sanders, 지도자 바울(Paul the Leader)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87): 95-104. 
바울은 은혜의 시작부터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그의 마지막도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를 생각했을 
것이다. 
28 Gordon Fee, 바울,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Paul, the Spirit, and the People of God), 길성남 역 
(서울: 좋은 씨앗, 2001): 201: “바울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되는 매우 놀라운 모순들 가운데 
하나는 바울 사상의 모든 면을 연구하는 수천 권의 책이 있지만 그의 기도 생활을 다루는 책은 
소수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울에 대한 그림은 선교사 바울이나 신학자 
바울 둘 중의 하나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을 볼 때 분명한 것은 그가 선교사나 
사상가이기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29 Karl Barth, Church Dogmatics (London: T&T Clark International, 2004): vol.I.1, 49. 
30 Clinton Parker III, “Pastoral Role Modeling as an Antecedent to Corporate Spirituality,” Journal of 
Religious Leadership 13/1 (2014): 161-185.  저자는 초대교회와 같은 향력을 주는 교회는 말씀과 
교제와 함께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변화와 권위와 성과 양육의 지도력의 목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31  여기서는 초월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모든 노력을 포함한다.  교회에서의 기도의 독특함은 그 
중보성에 있다.  그 출발은 다른 종교에서 흔히 관찰되어지는 소위 중간자(medium)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교회는 기도할 수 없다(행 4:12; 딤전 2:5). 
32 소위 synergism 과 관련해서 복음주의 신학계에서 기피하는 두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해석에서 거북함을 드러낸다. 본 연구자의 생각은 기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심지어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개요 
 
이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제 2 장에서는 기도의 신학적 측면을 살펴본다.  
신학자들이 이미 관찰한 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의 소개와 함께 본 연구자의 
검토(reflection)가 그 소제목들의 내용이다.  다양한 기도의 형태와 상황에서 얻는 교훈을 
토대로 기도의 방향성(directional)과 역동성(dynamism)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3 장에서는 기도의 방향성과 성령의 동역자로서의 기도(자)가 가지는 역할을 
구약성경 속에서 찾고자 한다.33  그것은 단순한 흩어짐(scattered) 대신에 일정한 방향성을 
공동체에게 가져오게 하는 기도의 효능에 관한 사례들이다. 기도를 통해 그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혼돈된 공동체를 계시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에 기도를 통한 적극적 동역자로 적 신분 
변화(transformation)가 가능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제 4 장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바울 서신에서 드러난 기도의 기능을 관찰한다. 
사도행전은 ‘기도 행전’이라 불리울 수 있을만큼 도처에 기도하는 모습과 그 결과에 대한 
기술이 발견된다. 사도행전에 비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바울 서신 전체에 
깔려있는 기도의 배경은 쉽게 감지할 수 있다.34  서신서에서 드러난 바울의 목회 의도는 
자신처럼 선교에 뜻을 둔 ‘기도의 동역자’들을 양성하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 저작권이 널리 인정되는 7 개의 서신들 뿐 아니라 저작권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나머지 서신들의35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바울 서신 전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건강한 교회와 기도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도이며, 이러한 주고 받음의 관계는 기도의 구심성과 원심성의 양방향에서 
드러난다. 이 양방향성이 어느 한 방향으로 치중된다면 참기도에서 그만큼 멀어져 간다.  결국 
방향성 상실로 귀착되고 만다. 
33 물론 삼위일체의 시각을 구약성경에 곧바로 적용해서 관찰하는 것은 무리한 일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기도에 관한 한 구약성경은 풍부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고 본 연구자가 주장하는 기도의 
방향성과 그 결과는 흥미진진한 관찰 대상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34 특히 바울 서신 서두에 나오는 기도에 관련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졌다.  차정식, “바울 서신의 
축원 문구와 기도 신학,” 신약논단 9/2 (2002): 443-474 참조. 
35  바울저작권이 널리 인정되는 7 개의 서신들(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소제목들이 되었다. 기도 전반에 관한 검토가 알려주는 기도의 기능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임이 밝혀질 것이다.  첫째가 접속사적 기능이요, 둘째가 방향성이요, 셋째가 성령의 
동역자(co-worker)로서의 기도이다.   
제 5 장에서는 콜린 건튼(Colin Cunton)의 신학을 소개하고, 기도의 기능과 연관된 그의 
신학적 개념을 검토한다. 건튼은 그가 재임했던 국 런던의 킹스칼리지(King’s College)의 
동료 교수들이 평가한 것처럼 독일 신학자들처럼 치 하고 철저한(exhaustive)한 신학 
체계보다는 자신의 논지를 역설함과 동시에 상대의 반격에 대해서 겸허한 호기심을 가지고 
경청하기를 즐기는 신학자 다.36  포괄적인(inclusive) 성격의 그의 신학이 본 연구자에게 
가르쳐 준 것은 관계에 대한 것이다.  칼 바르트(Karl Barth)의 서로 다름(otherness)의 개념을 
더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한 것이 서로 다름과 관계성(otherness & relatedness)이다.  이미 
언급한 사도 바울의 목회의 통합 원리를 설명할 때 이 보다 더 나은 해석 도구는 없다고 
판단된다.37 
하지만 바울 서신을 더 깊이 접근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교회 통합과 리더십의 
원리는 건튼이 제시하는 서로 다름과 관계성보다 더 깊이 깔려 있는 기도의 원리와 
기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서로 다름(the otherness)과 관계성(the relatedness) 사이에 
기도(prayerfulness)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기도 없이는 서로 다름에 
대한 관대한 시각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관계적 시도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논지다.  다른 누구보다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38   
                                                 
36 건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Bruce L. McCormack, “The One, The Three and The Many: In Memory 
of Colin Gunton,” Cultural Encounters, 1/2 (2005): 7-17 참조.  저자는 건튼의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 중심의 창조론이 덜 강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고 있다. 
37 예를 들어 관계회복을 위한 기도의 소중함에 대한 연구는 James M. Houston, “Prayer as the Gift and 
Exercise of Personal Relationships,” Crux, 21/3 (1985): 3-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38 본 연구자는 그래서 기도의 기능을 접속사적(auxiliary 혹은 conjunctive) 기능이라고 부르고 싶다.  
조동사가 주동사에 비해서 보조하는 역할이기는 하지만 전체 의미를 위해서는 결정적인 구실을 
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나라와 교회공동체가 성취해야 할 사역을 돕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서로 다름과 관계성이라는 주제에서 보이듯이 접속사 ‘과’(A  and  B)처럼 기도는 통합(혹은 통합의 





제 6 장에서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고, 그 
논의와 관련된 기도의 위치를 살피도록 한다.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듯이 기도는 교회의 
핵심기능이다.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도 없이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말해야 정확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선교적 교회보다 더 큰 
주제이다. 선교적 교회에 관한 연구 가운데 헤이스팅스(Ross Hastings)의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선교적 교회(Missional God, Missional Church)를 주 교재로 삼고, 그 밖의 논문들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 개념에 관해 검토하 다.   
제 7 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에서 도출한 기도의 방향성을 지역교회(토론토 
오성교회)에 적용한 기도 목회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목표는 새로운 사역의 창조를 가능케 
하는 기도와 그 열매이다.  다양한 선교와 전도 현장에서도 이미 관계성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십자가와 성령의 양방향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역사할지 기대감을 갖고 도전하고자 한다.  마지막 제 8 장에서는 종합적 결론으로 창조 
세계 전반에 걸쳐서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이 가져 올 가능성들을 감사함으로 조망한다.  












이 장에서는 기도의 본질에 관한 신학적 조명을 시도한다. 칼빈(Calvin)과 칼 
바르트(Karl Barth)가 말하는 기도의 역할에 주목하고, 그 밖의 신학자들의 견해를 살피고자 
한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서 도출될 수 있는 기도의 양방향적 속성과 요소들을 밝힌다.  그 
후에 기도 행위를 구성하는 참여자로서의 삼위 하나님과 기도자의 관계를 기술한다. 
그리고 기도의 역사라 할 수 있는 구약과 신약에서의 기도 형태와 양방향성을 추구하는 
기도의 훈련에 관해서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참된 기도란 양방향성이 있음을 결론적으로 
밝힌다.   
 
제 1 절  기도의 정의에서 드러나는 방향성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말(communication)이나 행동에서 기도의 본질을 유추해 보려 하지만 기도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자연과의 명상(contemplation)을 추구하려는 시도에서 
기도와의 유사성을 발견하려고 해보지만 기도의 대상은 비인격적인 자연은 아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와 대화하려는 과정에서 기도의 속성을 찾으려고 해보려는 시도도 
타당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자기충족의 깨달음(cognition)일 뿐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간단한 관찰을 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기도는 그 ‘원인’의 규명에서 그 정의가 
내려질 것이라는 암시를 받게 된다.  즉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기도하는 이유에 




얻는 것이 가장 유익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에서 
기도를 대하는 우리의 모든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 자신이 절박함을 느낄 수록 기도에 매달리는 현상을 목격한다.  
목격한다.  칼빈(Calvin)이 말하는 기도는 그의 구원론에서부터 그 근거를 찾고 있다.  
“전적인 무능을 인정한 인간이 예수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심령이 되어 
풍성함이 그 본질이신 하나님께 요청하는 행위”가 기도라고 칼빈은 말한다. 39   기도는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인간과 그(그녀)를 초월하는 구원자와의 관계이다.  그 
구원자에게는 풍성함과 구원이 있음을 믿을 때 기도는 가능하다. 전적인 무능의 
자각에서부터 기도는 출발한다. 여기서 중재가 필요한데 우리의 전적인 무능을 
“일깨워주는 성령”의 역할이다.40  기도의 시작에 있어서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나님 편에서의 유효한 시작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중재하시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인간은 
당당히 기도의 주체이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기도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다.  소위 원인제공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신다.  기도자는 원인제공자인 하나님께로 나아갈 뿐이다.  물론 그것은 
놀라운 의지이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이다.  달리 표현하면 원인되시는 하나님께 자율적인 
인간이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 길은 관계의 길이고 방향성이 있는 길이다.  그 길은 우리의 일상적인 
길처럼 양방향이 정상적이다. 그 양방향이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섬성과 인간을 
향해서 나아오시는 하나님의 원심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예배와 비교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인간의 모든 자세를 포함한 예배”41 이기 때문이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예배보다 오히려 더 큰 개념이 기도일 것이다.  또한 예배에는 모이는 방향성이 
                                                 
39 John Calvin,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Grand Rapids: Eerdmans, 1989): Book III, Chapter. 20.1. 
40 Ibid., Chapter 20.1.  칼빈은 로마서 8:26 에 근거하여 성령이 기도자에게 기도하려는 용기를 준다고 
하 다. 




강조되는데 비해서 기도는 기본적으로 양방향성을 취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기도의 구심성이 고도로 집약된 신앙형식이라 하겠다.   
기도 행위는 공간적인 비유를 사용해서 “믿음의 수직관계와 사랑의 수평관계를 
체험한다고”42 하기 보다는 구심성(centripetal)과 원심성(centrifugal)의 관계가 하나님과 
기도자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수직과 수평으로 표시된 공간성을 믿음의 
구심성과 사랑의 원심성으로 대치하는 것이 교회의 모임과 흩어짐과 같은 운동성을 
더욱 선명하게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기의 표현을 다시 정리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사랑으로 흩어지는 것이 예배와 기도 생활의 모습이다. 우리의 
믿음을 굳이 논하자면 그 길을 부단히 움직일 수 있도록 격려하는 힘이라 하겠다. 
기도자는 믿음에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성령과 함께 나아간다.  기도에 있어서 이 양방향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의 전통에서도 하나님의 인 성령(Holy Spirit)은 바람 혹은 
호흡의 모습을 띠고 우리에게 현현하신다. 성령이 기도의 중재자이심을 인정한다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 호흡과 같다는 비유는 적절하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며, 적으로 호흡하는 
생명유지의 수단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이다”. 43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적 생명( 생)의 향유를 위한 호흡의 기능은 기도의 일차적인 중요성으로 
보인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불리우는 생명과 양분을 들이마시는순간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내쉬는 순간으로 구분된다. 물론 이 개념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들이마심과 내쉼이 정반대라고 설명해야겠지만 성령과 함께 생명과 은혜를 
들이마시고 성령과 함께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입으로 부르는  호흡의 양방향성이 
어떤 면으로는 더 정확하다고도 할 수 있다.  생명의 양방향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기도자의 성숙과 헌신을 설명하기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42 Donald Bloesch, Essentials of Evangelical Theology.  vol. 2 (Peabody: Prince Press, 1998): 56. 




우리의 귀는 다른 사람의 방향성 있는 기도 소리에 집중하게 된다.  기도에 방향성이 
없는 이유는  “단지 믿음의 과장을 위해서” 44  하기 때문이다. 참된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방향성이 있다.  그런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일 뿐 
아니라 “안식(Sabbath)을 기억하고 지키는” 구심성이 있다. 45   그러므로 안식의 방향이 
먼저이고 그 후에 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주어진다.  순서적으로 볼 때 구심성은 원심성에 
선행한다. 주중보다 주일이 선행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양방향성이 분명해지며 
기도는 구심성과 원심성 사이에 있는 동시에 그 두 방향을 통합하고 있다.   
기독교 성의 측면에서도 기도의 방향성은 발견된다. 하지만 이 경우 양방향성은 
상당히 약해지는 것을 알게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46  성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친 함이 강조된다.  성 훈련의 여러 항목 중에서 
기도는 단지 한 요소일 뿐이다.  원심성에 비해서 구심성이 강조된 모습이다. 
이상에서 볼 때 기도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삼위의 하나님(Triune God)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현상임이 분명해졌다. 기도에서만큼 삼위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인하는 
행위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도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났거나 새로이 만나게 되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길 기꺼이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와의 거리가 가장 근접해 있음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으로서 인격적이시고 체험적이시고 초월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삼위일체의 믿음에 근거해서 기도를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은 선언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도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간의 개인적 공동체적 행위이다. 물론 성령의 
                                                 
44 Barth, Church Dogmatic: vol. III.4, 88. 
45 Ibid., 88. 
46 Richard Foster, Prayer (New York: Harper Collins, 1992): 1.  포스터의 기도에 관한 정의를 정리해 
보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고 하 다.  출발지로 되돌아 가는 
것이 기도의 의미이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적 여행길이라고 말하 다.  그의 관찰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오히려 
우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고 하 다.  기도는 그에게 있어서 
고향집으로 찾아가는 것이고 그 집의 문이 그리스도라고 하 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모든 




역할은 기도 활동을 돕는 보혜사로서 파송된 하나님의 이라는 관점이 중요하다. 
기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기도의 정의를 통해서 
발견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방향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두 
방향성이다.  
 
제 2 절  기도의 속성: 방향성 
 
기도의 정의에서 ‘구함’이 관계의 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관계란 서로 주고 
받음이다. 샬롬(shalom)은 서로 주고 받음이 원만한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일 것이라고 상정하게 된다. 기도의 원인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서로 관계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제가 된다.  왜냐하면 기도는 삼위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또 하나의 관계 설정이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도의 시작은 삼위의 하나님이다. 그가 먼저 드러나시고 
행하시고 분발케 하시기에 기도 행위는 가능하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원인제공자이다. 성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응한다. 성자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면 우리는 반응하게 된다.  성령 하나님이 먼저 격려하시면 우리는 
활약하게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의 관계를 상호관입(perichoresis)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삼위가 서로 주고 받음의 활동을 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삼위의 관계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의 관계 선(line)이 추가된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삼위의 관계와는 달리 기도자의 선은 오직(exclusively) 성자에게 연결된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행위가 성부가 이끄시고 성령이 도우실지라도 실제로 
접촉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다(요 14:6;6:44;고전 12:3).  다시 말하면 여기서 논의하는 
기도의 방향성 중에서 구심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함으로 향한다는 






   1.  기도의 구심성 
칼빈(Calvin)과 마찬가지로 바르트(Barth) 역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무능함을 발견하는 때” 47  라고 말한다. 우리의 무능함과 그 자각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기도의 구심성의 여행이 시작된다.  이 경우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된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체험은 
말씀이 가까와지는 체험과 동일하다.48  그리고 그 구심성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자 예수는 창조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제는 멀리 있는 무서운(혹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말씀을 들음이 없이 기도는 성립할 수 
없다. 구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한 번 들은 말씀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심성이 시작되고(initiate) 기도를 통해서 이 방향성은 
보강된다. 최초의 구심성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다.49 성자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말하자면 성육신한 아들이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통해서 다시 성육신하신다. 50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심을 깨닫게 된다(롬 8:32).  
그런데 우리는 기도자로서 최초의 내주하심에 마냥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후에도 
거듭해서 성자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희생(십자가)의 제사의 자리로 나아오게 된다. 
이 기억을 통해서 기도는 헌신이 되고 구심성은 보강되어 간다. 예배는 기도의 구심성에 
장소성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구심성을 장려한다. 기도 공동체는 예배의 
형식으로 모이게 되며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있고 그 모이는 모습은 
한 마음이다(행 1:14). 이제 하나님 백성은 “기도하는 백성”이다.51 기도의 구심성으로 삶이 
제정된 무리이다. 여러 형태의 기도가 있을지라도 초점이 있는 기도를 하라는 권면인 
셈이다.   
                                                 
47 Barth, Church Dogmatics: vol.I.1, 23. 
48 Barth. Church Dogmatics: vol.III.3, 268. 
49 Ibid., 269.  뒤에 설명하겠지만 물론 성령의 원심적 활동인 전도를 통해 말씀을 받을 수도 있다. 
50 본 연구자는 incarnation 대신 내주하심 혹은 제정(institution)이라 부르겠다.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mediation)를 표현할 때 쓰는 말(institution)은 제정(制定)(establish 혹은 found)의 뜻이며,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교회의 성찬과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미 주신 은혜이고 
기도는 그 사실을 거듭 거듭 기억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교회의 충만은 주신 은혜와 
그것에 대한 감사의 충만이다. ‘기도 충만’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 중심성이 분명해 
지는 것이다.   기도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 구함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롬 8:32).  또한 기도는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심성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음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기도자의 움직임이다.  다시 말하면 구심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이 놓여 있다는 말이 된다. 
이제 기도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를 더 깊이 전개해 보고자 한다.  ‘구함’으로 인한 
기도의 구심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음이 드러나게 된다.  기도의 핵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구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형식이 열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주고 받음의 관계이다. 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에 의존하시기” 때문이다.52 그의 뜻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협조가 필요할 
뿐더러 요청하신다는 사실이 기도의 또 하나의 방향성을 드러낸다.  즉 완성의 
방향이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력자로 높임받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격려를 받는다. 하지만 더 긍극적인 비 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장려하신 하나님은 “ 광을 받으신다.” 53  또한 하나님의 동반자로서의 
기도자는 펠라기아니즘(Pelagianism)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   즉 기도 
행위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기도가 장려되었지만 “기도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54 기도는 그리스도를 향한 간구의 방향을 체험한 
인간이 계속해서(쉬지 않고) 간구함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그 
방향성의 시작이 인간 스스로가 아님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시너지즘의 함정은 
                                                 
52 Bloesch, Essentials of Evangelical Theology. vol. 1: 31. 
53 Ibid. 40. 




제외된다. 하나님과 동등한 협력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이른(reaching the center) 
겸손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방향성이기 때문이다. 
 
   2.  기도의 구심성의 핵 (Center/Core):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말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히 4:16).  기도의 구심성은 믿음이 수반되는 행위이며 이 믿음은 
죄사함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죄사함의 대속을 
믿고 기억하는 행위이다(요일 2:2;4:10;롬 3:25;사 53:10).  죄는 기도를 방해하며 믿음을 
붕괴시킨다.  기도를 쉬게 하며 방향성이 상실된 신앙생활에 빠지게 한다.   
기도가 회복되려면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고 믿음이 회복되려면 죄를 사함받는 수 밖에 
없다. 기도자는 한번 씻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로 나아오는 
수 밖에 없다(딛 3:5).  흔히 기도의 응답이 안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십자가로 향하는 
기도의 구심성이 약해진 믿음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와 믿음은 서로 손을 잡아야 한다”.55   죄사함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제 
제사인 십자가로 나와야 한다는 말이 된다.   
기도의 구심성은 항상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실천되며 죄사함의 확신은 그 믿음을 보강한다. 십자가로의 구심성은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이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확인과 죄에서 결별”은 응답받는 
기도의 최우선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56  즉 믿음으로 구하는 일은 “죄의 자백이 있는” 
기도의 자세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이다. 57   물론 죄의 자백은 기도의 구심성의 여정에서 
골고다 언덕이 목적지임을 상정할 때 가능하다.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만이 응답받는 
기도에 관한 논의에서 얻는 결론인 셈이다. 
 
   3.  기도해야 하는 이유: 방향성의 유지 
                                                 
55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ook III, Chapter 20.11. 
56 홍일권, 5 만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281. 




기도는 예배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기도를 
쉴 때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방향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은 얼마 가지 않아 
쇠퇴하고 만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와 같이 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칼빈(Calvin)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엘리야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왕상 18:41-
46).  약속하신 비가 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 다.  위대한 선지자일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58  기도하 다.  엘리야의 기도는 연약에 싸인 우리 
모두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함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후에 예수님도 동일한 
이유에서 스스로 기도의 모델이 되어 주셨다.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은 곧바로 신앙의 
유지를 위한 어떤 훈련보다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깨닫게 해 준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의 실천과도 맞물려 있다.  우리가 말씀과 동떨어진 
생활을 한다면 그 이유는 그 말씀이 나에게 그리고 나의 주변에 성취되기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그 반복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주님이 경고한 바(마 6:7)와 같은 중언부언의 형태가 아님은 분명하다.  교회는 
말씀으로 심령을 깨우는 것과 함께 기도로 늘 깨어있음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기도 
안하는 신자는 게으른 신자라는 진단을 면키 어렵다. 게으르다는 말은 운동성이 
약하다는 말이고 기도의 구심성과 함께 말씀의 실천을 향한 원심성도 동시에 
약화시킨다는 뜻이다. 기도의 양방향성이 활약할 때 말씀은 ‘들려진’ 말씀과 ‘전해질’ 
말씀의 양방향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구심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은 더 크게 
들려질 것이고, 원심적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은 더 크게 전파될 것이 분명하다.  기도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수단임을 확신할 때 기도하는 이유를 안다고 
말할 수 있다. 59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말씀에 식별가능한 방향성을 갖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58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ook III, Chapter 20.3: 칼빈이 말하는 기도하는 이유의 
상세 항목은 이렇다.  첫째로, 우리 중심이 항상 간구하는 불꽃이 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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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이다.  넷째, 그러므로 계속 구하는 기쁨을 얻게 된다.  다섯째, 하나님이 말 뿐이 아니라 
실제로서의 공급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제 3 절  구심성과 원심성의 요소들 
 
   1.  믿음으로 나아오다 
기도를 하나님의 명령과 뜻으로 아는 것이 기도에 관한 논의의 출발이다. 그 명령에 대한 
대한 “믿음과 순종의 원초적인 형식”60 을 말한다.  믿음과 순종 두 가지 모두 기도자의 삶을 
삶을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끌리고 순종함으로 이끌린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기도의 방향성을 구성하는 요소임이 드러난다. 엄 하게 말하면 순종의 방향성은 
믿음에서 도출되어 진다.   
믿음은 기도에서 분리할 수 없다.  즉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이다.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흔들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의심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그것은 기도의 구심성이 약해지는 경우다.  그러한 의심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되었음에 관한 의심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구심성의 
핵에 위치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형제 사이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기도의 
시작은 “양자된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인이 언제나 필요하다.61  믿음은 거기에 근거하며 
기도에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 전에 없던 기도의 방향성은 이런 식으로 기동한다. 
 
   2.  감사함으로 나아오다 
감사와 찬송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놀라움”으로 가득차서 드리는 반응이다.62 감사는 기도의 내용인 동시에 기도의 형식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 보다 악한 마음이 없다.  즉 하나님은 
간구하지 않는 마음을 싫어하신다.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을 때 하지 않는 것도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다. 감사함으로 아뢰어야만 기도가 성립한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기도와 동일한 효과를 보장 받는다(살전 5:18).  감사와 찬송은 기도의 방향성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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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ook III, Chapter. 20.1. 




   3.  증거하러 나아가다 
구함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온 것처럼 증거도 마찬가지이다. 구함이 하나님을 
데 비해서 증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향한다. 구함과 증거는 기도의 
양방향성을 구성한다. 증거의 방향이 없이 구함의 방향은 효과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기도는 두 가지 방향 모두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의 원심성과 구심성은 
서로를 보강하기 때문에 복음(말씀)의 증거는 예배를 통한 기도의 열심에 더욱 불을 
붙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증거와 실천은 구함이 늘 새롭게 갱신되도록 돕는다. 
그 둘의 관계는 “숨쉬기와 내쉬기의 관계”에 비유한 것은 적절하다.63  한번 발견한 
하나님을 재차 발견하는 구함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자는 새롭게 변화되어 말씀증거의 
현장으로 파송된다.   따라서 구함와 증거는 기도자의 두 가지 활동이며, 구함을 통해 
하나님으로 향하는 기도의 구심성과 증거(전도)를 통해 받은 것(은혜와 그리스도)을 
전하고 나누는 원심성이 역동적으로 통합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 행위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믿음의 구심성과 달리 교회와 세상을 향한 사랑과 소망의 
원심성의 여러 활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제 4 절  기도의 참여자 
 
기도의 양방향에 참여하는 주체인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인간을 다룬다. 
 
1.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외에서 찾는 것이 
불가능함을 말해 준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동일하게 인식하는 하나님은 택하신 
인간이나 공동체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것을 
받는 인간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성격을 띠고 나타나게 된다. 첫째로, 말씀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의지 곧 뜻이고 둘째로, 그분의 인간에게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말씀의 분석적 내용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며 그것을 사모하고 깨닫는 
인간에게는 생명의 양식과 음료로 주어지게 된다.  기도는 기도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를 발견하고자 하는 행위이며 그 문제는 혼의 갈증과 주림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기도하는 인간은 그가 구하는 최종적인 그 무엇이 바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며 거기서부터 새 힘을 공급받게 됨을 자각하게 된다. 그 깨달은 
말씀은 약속의 형태와 명령의 형태로 크게 분류되어진다. 성경이 수많은 약속과 명령들로 
가득 차 있음을 주관적으로 붙잡는 데 기도의 목적이 있음을 기도하는 자는 거듭 체험하게 
된다. 
 
    가.  기도의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약속 
기도의 원인으로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향하며 
약속의 이행자로서의 하나님을 향한다. 약속은 약속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성실한 간구를 
전제한다(창 32:10).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신실한 “기도로써 이행된다.”64  기도의 이러한 
구조적인 성격에서 볼 때 구약의 백성이 기도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그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했던 것 처럼 신약 백성도 말씀을 기도로 실천하지 못할 때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 
자명해진다.   
여기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겠다는 약속도 하신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도 하다. 모세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었다. 65  우리는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그 약속과 말씀과 들으심이 기도의 방향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의 해석에 대한 “안내와 지도”가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한다.66 약속의 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그 약속을 의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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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김태선, 교회론:  223. 




것이 유효하게 된다.  자칫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붙잡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간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식의 아전인수식 성경 해석을 약속에 근거한 ‘구함’에서 가장 
주의해야 한다.  해석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은 곧 약속의 핵심을 
붙잡는 일이다. 
 
    나. 기도의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서 출발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기도의 연관성은 너무나 분명하다.  말하자면 약속은 하나님 말씀의 특수 기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체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인간의 기도가 가능한 것이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지의 신에 대해 외치는 것은 인간의 자기 도취의 메아리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반대로 기도는 하나님의 명백한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응답이다.  말씀은 기도를 초청하고 기도는 말씀을 사모한다.  기도는 나아가서 말씀이 
실천되게 하는 원동력이다.  기도는 “이미 허락된 신령한 들음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67   
그런데 그 말씀은 실천되어야 한다.  말씀의 기능은 신자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에 예배와 묵상을 통해 임재하시는 분으로 갇혀 있는 존재로서 
만족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움직임의 반응을 요구하신다.  말씀의 
속성이 그런 것이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담은 성경책은 
보관용이 아니다.  법궤에서 구름이 떠서 진행하셨듯이 말씀은 인간 사회를 가르고 
지나가야 한다(출 40:36).  하나님은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밖에서도 매순간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묵상이나 명상이나 신학적 사색 활동”에 머물러서 이웃으로 나아가는 
                                                 




일이 방해되어서는 안된다.”68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은 분명한 외향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 
방향성의 실천은 고스란히 기도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그것은 결국 기독교적인 진리를 실현하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중단 없이 외치는 역할이 기도자에게 즐거운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 진리에 대한 “실천적 응답(formulating a reply)”은 기도를 
통해서만 다시 계시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닌다.69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비추던 빛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혼돈이 지배하던 곳에 새로운 질서가 가능케 하며, 감추어 있던 
진리가 밝게 드러나며, 방향성 없던 각자의 삶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심어주며, 의심과 
적대감에서 믿음과 신뢰감이 싹트게 하며, 공허한 언어유희가 아니라 실증적인 열매를 
맺게 한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이 모든 현상들은 기도의 외향성 곧 원심성을 이끄는 
성령의 작품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목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인간의 예상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결핍과 부족함의 우왕좌왕함에서 
벗어나 풍성함이 있음을 알리는 역할이 기도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한 진리 증거의 원심력은 거짓에 의해 오염된 세상 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간의 실재가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70 
말씀의 실천은 곧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여겨지는 사랑이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만나게 되는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기도가 없을 때에는 감당할 
수 없던 사랑의 실천이 기도를 통해 가능해지는 체험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  즉 
기도는 사랑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 통로이다.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저수지에 연결된 관(conduit)이 되는 것이다.  기도는 또한 교회의 세례나 성찬 못지 
않게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다.  기도는 세례와 성찬을 유효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전체 역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도는 
사랑의 능력을 의심하는 무방향성을 극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지막으로 의지할 
                                                 
68 Ibid. vol. I.2, 434. 
69 Helmut Thielicke, A Little Exercise for Young Theologians (Grand Rapids: Eerdmans, 2000): 34.  저자는 
들려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응답(answer)해야 함을 역설한다.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겟세마네 기도 다는 사실을 거듭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길을 통해서만 그 
말씀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단”이다.71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여러 경로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집중적이고 
꾸준한 결실을 기대하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가는 체험을 해야 
한다.  그러한 기도가 소중한 이유는 이웃 사랑의 자유를 만끽하게 하기 때문이다.  
통한 성령의 원심성은 기도자를 넘어서 그 이웃이 이 자유를 향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세상이 주는 어떤 잠정적이고 한시적인 자유보다 위대하고 초월적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며 결국은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한다.  말씀의 증인은 들은 말씀에 대한 언어적 행동적 모든 것을 
포함한다.  오히려 사회에 대해서는 말보다는 행동이 무언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도하는 자는 사회를 향한 제 2 의 말씀 선포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천명하는 것과 같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자는 증거하지 않는 죄를 추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왜냐하면 
들려진 말씀의 최종 목적지가 세상이기 때문이다.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두 
가지로 귀착될 수 밖에 없는 데, 첫째로 기도의 구심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이르지 못했거나, 둘째로 성령의 원심성에 즐겁게 동참하는 
감사와 결단의 기도에 방심하는 일이다.  말씀과 전도를 염두에 둔 기도의 양방향성에 
우리의 심령을 집중함으로써 사랑의 흐름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는 솔직한 탄식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72  기도의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 더 멀리 더 성숙된 사랑의 모습으로 
실천된다. 
 
   2.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요약하면 하나님께로의 
간구를 통한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 다고 말할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을 이렇게 요약하 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71 Ibid. vol. I.2, 454.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 5:7).   
말하자면 우리들의 간구가 기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간구는 그 기도(the prayer)가 
된 셈이다.  그의 기도는 인간의 대표로서 한 것이며 그 중보 사역은 하나님의 들으심으로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고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은(행 4:12) 하나님 편에서는 오직 그 기도(the prayer)에 대해서 유일하게 허락하셨다는 
의미일 것이다(one and only offered and accepted).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으며 그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또 감사하 다(요 11:41-42).  그는 구하는 
내용과 형식 모두에 있어서 인간의 대표이기도 하 다.  그리스도 이전에 생존하 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기도를 지향하고 있고,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많을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본 받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단서 조항이 붙긴 하 지만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이양하셨다(요 16:23-24; 15:7).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은 그의 
들으심에 대한 체험을 기억하고 새롭게 하는 의식과 같은 것이다.  마치 성찬이 그의 
죽으심과 일체의 경험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옆에서 간구하는 체험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그를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부탁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마 26:38).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통로이기도 한 것이다.  기도의 원인로서의 성자 하나님의 
위치는 첫째로 그가 완성하신 중보 사역으로 우리를 이끌며, 둘째로 그 기도(the prayer)의 
시작으로 우리 기도의 본이 되신다. 
 
    가. 중보자로서 
우리의 고민은 기도가 열납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초조하다는 데 있다.  우리의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위안은 중보자를 보내심이다.  그는 성부가 항상 
기뻐하고 받으시는 아들이다(막 1:11).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아들의 기도를 예외없이 




요일 2:1).  즉 주님은 성부의 심판과 권능의 보좌를 은혜와 긍휼의 보좌로 치환하시는 
우리들의 변호사이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방향성이 
공허함을 체험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삶의 차이는 눈에 보이는 은혜로 사는가 혹은 구함으로 받게 되는 특별한 은혜에 
의지하는가의 차이다.  우리의 믿음을 통한 기도의 구심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하나님의 ‘예스’(yes)로 향한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아멘이기 때문이다.”73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명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요 14:14).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자 대제사장 앞으로 나아오던 전례를 
상기시키셨다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 앞 지성소로 나아갈 때 바깥 뜰에서 같이 
기도하 다(레 16:17; 눅 1:10).  대제사장의 손에 쥐어진 속죄의 피가 제사를 유효케 
하듯이 예수의 흘린 피는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우리의 기도가 유효케 되는 것은 그 피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에는 
언제나 그 피(the blood)의 유효성이 있다.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에 우리는 그에게 나아간다.74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자 희생이다.” 75   그러므로 주님은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이 
수행했던 모든 제사 기능과 효력을 포함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열납하게 하신다. 말하자면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는 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제사 기능이 
기도로 통합된 것 뿐이다(막 11:17).  기도는 구약성도에 비해서 더 엄격한 요청이 
따르는 데 그것은 중보자 앞으로 “우리 자신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이다.76  따라서 
                                                 
73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ook III, Chapter 20.17. 
74 성도의 기도는 어린양의 속죄의 공로를 찬양하는 향연처럼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며, 죽임당한 
어린양은 마침내 어린양의 보좌에 앉으신다(계 7:9,17;8:3;22:1). 
75 Ibid. Chapter 20.18. 




중보기도는 엄 히 하나밖에 없고 기타의 인간의 기도는 차라리 중계기도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나아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중보자를 향한 방향성은 이미 분명해졌다.  그 방향성에 다른 차선의 중보자의 개입을 
경계한다.  소위 중보기도의 남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유효한 기도의 방향성을 안다면 
단지 회개할 일에 지나지 않는다.   
  중보기도의 오류는 그 기능에 관한 궤변적인 설명에 있다. 77  혹자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구속을 위한 중보로 인정하면서도 기도 행위를 위해서 따로 중보자(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들이 주장하는 중보기도는 사실상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을 
약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들이 말하는 중보는 교회 안팎의 문제에 
관한 관심이며 이는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핵에서 출발하는 성령의 관심과 사역에 대한 
우리의 월권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이들이 말하는 기도의 유효성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향한 구심성도 성령에 의한 기도의 원심성도 온전한 데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의 구심성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혹은 
십자가에서의 희생)에 이르는 것이 그 여정이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지침은 교회의 관심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 가지고 나아가는 중인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예수께 나아와 아뢴다는 말이 생생하게 들려올 때 목회의 건강성에 대해서 우리는 
안심하게 된다.   
우리가 제사장 자격을 얻은 것은 기도의 구심성에 우선적으로 헌신할 때 기쁘게 받을 
수 있는 타이틀이다. 그리스도(대제사장)의 제사장으로서 오직 그를 위하여 그를 중심으로 
그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방향성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에 성령의 활동과 함께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의 임무가 규정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비록 휘장 너머로 들어가셨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중보자 예수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도 중보하신다는 믿음이 기도하는 
자의 깨어있는 심리이다. 세상과 성전 마당과 지성소에 이르는 구심성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한 제사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있다.  교회의 
성찬은 휘장을 넘어가신 하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도의 한 가운데로 오시는 
                                                 
77 여기서 말하는 중보기도는 카톨릭 전통을 따라서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소위 성인들(The Saints)의 




믿음의 사건이다. 성찬이야말로 기도의 구심성이 신령하게 드러나는 장소성이 
교회에 주어지게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성례를 통해서 약화되었을지 모르는 
기도의 방향성을 고취하여 더욱 열심히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의 희생과 구속을 
기억하고 또한 새롭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기도의 시간처럼 성찬의 시간은 
“우리의 중보자 예수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거듭거듭 강조가 되어야 한다. 78   
마찬가지로 기도 시간도 작은 성찬 처럼 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새벽기도회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그의 보혈의 공로로 기도가 상달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가 되도록 회중을 권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도의 구심성이 
없다면 성령의 원심성은 아예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온전함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만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성 때문이다.  누구를 향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답해야 한다.  그 대답이 
약할 수록 기독교의 기도에서 멀어져 감은 물론 기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가톨릭의 소위 성인들이 기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필요하다. 저들의 중보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그 중보에 이른다 할지라도 
기도의 구심성은 크게 훼손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아마도 생전에 저들에게 
물어본다면 저들이야말로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기도에 전심전력하 다고 
대답할 것이다.  얼뜻 볼 때에는 신앙심이 깊어 보일지라도 이런 기도의 행태는 
불신으로 향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마치 주님의 중보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러 
통로의 중보자를 의지하는 것은 기도의 구심력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다.  중보자 
예수의 유일한 구심성을 견지하지 않으면 성자를 보내신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78  Rodney Clapp, 사람을 위한 성(Tortured Wonder, 홍병룡 역 (서울: IVP, 2006): 135.  저자는 
‘아남네시스’(remember)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깊이 
이해하려면 이처럼 다시 불러오고 재현하는 작업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승리를 상기하는 주체가 성례에 참여하는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상기하신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항상 그래 왔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 장을 보면, 하나님이 노예로 고생하는 자기 백성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러고는 이스라엘의 선조와 
맺은 언약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신다.(하략)”  예수의 죽음은 이처럼 삼위의 하나님과 기도 공동체 




완성하는 성령의 활동에 근거한 기독교 진리는 왜곡되기 시작한다.  성령이 활동하시는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의 초점이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령론의 
출발도 가능하지 않다.  성령의 사역은 아무데서나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이 되시고 
양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하시기 때문이다(요 10:8).79  “그리스도는 나의 
입과 눈과 팔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우리의 중보자이다.80  우리의 
기도와 교회의 모든 기도회는 그리스도의 중재가 있기에 가능하다.  그의 십자가와 구속 
사건은 기도(회)의 유일한 초점이다.  모든 기도회의 시작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중보사역을 소개하는 것으로 열어야 한다.  “주님의 구속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일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해야 한다.  작은 성찬의 입구로서 기도회가 있다는 사실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   
성인들을 의지하는 중보기도의 함정은 자신들의 구원까지도 저들에게 의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아무튼 이런 형태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초점을 향한 기도의 여정을 
방해할 뿐더러 효과적인 응답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  성령이 활동을 시작하는 근거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분히 육체적인 약함에서 기인하는 다수의 중보자(죽은 
성인들)를 의지함은 주님의 가르침에도 근거하지 않는다(마 22:32).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혹은 다윗의 경우에 주님이 언급한 이유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모형으로서 
오직 그에게만 간구의 초점을 맞추라는 뜻으로 받아드려진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벗어난 중보의 확대는 기도가 불순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첩경이다.  기도의 구심성과 원심성을 견지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로서 언제든지 준수해야 한다. 야고보서가 언급한 “서로 기도하라”는 명령은 중보 
사역을 장려하는 뜻이 아니다(약 5:16).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일 뿐 여기서부터 
성인들의 중보기도의 유효성이 도출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어렵다고 성인을 
등장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 81  이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 
                                                 
79  예수님은 풍성함의 출발이 자신(양의 문과 선한 목자)에서부터라고 규정하셨다.  참 성령과 
거짓(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아무데서나 출발하는(근거하는) 거짓에 비해서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자신을 버리심)으로 한다는 데 있다.  그리스도보다 성령을 앞세우고 강조하는 일도 우리의 
기도의 속성에서는 배제된다.  
80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ook III.20.21.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통로를 방해할 뿐더러 성령의 활동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행태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것은 기도의 양방향성 대신 무방향성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보자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이르는 길인 셈이다.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기도의 방향을 눈여겨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방향성이 어떻게 분명하게 제시되었는지 알게 되면 어떤 기도 형식의 관찰보다도 훨씬  
유익한 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기도의 원인으로서의 성자가 직접 언급한 기도이기 
때문이다.82   
 주기도문은 구하는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나라를 향한 방향성이 드러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관찰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신앙공동체가 되어야 함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여러 개인의 기도가 분산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모아지는 체험을 
장려한다. 아멘이 붙어있는 경우는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믿는 주님의 믿음이 
우리의 것으로 동일시 된다는 점에서 믿음의 고양도 이루어진다.  주기도문은 여섯 
개의 기도 내용으로 세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목표는 하나다.83 기도하는 
주님 곁에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들 자신이 되는 것이다. 겟세마네에서 그의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기도에의 동참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다(눅 22:46). 
그러므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앞둔 주님을 기억함이 바른 자세일 
것이다.  여섯 번 강조된 주님께로 나오는 방향성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82 이 기도문의 배경에 대해서는 4 장을 참조하라.  칼빈이 언급한 주기도문의 분석이 우리의 논의를 
위해 요긴하다.  이 기도문은 6 개의 ‘구함’으로 구성된다.  중보자의 기도이고 중보자와 우리가 같이 
드리는 기도이고 그의 기도의 장소로 우리를 초청함이다.  즉 그의 기도의 현장(겟세마네)이 우리 
기도의 구심적 목적지이다.  거기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 기도의 내용이 전부 유효한 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더욱 
유효한 전제는 이 기도문의 배경이 되었던 당시의 상황처럼 오늘날도 주님이 주관하는 
기도회에 우리들이 부름받아 가까이 나아오는 데 있다.  인간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주님은 
주님은 이 기도를 규칙적으로 반복할 것을 명령하셨다.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 기도의 습관의 형성에 있어서 우리는 약함을 드러내기 쉽다.  주기도문은 그 내용의 
내용의 중요성 뿐 아니라  규칙적 기도 습관이 공동체에 형성되도록 하는 의미도 있다.  
공동체가 기도하시는 주님께로 동시에 나아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거듭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기도문은 기도습관이 목표라는 
전제하에서 훈련으로 알고 시행해야 한다. 주기도문은 천천히 음미하면서 소화해야 하는 
적 음식과도 같다.  주님과 같이 간구함으로 이미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믿음으로 거듭 
거듭 고백하는 내용과 형식이 되어야 한다.84 기도를 드리는 우리도 주님처럼 성부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확신이 이 기도의 목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조급한 마음은 이 기도에서 
얻을 게 별로 없다.  하나님나라가 기도의 대상이라면 이 기도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 기도는 소망과 결합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성령과 
함께 그 나라와 의를 소망하는 간구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주님의 기도와 사역을 돕던 
보혜사 성령은 이제 우리와 같이 그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우신다.  소망과 인내는 이 
기도의 결론부를 차지하며 성령의 외향성(기도의 원심성 곧 사랑의 실천)이 그리스도의 
자리(그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힘있게 기동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인내의 기도가 없으면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85     
예수님은 ‘기도하는 인간’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종류의 인간이었는지 우리는 온전히 알 길은 없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주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최초의 인류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모습이고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가장 
심각하게 약화된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님이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84 주기도문을 주기도송과 같이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것은 적절한 시도라고 본다. 




기도를 강조하신 것을 우리를 위해 무한히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86  우리가 
주님의 곁으로 나아오는 이유는 그와 함께 기도하는 특권과 더불어서 그의 기도를 
닮으려는 의지도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 동안에 이루어 놓으신 공적 가운데에서 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전수한 일은 가장 큰 일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모델”로 향하게 한다.87  그리스도의 
간구 모델은 그가 우리를 포함한 인류에게 기도 행위를 복원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예수는 기도의 시작점이었고 제자들에게는 기도의 인도자 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면서 동시에 선물을 구하는 인간의 대표이기도 하 다.  그는 
우리의 대표(왕과 제사장)로서 하나님의 성전(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기도가 구약의 
제사 기능을 포함함은 그가 우리 대신 짊어진 죄짐이 증명한다.  그런 식으로 그는 
우리의 악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그는 하늘로서 온 완벽한 선물 
곧 은혜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기도자가 되어 주셨다.  제사장 겸 제물로서 그의 기도는 
온전한 것이고 주기도문은 그의 기도 모델이다. 우리가 그의 기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소리를 듣고 그의 호흡을 느끼면서 그에게 배우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기도가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의 기도를 배우려고 나오는 
구심성이 여기에 있다.  예수 기도의 학습이 우리의 구심성이라면 세상에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나가는 일은 원심성이라 할 수 있다.  
주님의 기도는 처음부터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먼저는 그의 주변에 그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엿다.  그 
다음은 저들을 세상에 보내서 계속해서 기도함을 전하기 위해서 다. 그는 창조의 
목적이고 그의 성육신으로 세상은 구원받았다. 구원의 방향이 세상으로 향한 것처럼 
기도의 방향도 세상으로 향한다.  이 경우에는 세상에 기도를 가르치는 방향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응답됨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86 Barth, Church Dogmatics: vol. IV.3, 367. 




선언하신 것은 그가 중보자이심의 다른 표현이다(요 17:20). 그리스도의 간구는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함이기에 “그것은 간구가 아니라 중보가 된다.” 88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보자의 기도이다.  중보자를 배우고 중보자의 삶을 배우고 
배우고 중보의 삶으로 규정할 수 있는 새창조의 제 2 아담과 같은 기도하는 삶을 배우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중보자의 기도를 배우는 구심성은 세상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것이며, 그 중보자가 기도하는 중보자임을 새삼 
깨닫고 기억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의 외향성이 그 깨달음과 기억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의 관심사를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나라로 향하게 하며 이 기도문에 
거듭해서 나오는 ‘우리’가 작은 공동체에 머물 수 없으며 더 큰 무리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기도의 원심성은 언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열매가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함을 
드러내는 것이 이 기도문의 유효한 기능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기도의 훈련 교재이다.89  
 
   3.  보혜사 성령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기도의 주체에 관한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기도는 기도하는 인간이 주체인가 혹은 성령의 전적인 활동인가에 대한 탐구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기도의 양 극단의 형식 사이에서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 한 극단에 방언 기도와 같은 모습이 있고 다른 극단에 잘 정돈된 기도문을 읽는 
기도자의 모습이 발견된다.  사도 바울은 기도와 예언을 비교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전 14).  즉 하나님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말이라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요지이다.  그 차이는 기도의 환경의 문제라는 것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기도의 범위는 성령과 우리의 생각이 협력하는 모든 다양한 스펙트럼이라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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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가 그를 인정하고, 나아가서 전적으로 내어맡김을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 당하신 것으로 기술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심을 선택하신 
사실이 강조되었다(마 26:42).  이렇게 볼 때 기도에 있어서 주관적 주체는 기도하는 
인간이지만 객관적 주체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요약이 가능하다고 본다.  신자에게 
있어서 성령은 의식을 하고 있으나 안 하고 있으나 항상 그를 돕고 있다.  무엇을 
간구할 지 모를 때에는 신음 소리로서 도우며 혹은 말씀을 깨닫게 해 주기도 하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해 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롬 8:26-27; 고전 2:10). 성령은 그야말로 우리의 조력자이고 우리의 많은 옵션 
가운데 하나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조력자로서 우리 가운데 있다. 
거듭 강조할 것은 성령과 기도의 관계는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귀착된다.  기도 시간은 내가 시작하지만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기도할 수 있다는 가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의 방향을 교정한다(요일 5:14).  
또한 성령은 모든 가능성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케 
하신다(롬 8:26).  성령은 우리 대신 직접 구하시지 않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원하신다.  기도는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기 
보다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어 맡기는 것이다.  우리의 내어 
맡김의 방향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향이 기도의 두 방향인 것이다.   
내어 맡김의 방향의 목적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롬 8:32).  성령의 도우심은 그런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   물론 성령은 
그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견인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촉발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표시”이다. 90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기도에의 
                                                 




초대에 응하는 것은 두 방향 즉 믿음과 합력선의 방향에 참여하는 당당한 주체가 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여야 할 때를 알게 되고 그 초대가 강력함을 
인정하게 된다.  기도로의 초대는 기도의 구심성을 의미하며 우리의 문제의 근원에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시 32).91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려는 구심성이 강력함만큼 성령의 원심성도 강력하다. 기도에의 초대의 최종 방향은 
성령의 합력선의 외향적 활동이다.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의 원심성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함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다.”92 기도는 곧 회개로의 초대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는 분명히 회개를 통한 겸비함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할 지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르러야 할 목적지는 분명하다.  우리의 기도를 
정당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취하게 하는 유일한 상황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두 
번째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 서 계신” 자리에 이르는 것이다.93  성령의 
구심성은 여기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심이다.  그 방향은 구원을 제정하고 거듭 확인하는 
방향성이다. 
 즉 기도는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액자에 갇혀서 포장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도록 제정하시는 은혜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만 그의 
내재함은 생명력이 있게 된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다 (살전 5:18).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방향지워져 행하는 
것이다.”  방향성 있고 꾸준하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를 탄식케 
하는 것은 절대 우리의 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의미이다.  “전혀 우리가 아닌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은 우리의 구원이다.”94  성령의 초월성은 우리가 확인한 내재성을 전제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없이 성령의 합력선의 방향은 조금도 나아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함에 이른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기도는 방향을 잃고 만다.  성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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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자리에 이르도록 돕고 
있으며, 교회의 역할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중보가 드러나도록 “말씀을 일깨우는” 기도 
사역에 최우선적으로 협력하신다.95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원동력은 인간의 모임에 있지 않고 인간을 초월하는 
인도하심에 있다. 성령의 초월적 방향이 합력선이다. 교회가 필요한 것이 개선이 
초월적 은혜이기 때문이다.  유효한 기도는 “인간을 이미 접촉하신 그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96  성령은 이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중보자 예수께로 안내할 뿐이다.  
구심성의 여정은 거기서 종료되지만 성령의 원심적인 합력선의 방향성은 우리의 
믿음과 협력하여 힘차게 교회 너머로 나아가는 것이다. 
 
   4.  말씀을 실천하는 기도자 
기도하는 인간의 측면에서 관찰할 것은 기도의 결과가 기도하는 인간에게 끼치는 
향에 관한 것이다.  기도가 명상과 다른 점은 기도 후에는 예외 없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비록 여태까지의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서는 심경의 변화일지언정 우리의 기도는 그 결과가 성취되기까지 멈추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삼상 1:18 이하).  왜냐하면 기도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자의 실천까지 포함한다.  즉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기도자의 행동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단지 간구에 불과하 지만 기도 후에는 하나님의 들으심에서 
출발하는 사명과 해야 할 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그 사명과 해야 할 일은 마지 못해 하는 일로서가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심령이 되어 수행하도록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협력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를 통해 열린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간구하는 자를 찾아 능력을 부어 주신다(대하 16:9).  그 실천 윤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며 그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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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기도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뜻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으며 오히려 기도하는 자는 남은 자에 
해당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 남은 자들의 기도로 세상 역사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남은 자는 참 교회의 구성 요소인 기도하는 자이다.  이들은 세상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믿는 자들이다.  이들은 교회의 방향성을 희구하고 
구하는 자들이다.  세상의 방향없음보다는 교회가 방향없이 좌초하는 것을 방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교회가 방향성을 잃지않는 기본적인 자세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간구하는 특권을 얻었다는 감사에서 
시작된다.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자유 중의 자유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요 16:24).  우리의 특권과 광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와 함께 하나님께 구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간구와 동일하다.  그가 십자가를 지어야 했던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서 우리도 기도하게 된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된 주님의 간구를 
믿는 기도이다.  그의 기도와 동일시하는 우리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은혜도 확신하게 된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에 관한 증인됨을 늘 새롭게 갱신함을 의미한다.  기도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신 주님에게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구심성이 몸에 배인 
모습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강권하신다(요 16:15).   
따라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주기도문의 공동체라고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주님의 기도와 동일한 간구를 늘 하기 때문이다.  주기도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도의 교본을 통해서 교회의 각 구성원이 하나로 연합되기 때문이다.  비록 골방에 들어가 
은 하게 기도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기도는 늘 염두에 두고 간구하는 셈이다(마 6:6).97  결국 
주기도문 공동체는 구함과 들으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려고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를 배우는 무리이다.  그 기도를 가장 크게 들을 수 있는 
                                                 




장소는 겟세마네이고 십자가 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자리로 나아감이 우리의 구심적 순례의 목적지이다. 성령은 
거기서부터 아직 이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심령에게로 혹은 이 귀중한 연합의 
잊고 헤메는(방향성의 상실로) 형제 자매에게로 나아가라는 감동은 주심은 물론이고  
우리의 사역에 합력선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프리랜서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개인적일 수는 있어도 개별적일 수는 없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믿고 같이 순종하는 길 밖에는 없다. 성령은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를 
이룬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완성코자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믿음도 기도이고 순종도 기도”이기 때문이다. 98  
그것이 주기도문 공동체로서 우리가 깨닫는 즐거운 발견이다. 
 
제 5 절  기도의 형태 
 
1. 구약에서의 기도 
구약에서의 기도의 사례를 조사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친근성과 
방향성”이 항존함을 알 수 있다. 99   족장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쌓기(창 12:8 등)에서부터 발원하는 원시적 기도의 행태에는 대부분 동물의 
희생(제사)이 덧붙여져 있다.  저들의 기도에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명령과 방향을 알고 순종하려는 중심이 있었다.  초기 
족장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야곱의 기도에는 더 확고한 순종을 결행하기 위한 
서약형태의 기도가 등장하 다(창 28:20). 
이러한 기도의 방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킨 것은  이스라엘의 포로생활 
이전까지의 중보 기도 다.  모세의 경우 이런 경향은 특별하게 눈에 띈다.  그의 
이전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창 18 장:22 이하),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임명된 중보자로서 기도하 다.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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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된 계명에는 기도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이 없었을지라도 제사의 과정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을 것이라는 짐작은 타당하다. 제사를 통한 기도가 저들의 자연발생적 
동기에서 출발했다기 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과 지시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아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사를 통한 기도는 기도의 구심성을 점점 드러나게 하 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한 여러가지 구심적 주제들이 기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을 
것이다.100  
선지자들과 기도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며 하나님의 뜻(말씀)을 받는 수단으로서 
기도는 저들의 삶이었다.  즉 저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기도는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향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저들의 삶에는 초월적인 변화가 발생하 다.  시가서에는 
다양한 모습의 구심적 주제들이 사람들의 기도의 삶 속에 등장한다.101  포로생활 중에는 
회당이 성전의 기능을 대부분 수용하게 되고 희생과 제사의 기능보다도 기도와 금식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포로생활 이후에도 진전되어 공동체보다는 개인적인 경건함에 
많은 관심이 열려지게 되었다.  기도의 삶과 제사의 습관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는 말씀이 아닌 꺼내서 읽어지는 말씀”으로 되고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 있는 말씀과 만나는 장소로서 저들의 성전과 회당은 
기여하게 되었다.102  기도는 점차로 말씀의 통로가 되어가면서 마침내 성육신하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눅 4:16 이하; 행 8:30 이하). 구약의 희생과 중보를 통해서 기도의 
구심성이라는 통로는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2. 신약에서의 기도 
신약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기도를 강조하는 사실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주님은 자신이 기도하는 자의 본이 
되셨다.  그가 여러 기도의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 주셨을지라도 그 핵심은 그 
                                                 
100 이러한 주제들의 발견이 3 장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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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이라면 가장 우회적으로 암시하는 경우는 에스더서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었다. 기도의 방향성은 그리스도로 향한다. 그러므로 기도는 중보자로 오신 
“주님에게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103  그리스도 자신이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기도를 실천하셨다.  그는 중보의 끈을 놓치 않으셨다.   
사도행전에서 기도는 믿음의 방편으로서 확고히 자리잡게 된다. 교회는 기도 중에 
성립(제정)이 되고(instituted), 성령에 의해서 성장(규정)이 되었다(constituted). 또한 
어떤 사건에서도 기도와 성령의 능력의 관계는 의심받지 않았으며 저들의 기도(의 
결과)에 대한 확신도 변치 않았다.  교회의 어려움은 기도로 돌파 되었고 교회는 여러 
기도의 용사들을 배출하 다.   
바울 서신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회심 즉시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기도 중에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다. 104   바울의 기도는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통해서 얻어진 다양한 내용의 구심적 주제들(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됨)을 계시받게 하 다. 그 주제들을 통해서 성령은 기도자들의 삶에 
관계하게 되고 저들의  완성(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을 향해서 성숙하게 
하는 격려자와 원동력이 되신다. 성령은 기도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바울 서신 너머에서도 “그리스도의 기도생활의 
본은 재확인되고” 교회는 그 본을 따라야 함을 역설한다.105 
내재화된 기도의 성전은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공동체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는 바 이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무리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선포 다.  즉 신약의 기도는 
하나님나라의 구심성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원심성인 성령의 완성의 양방향성으로 
귀착된다. 이처럼 성경에서의 기도의 형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성과 방향성을 
역사적으로 노정하고 있다. 
 
                                                 
103 Ibid., 949. 
104 구약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가 다른 점은 중보자 예수가 그의 기도의 시작이며 목표 다는 데 있다.  
“기도하는 중”이라는 말의 뜻은 예수와의 친 함으로 그의 기도가 방향지어졌다는 말이다(행 9:11).  
즉 중보자를 아는 기도 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기도라 할 수 있다. 




제 6 절  양방향성을 추구하는 기도 
 
양방향성을 추구하는 기도는 개인기도나 대중기도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의 공중기도라 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적인 
은 함을 무시하면 안된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구심성이 있는 기도에 들어가려면 
성령의 감동에 철저하게 의지하여야 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훈계하는 
듯한 기도”는 구분되어야 한다.106   
만일 공중의 기도가 개인적으로 골방에서의 기도보다 은 함이 약화된다면 기도의 
구심성은 얻기 힘들 것이다.  교회가 기도 장소로 효과적인 경우는 개인의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 처럼 교회도 “한 마음된 적 성전이 되어서” 기도와 성령의 양방향성이 
역동적으로 감지되는 때이다.107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찬양의 가사와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입술의 제사는 무효이자 진노의 대상이다.  하지만 찬양과 
음조 붙은 말씀과 공동 낭송들은 기도의 적절한 수단이다.  찬양은 본질상 사람들의 마음을 
모우는 힘이 있는데, 음악에 심취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달된 가사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귀로만 듣는 음악은 경계해야 한다.”108  음악은 가사에 
부여된 기도의 구심성을 보강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혼자 기도할 때는 음절이 구분이 안가는 소리인 방언 기도가 허용되지만 
공중기도에서는 모두에게 익숙한 말로 기도해야 한다.  방언의 열매가 그리스도와의 
친 함이듯이 교회의 기도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확인과 감사이다.  방향성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구심성에는 “손을 올리거나 
무릎을 꿇는 일 등의 신체적 고양 수단”은 장려된다.109 
기도의 구심성은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들으려는 
공동체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모든 예배자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106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ook III, Chapter. 20.29. 
107 Ibid. Chapter 20.30. 
108 Ibid. Chapter 20.32. 




사모하게 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을 준비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 간구하는 일이 선행됨으로 온 공동체가 한 마음 되게 한다.  한 마음 된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한 인간의 자유와 말씀의 
자유함을 나누거나 말씀을 책임감 있게 이해하려는 의지와 준비는 전부 기도에서 
나온다.”110  기도의 방향성은 말씀 사역의 원동력이다. 
교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구할 것은 말씀의 선포이다.  말씀의 선포 없이 교회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교회임의 정의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말씀과 
동떨어진 찬양은 작위적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선언하는 것과 같다.  기도의 
방향성이 있으려면 “오직 하나님께 관련해서 말씀의 선포가 임한 자만의 찬양과 
고백과 감사”가 되어야 한다.111  기도는 말씀의 전달자는 물론 회중으로 하여금 말씀을 
이해하고 때로는 분별할 수 있게 한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만이 
말씀을 점검할 자격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얻은 기도자만이 “말씀을 
비판적으로 교정적으로 면 히 조사하여 하나님의 성스러운 뜻에 비추어 보는” 일을 
수행할 줄 안다 112   설교자는 마찬가지로 말씀 선포 이전에 심각한 준비가 기도와 
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적으로 기도에 의지하여 “심각하고 성실한 말씀의 
준비”에 헌신해야 한다.113   왜냐하면 “설교는 예배의 완성이지만 기도는 예배 자체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114   기도 없는 설교는 방향성 없는 예배를 초래함으로 성령의 
활동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 
더 나아가 교회의 모든 행위는 기도에서 출발하며 기도행위는 모든 행사나 설교나 
찬양이나 봉사보다 선행된다.  기도는 공동체의 모든 행위를 결정하는 시작점이 되며 
이것은  “공동체를 주심에 대한 감사”를 지향하는 쉬지 않는 간구에서 나온다. 115  
그러므로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략할 수 없는 신앙행위이다.  교회에서 온갖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요는 어떤 주제를 말해야 하고 들어야 하는 가이다.  
                                                 
110 Barth, Church Dogmatics: vol. I.2, 697. 
111 Ibid. vol. I.1, p. 49. 
112 Ibid. vol. I.1,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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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Bloesch, Essentials of Evangelical Theology: vol. 2, 91. 




교회에서는 세상과 관련된 여러 주제를 가르칠 수 있지만  “바벨(Babel)에서 나오는 소리 
가운데에서 기도에서 나오는 음성이 그 최종의 소리로 들려야 한다.”116 
또한 기도는 전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  초기의 교회에서는 전도자를 파송하기 
파송하기 전에 상당 기간 기도 모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행 13:1-3).   “기도는 전도 직전 
직전 사역”이 분명하다.117  교회의 모든 활동은 기도의 구심성과 성령의 원심성을 강화하는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7 절  기도의 훈련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이 기도의 훈련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현안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십자가로의 구심성을 포함한 기도의 양방향성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기도의 강도(intensity) 
기도는 방향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믿음은 기도를 기도는 순종을 부르듯이 이 세 
가지가 서로를 장려하며 우리를 바른 신앙의 삶의 궤도에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순종과 
실천이 강화되려면 기도가 간절해져야 함은 자명하다. 기도는 당연한 신앙행위라는 생각을 
넘어서 어떤 절박감이 동인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기도는 성경이 언급한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믿음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동시에 주관하며 간절한 마음이 열리게 하기도 한다.  우리의 당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령은 이러한 믿음을 
촉발하며 계속해서 기도에 간절함의 깊이를 더하신다.  이러한 성령의 도우시는 기도의 
구심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성과 우리의 가련함과 문제의 시급성을 깨닫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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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빈곤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한다.  가식적인 기도의 수사들은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과의 친 함”의 중심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와 관련된 최대의 과제이다.118 
 
   2.기도와 마음의 준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장소성을 생각해 
한다.  하나님의 공간으로 진입하는 것과 같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마음이 
갱신되어지는 경험이 중요하다(출 3:5).  즉 세상의 방식과 염려 모두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함만 남는 것이다.  모세가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의 염려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로 따르는 변화가 기도를 통해 일어나야 한다.  이런 
변화의 훈련이 기도의 훈련이다.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도 없어져 버리고 구원의 
열망만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내어 맡기는 훈련은 시간을 요하는 훈련이기도 하다.  
“나의 조그마한 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장할 게 하다도 없다”는 고백의 훈련이다.119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와 보혈의 샘에 이르는 것이 기도의 장소성이다. 
 
  3.기도 중의 묵상 
우리가 기도할 때 떠오르는 묵상과 성경구절들은 장소성을 보강하고 장려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가 행하신 구원과 은혜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떠오르는 말씀들은 마치 “깃발처럼 우리에게 신뢰를 격려하고 
있다.”120  이러한 생각의 보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심에 이르는 장소성과 구심성은 
힘을 받게 되고 성령은 과연 우리의 기도를 돕는 보혜사이심을 새삼 깨닫게 된다. 
 
  4.기타 기도의 훈련 
기도는 무엇인가와 관련된 정의의 논의는 곧바로 기도의 훈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와 관련된 실천의 역으로 이동한다. 훈련을 통해서 정의는 확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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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되어지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성이다.  그런데 그 
방향성은 우리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변화가 없는 친 함은 없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를 그의 일군으로 쓰시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의 
동역자 특별히 성령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고전 3:9).  기도는 우리가 바뀌는 일이다.   
기도의 훈련 가운데는 우선적으로 듣는 훈련이 있다. 그것은 기다리는 훈련이기도 
하다.  이 훈련의 시작은 믿음이고 목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다.  시간을 드려서 
이러한 은혜의 장소에 도달해야 한다.  기도가 열리는 동시에 중심에 도착한 것이다.  
상상력을 동원하라는 기도의 훈련은 사실 성령의 사역일 뿐이다.  상상력은 미래의 되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상정하는 일인데, 기도의 중심에 이른 심령만이 이런 상상력을 동원할 
특권을 누린다.  분명히 이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또한 기도자로서 우리가 
성령과 동역하고 그의 사역이 성취되도록 소망하는 일이다.  때로는 그 상상력이 “비전을 
그려보는 작업을 통해서 치유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121  성령과 함께 외향적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원심성의 활동이다. 
성신학자들은 기도를 여러 성훈련들의 일부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도야말로 모든 훈련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옳다.  그래야만 성훈련이 안고 
있는 움직임이 없는 하나님과의 친 함에서 벗어나 성령의 방향성과 협력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독서와 명상과 고독 등 다양한 형태의 성훈련은 넓게 봐서 기도의 방향성을 
얻기 위한 시도들이라고 봐야 한다.  말씀이 기도로 열리듯 이런 것들도 기도의 구심성과 
원심성의 운동성 안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별히 금식훈련은 
구약의 전통에서는 기도와 동일시되어 왔으며 하나님의 의지에 개인의 욕심을 
복종시킴으로써 “사회가 변화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22  모든 성훈련도 
성령과 함께 사회개혁의 진선미를 증진하는 원심성을 발휘하는 경우에만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훈련의 주제는 기도에 임하는 참가자들의 
자세가 진지할수록(즉 변화에 대한 갈망에서) 성령의 동역을 기대할 수 있다.  기도목회의 
관건인 교회의 방향성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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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말씀에 내포된 약속에 의거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주의를 요한다.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일종의 축복)이 필연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믿음은 
중요하지만 기도의 본말이 전도된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령이 숨쉴 공간을 
충분히 열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도의 내용상 하자가 없을지라도 기도의 순서가 
성령의 활동의 최종 결과치를 미리 예단한다면 그것이 본말이 전도가 되는 것이다.  
약속에 대한 믿음은 우선적으로 성취된 약속을 살펴야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구원의 약속이다.  최고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생이 먼저 우리가 추구할 기도의 방향이다. 약속을 청구하는 것은 
성령과의 동역을 통한 완성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약속의 청구에 너무 민감한 것은 성령의 외향성에 대해서 기도자인 우리의 믿음이 
지나치게 개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초월적인 원심성을 우리가 제한하는 
부자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들에 의해 살려는 믿음과 순종을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이런 방식의 기도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방향성의 
측면에서 우리의 논의에서는 다소 벗어난다. 123   종합하면 기도의 훈련은 구심적 
나아옴과 원심적 나아감의 두 방향에 모두 익숙해지는 방법론의 개발이라고 하겠다. 
 
제 8 절  결론: 참기도는 무엇인가?  
 
참기도에는 방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방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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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누가 그 약속을 하 는가? 
(나) 무슨 약속인가? 
(다) 누구에게 약속하 는가? 
(라)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마) 조건은 무엇인가? 
(바) 어떤 인내가 필요한가 
이런 청구하는 기도는 제자양육자들이 성제일주의과 말씀지상주의의 양극단을 피하는 균형잡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첫째로 허락하셨고, 둘째로 그래서 기도하여도 되고, 
셋째로 그 허락이 명령이 되었다.”124  우리가 어떤 결핍을 느낄 때에 바로 기도에 의존하지 
의존하지 않는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백한 박탈임이 분명해질지라도 먼저 내 
힘에 의지한 해결책을 강구한다.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많이 부어주신다고 할지라도 
기도로 응답하지도 않는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나태함으로 들어서기 쉽다.  어떤 요가나 
요가나 명상의 차원에서 기도한다는 것도 넌센스이다.  기도의 원초적인 상황은 야곱의 
야곱의 씨름(창 32 장)이나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절규에서 찾아야 한다.  이 경우 혹시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조바심은 아예 관심 밖의 사안이 되고 만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입구를 막아 선 각종 상념들이다.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인정할 뿐이다.   
기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다.  우리와 관계를 맺기 기뻐하신다.  그 
길이 허락되었고 이제 요청하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관계에 관한 그의 의지이다.  그 의지는 우리의 나태함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  
“루터(Luther)의 카테키즘(catechism)에서조차도 기도의 명령적 속성”은 강조되었다. 125  
물론 명령은 부르심의 방향과 그로부터의 보상을 기대함이 뒤따른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는 이 경우 기도의 방해 요소인 각종 상념들의 도전을 유효하게 물리치게 
하는 데 있다.  기도가 필요없어 보이는 환경에서도 기도로 나아오게 하고, 가장 편한 
상태에서도 기도의 의무감으로 돌아서게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받는) 것 
뿐이라는 신념에 잡히게 된다.  쉬지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기 싫어하는 장애를 
제거하는 일로 귀착된다. 그래서 순종이 기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불순종의 장애만 
제거되면 기도는 나오게 되어 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기도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순종은 성령의 강권함으로 촉발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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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기도는 성립되지 않는다.”126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서 
있으라는 명령이 우리를 제정해 나간다(institute).  성령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를 
견인하는 구심력을 발휘한다. 
 
  2.기도는 탄원(petition)이다. 
기도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없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그 밖에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 받겠다는 
의지이다.  그래서 구함은 신자의 기도에 있어서 핵심적 기능이다.  구함으로서의 
기도의 동력이 약해지면 우리는 묵상(명상)이나 어떤 적 연습과 수양 등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서 언급한 바 명령으로서의 기도에서 일탈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 기도는 단지 종교에서 말하는 심리학적 위생을 체득하려는 시도로 전락한다.  
기도는 이런 시도를 다 접고 나서야 가능하며,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오직 모든 것을 
받을 것 밖에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 시작된다.  “회개의 기도도 결국 간청이 뒤따라야 
기도가 된다.”127 
기도의 한 형태로서의 예배도 이교도의 교적이고 신비적인 신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신 하나님 즉 자비하신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이다.  추상적인 예배란 
있을 수 없다.  간구하는 방향성이 분명해야 예배다.  그러므로 감사와 회개와 예배의 
3 요소를 기도는 가지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구함’이라고 하는 구심성을 가지고 
있다.  기도의 특징이 탄원이며, 기도의 정확한 이름은 탄원의 기도다. 
주님이 오라고 하셨기에 기도가 유효한 것이다!  오염된 물이 강으로 흘러오듯이 
인간의 더러운 생각이 기도로 흘러가야 한다.  감사 회개 예배의 요소가 간구를 
정결하게 만들어 간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기도의 
운동성”이 발견된다.128  그런 기도가 정결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간구를 유효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기 때문이며, 이 방향으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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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신 기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솔직한 탄원의 기쁘고 대담한 면이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구함’을 여시고 
‘들으심’을 얻으신 중보자에게로 나아가는 구심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3. 기도하는 ‘나’는 얼마나 ‘우리’에게 속해 있나 확인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기도의 주체로서의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차례다.  주님도 
개인기도보다는 ‘우리’ 기도를 가르치셨다.  우리는 주님이 불러서 같이 기도하게 하신 
무리이고 기도의 열매를 나누는 동료와 이웃이 되었다.  더 나아가 아직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이다. 이 우리는 일차적으로 친교의 무리이다.  그리고 
그 너머의 우주적으로 열려 있는 ‘우리’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홀로 세상을 담당하시는 전능자로서의 하나님과 다른 모습을 보여 주신 
셈이다.  그의 다스림의 의지는 홀로 행하심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하신다.  우리가 있음에 
그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원하며 우리를 가까이 부르신다.  더 나아가서 그의 뜻(목적)이 
우리의 그것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일에서 발견된다.  간구하는 일이 그분을 돕는 일이다.  그 
하나님의 일의 최고가 성자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 중심으로 
같이 마음을 합치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여기에 성립된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가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참여를 
기다리신다(롬 5:8).  공동체와 각 개인의 간구의 특이성은 그 내용의 범위가 그 공동체의 
특수한 필요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 인간에 대한 필요를 구한다는 데 있다.  우리의 
‘간구’는 “범위가 전 우주적이다.”129 
주기도문의 처음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과의 친교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속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와 연합이 간구의 중심에 있다.  우리는 여기까지 
성령의 구심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후반 세 가지는 반대로 전면에 ‘우리’가 
                                                 




등장하며 ‘우리’의 원인에 하나님이 참여하여 주시길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지지한다.  하나님이 인간이 없이 하나님 되기 원치 아니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 없이 인간이길 바라질 않는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간구해야 이 관계가 
하 다(겔 36:37 참조).  계속적인 간구가 없이 은혜도 없다.  우리가 간구할 자격이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간구할 것이 없으면 그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간구가 수납되고 나아가 광으로 
관씌우신 것처럼, 우리의 간구는 전반의 간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의 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다(히 2:9).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으로 촉발된 하나님나라가 완성에 이르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간구는 더 대담해진다.  사사로운 도움에서 전 인간 공동체를 
놓고서 강력한 간구로 승화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도의 구심성이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지만, 하나님나라의 완성으로 향하는 성령의 
외향성은 ‘성령으로 견인되는’ 우리가 주체이다.  즉 성령이 간구하는 대로 우리는 
동역하는 기도자로 참여하게 된다.  새창조로 표현되는 원심적인 성령의 창조활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성령과 함께 하는 원심적 기도)할 때 이웃과 창조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기쁘게 수행하게 된다. 성령의 간구에 혹은 도우심에 동참하여 
전우주의 역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이제 당당한 존재가 되었고 전혀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구속사역과 연합하기를 격려하고 분발케 하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외향적 활동에 참여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성령의 양방향적 활동의 반환점인 셈이다. 
 
  4.기도를 들으심의 확신이 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그것이 그분의 계획에 반 될 것이라는 
확신만큼 기도에 힘을 실어주는 일은 없다.  그것은 ‘들으심’의 확신이다.  이것은 
소망의 역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닌 




진실되게 만들어지는 작업을 기대하는 것이다.  기도에 아멘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에 근거한다. 이미 그리스도의 인간 대표로서의 간구에 
응답하셨기에 우리의 간구마저도 그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게 된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웅변적이 아닐지라도 연약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내용은 기도하는 
우리의 심리적인 유불쾌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들려진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의 기도이기에 당연히 들려지고 응답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아들로서 기도한다는 의미이다.  성령은 이 
연합에서부터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다.  믿음으로 양자됨의 지위를 얻은 자로서 우리의 
기도에 성령은 동역하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도 간구하게 하신다.  모두 성령의 역할에 
속한다.  하나님은 성령의 중보와 동역에 향을 받으신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일지라도 우리의 기도에는 향을 받으신다.  그것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다.  
성령이 나아가서 시행하시려고 하는 활동에 우리를 격려하고 인도하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인도하심에 온전하게 개방되어 있는가의 여부”이다.130  하나님의 들으심은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인 셈이다. 구심성의 여정은 종결되었지만 원심성의 
활동이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기도와 간구자로서 하나님께 나왔지만 이제부터는 성령의 
동역자로서 창조와 새창조의 주체가 되어 나아간다.  이제 들으신다는 확신을 넘어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기도의 원심성은 
그러므로 성령과의 동역함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성령)의 인도하심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 즐거움은 어떤 적 흥분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연합(샬롬)으로 나아가는 기대감과 일치한다. 성령의 급한 
                                                 




바람과 같은 몰고가심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과 인내심이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원심적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5.참 기도의 특성 
참기도는 중보자의 기도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모델이고 그 기도는 중보 다.  
중보의 방향은 우리 기도의 구심성을 온전하게 설명한다.  그에게 나아가는 이유이다.  
우리의 기도에 개인적이고 교회적이고 세계적인 현안들을 중보적 관점에서 가지고 
나아온다.  중보가 우리의 기도 습관이 되어야 한다.  중보자 예수께로 나아가고 그의 
기도를 배우는 것이다.  기도는 방향성에 관한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의 기도가 
방향성이 없는 침묵이 될 수는 없다.  침묵 중에서도 기도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공예배에서 무언의 기도나 “묵상이나 신학적 수사학적 형식”은 기도의 방향성을 
방해하기에 채택할만한 옵션이 되지 못한다.131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다.  물론 자유함이 전제이긴 하지만 기도는 연습이 따라야 
한다.  기도는 어떤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주기도문과 
같은 정형화된 형식을 따르든지 자유로운 표현의 즉흥적인 기도의 형식을 따르든지 
상관없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성령과 친숙해지는 연습이다.  곧 성령의 양방향성과 
사귀는 기간이 필요하다.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중보로 나아가고 성령과 함께 
중보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와 함께 서로서로 한 마음과 한 호흡으로 기도하는 연습이 중요하다.  
우리 기도의 최종 목표는 피조물의 연합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이유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주기적인 방향성을 
회복하려는 데 있다.  기도시간을 지키려는 노력만큼 기도의 구심성과 원심성은 
분명히 드러날 것을 기대해도 된다.  하지만 이 모이고 흩어지는 습관은 기계적인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유함에서 나와야 한다.  단지 
기도회를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자유함에서 나아오는 기도만이 간구”이기 
                                                 




때문이다.132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기도의 인도자는 성령이라는 사실이다.  예배에서의 
기도가 한편으로는 정형적이고 한편으로는 즉흥적이 될 수 있다.  지난 날의 전통에서만 
기도문을 빌리는 것이 위험한 것은 지금 상황을 반 하지 못하고 자유함이라는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전통을 살리면서도 충분히 자유로운 기도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청중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질문하게 만드는 
기도가 된다면 방향성이 있는 기도로서 자격을 갖춘 셈이다.   참기도는 응답되는 기도이고 
방향성이 분명한 기도이다.  중보자 예수의 기도의 모델을 따르는 기도이다.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배우는 기도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가장 잘 들려진 기도를 한 셈이기 
때문이다.” 133   이런 식으로 기도는 방향성(그리스도께로의 구심성과 성령으로부터의 
원심성)을 갖춤으로 참기도에 속하게 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기도의 특성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I = 구속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C = 완성의 중보자 성령의 사역(교회 안에서 그리고 
너머로) 
P1 = 구심적 기도 
교회를 제정(institution) 
성령에 이끌림 
P2 = 원심적 기도 
교회를 규정(constitution) 
성령과 동역함 
일부는 교회 너머로 확대 
 
<도표 1>  참기도의 양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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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상과 같은 참기도의 특징들을 파악하 으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각각의 
이야기에서 어떤 기도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며, 그 모습들이 참기도의 특징들과 어떻게 
일치하고, 혹은 우리의 논의에 유익한 기도의 속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지 검토해 볼 




제 3 장   






제 2 장에서 기도의 정의와 속성을 살펴보았다.  기도는 계시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며 방향성을 갖는다는 발견을 하 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기도의 관점에서 성경 
이야기를 파악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은 기도와 관련이 있다.  그 중에서도 
기도자로서의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기도가 저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 는지 검토해 보고 지금까지 논의된 기도의 양방향성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134  이 장에서는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다룬다.   
 
제 1 절  아브라함 
 
“거기서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창 12:8-9)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조들이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는지 다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저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게 된다.135  기도하면 어떤 일이 
                                                 
134  아래의 논의들을 통해서 기도의 양방향성이 포괄적으로(comprehensively) 열거되지는 않을 
것이다.  방향성이 약하던 삶에 뚜렷한 성령의 방향성이 드러난 현상을 파악하려는 것이 본 연구자의 
의도이며,  또한 저들 기도의 구심성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옴을 예표하는지 살필 
것이다. 
135  기도란 생각보다 광범위한 신앙행위이고, 성경 인물들을 기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은 
흥미있는 작업이다.  이는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사전적 정의를 내려보는데서 
출발한다: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접근하려는 인간의 모든 적 자세다.  기독교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께) 경외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탄원할 때 예배한다.  인간의 혼의 최고의 
행위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communion)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이 
강조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심령을 먼저 만져주셔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적인 




벌어지는 것인가가 관심사다.  창세기 11 장 4 절에는 범죄한 인류의136 다급한 절규를 
담고 있다: (우리)“흩어짐을 면하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려는 
마음은 없어 보인다.137  저들에게서 발견하는 기도 없는 세상은 방향감각이 없이 그저 
모 다가 흩어지는 역사일 뿐이었다.138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 제시하는 기도없는 삶의 
무의미성이었다. 
이런 공허한 역사 속에서 등장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신139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창조하실 계획에 참여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부르심은 곧 택함과 같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라고 택한 사람이었다.  
창세기 12 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으로 
시작된다.  이제 허무하게 흩어지는 삶이 아니라 방향이 주어진 삶이 되었다.  언뜻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흩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시를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는 않는다.  성경적 기도는 하나님의 성격을 드러내며, 
하나님과의 구속적이고 언약적인 관계가 필요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권리와 
의무에 들어감을 강조한다.”  Howard Marshall ed, New Bible Dictionary (Downers Grove: IVP, 1996): 
947.  또한 계시된 말씀대로 살려고 한 개인이 마음먹을 때, 그의 삶 전체가 기도의 표현이라는 
머피(Murphy)의 말은 매우 의미있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한나의 기도와 사도바울의 기도를 
연관지어서 말한 그의 말을 일부 옯겨본다: 한나의 노래 자체가 기도라고 말할 필요를 없다.  
왜냐하면 그녀의 전인격과 모든 몸짓이 기도 기 때문이다(Origen 의 지적).  바울은 쉬지않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다(살전 5:17).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몸에 배인 사람의 모든 
행위와 말은 꼭 기도의 형식이 아닐 수 있다.  세상이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기도를 이해한다면 
한나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의 신성한 계명대로 
살려는 의로운 자의 모든 행동도 역시 기도다.  이는 시편에서 말한대로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에서 발견하는 교훈이다(시 141:2).  한나 자신이 하나의 살아 숨쉬는 웅장한 
노래 다.(본 연구자 번역)  Francesca Aran Murphy, 1 Samuel (Grand Rapids: Brazos Press, 2010): 23. 
136 여기서는 홍수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심각한 결과의 향권 아래 놓인 사람들의 의미이다. 
137  Walter Breueggermann, Genesis: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Atlanta: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2): 104.  저자는 ‘흩어짐’과 ‘하나됨’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창조계획은 양방향 모두를 포함한다고 말한다.  바벨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들음’이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된 흩어짐과 하나됨을 의도함으로 결국 자유가 없는 획일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음’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모습을 보 고 결국은 
오순절 사건에서 언어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예표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아브라함의 ‘들음’은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다.   
138  성경적 시각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이다.  시편 기자의 시각이 이를 
증거한다: “악인들은 . . .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시 1:4).   
139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의 콰라아(창 4:26)가 아브라함의 등장과 함께 다시 나타났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경배한다는 ‘하나님을 부름’은 ‘하나님이 부르심’과 같이 간다고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을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들음’에서 오는 방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 주제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보내어짐’의 두 방향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쌓은 
쌓은 기도 제단의 변천사이기도 하다.  마침내 ‘여호와이레’는 아브라함의 기도 신학의 
완성이라고 보여진다(창 22:1).140  제물은 인간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제물까지 준비하신다고 그는 확인하 다.  그의 신앙 여정의 처음 부분하고 맞아 
맞아 떨어진다: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보여주심은 공급하심과 같은 말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보여주시는 것이 곧 공급해 주시는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여호와이레는 또한 그의 기도 모델이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이다.  그에게 주신 아들 이삭도 하나님만이 끝(완성)을 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서 여기 예표되었음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여호와이레는 겟세마네와 연결된다.  장차 이 땅에 도래할 십자가는 기도자 아브라함이 
도달한 믿음의 핵이다.  아브라함의 소망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 여기서부터 
밖으로 나가신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완성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  믿음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서 열린 시작점이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은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호와이레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은 십자가로 가까이 믿음으로 
나아오는 구심성이다.  그 구심성이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성을 제정해 나갔다(institute). 그 
여정을 통해 그의 믿음은 완전하게 되어갔다(창 17:1).  구심성 여행의 종착점은 이삭의 
                                                 
140 Russell Reno, Genesis (Grand Rapids: Brazos Press, 2010) 194, 198.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오래 
머물고 나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의 
특이한 점은 제물과 제단 대신에 기념식수를 한 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점이다.  첫째는 그가 
브엘세바가 그의 기도 여정의 마지막 도착지인줄 착각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가 세상 문화에 
상당히 동화되어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삭을 드림은 아브라함 스스로의 어떤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논리와 희망도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시는 제물과 비교할 수 없음을 드러내었다.  
자연발생적이고 육체적인 제물이 아닌 초자연적인 제물(수풀에 뿔이 걸린 채 발견된 염소)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제물에 부합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신 제물은 적(spiritual)인 
것이라는 지적은 정당하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은 아브라함의 방심을 다시 일깨웠을 것이고 
그의 믿음이 한 발 더 전진하게 함으로 완전한 제사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 던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 사건 외에는 필적할 수 없다.  아브라함이 노후에 
생을 관조하고 즐길 수 있었던 시점은 브엘세바를 지나 모리아산 이후 던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제물을 확인한 직후 다.  그의 부르심에서 모리아산까지의 여정은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둔 우리에게 유산처럼 남겨진 기도의 구심적 여행이다.  아브라함의 이끌었던 
성령과 더불어서 하는 모험과 때로는 시험(trial and test)이 도사리고 있는 여정이다.  아브라함의 마음 




제물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속의 그리스도 다(히 11:17-19).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constitute). 그것을 성령의 원심성(시공간적으로) 
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141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순종은 이삭을 통해서 드러날 
‘내어주신 아들’을 보게(이레) 하 으며, 구원의 완성을 향한 새 출발을 하게 
된다(창 22:19; 히 11:10).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제물까지가 그의 구심적 여정이라면, 
약속의 성취를 향한 소망은 그 원심적 여정이다.  완성의 이신 성령은 기꺼이 그와 
동역하셨다(약 2:23).  아브라함의 기도의 여정을 도표로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괄호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연관성을 표시하 다(이하 각 도표도 
마찬가지임). 
 
I = 여호와이레(성부가 내어주신 성자) 
C = 약속의 성취 
P1 = 구심적 기도 
제단쌓기 
믿음과 순종 




<표 2>  아브라함의 기도 여정 
 
제 2 절  모세 
 
                                                 
141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굳이 신약과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는 에너지로서의 성령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구약에서 암시되어 있듯이 소망의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시 90:17). 온유함의 뜻은 
자신의 지위와 권리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다(민 12:3).  하지만 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다(출 2:12).   그의 부르심은 
온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보인다.  하나님 스스로의 온유함은 
불붙는 떨기나무와 같았다(출 3:2).  여기서 모세는 온유함의 불을 발견한 셈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본 증거는 그의 온유함으로 나타났다.  시편 90 편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기도의 전반부는 모세의 기억의 중심에 있던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연상케 한다.  
모세는 자신을 혈기의 사람에서 온유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  
모세처럼 온유한 자의 손은 두 가지 일에 사용된다고 말한다: 기도하는 손과 일하는 
손이다.  모세처럼 온유한 자는 기도한다.  온유한 자는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믿게 된다.  
모세의 일하는 손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142  성령과 동역자되게 하신다.143  온유한 
기도자에게 고난은 끝이 아니다.  온유한 기도자는 치유자가 되어 간다.  고난당할수록 더욱 
유능한 치료자가 된다.  공동체를 치유하도록 쓰임받게 된다.144   
   모세의 기도 모델은 온유한 자의 기도다. 모세의 온유는 백성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온유 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온유이다(히 11:26).145  모세의 
리더십은 십자가와 십자가의 고난으로 백성의 눈을 향하게 하는 구심성의 기도에서 나왔다.  
그의 지도력은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참 능력이 있었다. 146   성령의 지도력은 십자가와 
                                                 
142 Eugene Boring, “Psalm 90-Theology as Prayer,” Mid-Stream (2001): 117.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자는 마침내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않게 된다고 하 다.  자신이 결정하고 일의 
결과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사라지게 되는 참을성(모세의 온유함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다!)이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주제라고 말한다. 
143  사도 바울의 해석은 이렇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7-28).   
144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기쁨의 실상이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   
145 하나님은 뱀의 독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셨다.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죄의 독을 제거하시려고 놋뱀을 쳐다보는 믿음의 해독과정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은 모세의 
처방이 십자가와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하셨다(민 21:9; 요 3:14-15) 
146 므리바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온유함 대신 혈기로 이끌려고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반석(그리스도)을 코 앞에 두고도 그의 온유가 중심이 되지 않을 때 모세는 지도력을 




그리스도의 온유함에서 나오는 원심성이다.  모세의 기도는 끊임없이 자신을 
떨기나무의 온유함으로 안내하는 것이었다.  그의 기도의 삶을 도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I = 불붙은 떨기나무(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우다) 
C = 이스라엘 건국 
P1 = 구심적 기도 
고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다 
신발을 벗음 
온유 
P2 = 원심적 기도 
리더십 
환난에서 구원 
<표 3>  모세의 기도의 삶 
 
제 3 절  욥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욥 42:10) 욥은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으면 알게 된다고 말한다.  실제 욥은 
하나님의 중보자를 본 듯하다.147 그리고 그 중보자를 알게 되자 즉시로 고난의 의미도 
알게 되었다(욥 19:25)148.  욥의 고난은 마치 중보자를 배우는 학교와 같다.  거기서 
                                                 
147 욥이 말하는 중보자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Harold Kent, Job Our Contemporary (Grand Rapids: 
Eerdmans, 1973): 62-78 을 참조하라. 
148 Tremper Longman, Job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 263.  대속자를 하나님과 욥 사이에 
중재자로 인식하게 되면 이 구절은 풀릴 것 같지 않다.  그냥 하나님 자신을 욥이 보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욥의 고난(나아가 전 인류의 고난)을 손수 지고 가는 기업무를 자(히브리 원 
뜻)로서 이 땅에 오신 중보자 예수를 상정하게 되면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풀린다(사 53:4 도 참조).  
보다 인간 편에 가까이 서신 고난의 담당자로서의 대속자를 오히려 고통의 한 가운데서 욥이 




그는 자신의 중보자를 눈으로 보고 자신도 중보의 삶을 살게 되었다. 149    우리는 고난 
이후의 욥의 삶에 주목한다.  또 하나의 중보자로서 성령의 중보는 그의 후기 인생을 
효과적으로 만드셨다(욥 42 장).  이제 두루 두루 모든 방면에서 인생의 의미가 새로와졌다.  
새로와졌다.  성령의 중보 덕분이었다.  그의 고난하고는 성격이 판이하다.150  
욥의 기도는 처음보다 더 효과적인 중보의 기도로 나아갔다.  일반적인 기도에서 중보 
중보 기도로 승화하 다.  왜냐하면 그는 고난의 중보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욥은 
인생을 효과적이고 완성하시는 중보자를 체험하 다.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 다.  
인생의 의미가 ‘갑절로’ 뚜렸해졌다.  일과 인생이 더 효과적으로 더 완전하게 되었다.  
중보의 맛을 알게 되었다.  욥의 말년은 중보가 확대되는 기도자의 삶이었다. 151   욥의 
기도(그의 모든 질문들)는 중재자를 향한 구심성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자신이 중보의 삶을 
살게 됨으로 갑절의 축복으로 대변되는 위로와 소망의 원심성이 드러났다.  욥의 기도를 
도표로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I = 고난의 중재자 
C = 소망의 중재자 
P1 = 구심적 기도 
고난 
깨달음 
P2 = 원심적 기도 
중보기도 
중보자의 삶 
<표 4>  욥의 기도 
                                                 
149 중보의 고난은 십자가의 남은 고난이다(골 1:24).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가 무슨 뜻인지 욥은 소망 중에 확인하 다.  
150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 . . 돌이키시다 . . . 갑절이나 주시다”(10 절).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 . .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 . .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 . . . 슬퍼하며 위로하고”(11 절).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 . .”(12 절).   아들 
일곱과 함께 딸 셋도 주셨다.  세 딸 중의 여미마는 온천(hot spring)이라는 뜻이 있다.  긋시아는 긁는 
사람(scraper)의 뜻이다.  게렌합북은 가시(turning horn)이다.  여자로서는 이름이 하나같이 불길하다!  
하지만 실제는 다르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15 절).  아마도 욥의 
중보기도 덕분에 엄청나게 부족한 성격의 딸들이었건만 성령께서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을 
것이라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평범한 삶을 위한 중보기도는 성령과 동역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나아갔다 
151그것은 대속의 중보자 예수를 만나고, 완성의 중보자 성령과 함께 중보의 삶을 살라는 인생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기에 충분하다.  우리의 인생도 목표는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이다: 




제 4 절  야베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 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대상 4:10) 역대상 4 장은  
이야기”이다.152  실제로 여기에는 베들레헴의 아버지가 된 사람, 드고아의 아버지가 된 
등 각 지역을 개척한 조상의 이름을 나열한다. 하지만 야베스에 이르러서는 그의 
대한 언급이 없다.  대신 어머니만 나온다.  야베스 이야기는 모자 이야기이다(대상 4:9).  
그의 어머니가 원래 의도한 이름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의미의 ‘야짜브’ 을 
것이다.153  하지만 좌절 대신 그는 기도하 다.154  혹자의 주장처럼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라고 오해하기 쉽다.155  하지만 야베스의 이름을 좀 더 조사해보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156   
 ‘복주소서’의 정당성은 창세기 1 장 28 절에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야베스의 
기도는 창조명령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번성하고 
충만하리라고 그는 믿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157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152 Michael Wilcock, The Message of Chronicles (Downers Grove: IVP, 1987): 33. 
153동사로서의 이 말의 뜻은 억눌리(distressed) / 슬퍼하다(grieved) / 다치다(injured) / 고통하다(filled 
with pain) / 방해를 받다(interfered) 등이었다.  야베스는 아마도 신체불구자나 소수자(marginal)로 
태어났을 것이다.  그는 비주류(minority) 다.  원래의 이름은 야짜브 을 것이다.  우리 말에 
‘짜브러지다’가 그 뜻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것이 너의 운명이야(That’s the way it is!)  그 아들의 이에 대한 반응은 아니요(No!) 다. 
154 우리말의 옛 번역이 원문과 야베스의 심경과 의지에 더 부합된다. 
155 Michael Wilcock, The Message of Chrinicles: 33. 
156야베스라는 말은 히브리 사전에 없다.  야베스는 야짜브의 단어배열을 뒤집었다.  따라서 야베스의 
이름은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일 가능성이 크다.  야베스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야곱이 부르던 하나님의 호칭이었는데 이제 야베스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의 기도는 계속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어서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는 신체부자유자(handicapped person)이었다.  유다 
지파의 다른 가족 사람들은 건강한 신체라서 빵집도 차리고(베들레헴), 나팔 제조업자(드고아)도 될 
수 있었고 그밖에 각종 장인들이 배출되었건만, 야베스는 오직 기도하는 손만 가능했다.  그가 
기도한다: “하나님의 두 손이 나의 두 손을 대신하여 주소서.  힘없는 나의 두 손과 신체에 주의 
능력을 주소서!” 
157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다.  야베스의 마음의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창세기 6 장 




기도에는 나의 역과 한계가 더 멀리 진행되게 해달라는 소수자와 약자의 탄원이 있다.  
그리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기도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158   
야짜브에서 야베스가 되도록 축복이라는 계시를 활용하 다.  소수자의 지경이 
넓혀졌다.  야베스의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되어짐을 발견하게 된다.159    야베스의 
기도는 비록 약하게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황의 흐름을 역류시키는 기도 다.  저주의 흐름을 축복의 흐름으로 바꾸었다. 160  
야짜브(고통의 아들)가 야베스(하나님의 손)로 바뀌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저주의 
저주의 흐름을 축복의 흐름으로 역류시키셨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일치한다.  이미 
야베스에게 그리스도는 계시되었다.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의 
구심성이 보인다.  그 구심성의 간절함 만큼 회복과 축복의 원심성이 찾아왔다.  물론 그 
그 원심성은 합력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반작용(re-direction from the cross)과 완성의 
에너지이다.  야베스의 기도를 도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I = 저주의 역류(십자가의 기능) 
C = 지경을 넗힘 
P1 = 구심적 기도 
저주 
소수자 
P2 = 원심적 기도 
축복 
하나님의 손 
( 서기관 마을)161 
<표 5>  야베스의 기도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 해석했다.  하나님의 근심으로 
해석했다.  환난의 근저에 죄와 저주가 원인임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오직 하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  “나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면(히브리어 – 임바라크  티바라크니)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는 믿었다.  
158 그래서 옛 번역이 낫다고 생각한다: 원컨대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159 역대상 2:55 의 해석이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 . .”  순서가 앞설지라도 여기에는 야베스가 
지명이 되어 있다!  베들레헴의 아버지와 드고아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야베스의 아버지가 된 
야짜브 이야기이다.  그가 성공한 이야기이다. 그가 서기관이 되었을까!  “주의 손이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한대로 그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었다!  서기관이라는 존귀한 자리에 올라갔다.  
아예 서기관 마을이 형성되었다.  
160시편 50:15 과 맥락이 같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화롭게 
하리로다.”   
161 만일 야베스가 서기관 종족들이 집단적으로 살던 야베스(대상 2:55) 마을의 조상이 되었다면 




제 5 절  사무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사무엘은 타고난 리더는 아니었다.  그의 직분은 한갖 엘리 
제사장의 사환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가 한 역할은 당당한 리더 다.  제사장의 일과 
사사의 일과 선지자의 일을 하고 왕을 임명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자 다(삼상 3:19).  
사무엘이 여러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듣는 기도자이고 심각한 
청취자 던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 말씀과 그가 
간구한 말들이 밖으로 나갈 때에는 성령이 동행함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이 
되었다(삼상 3:19).  그의 말은 곧 선포가 되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지시하고 
선포하는 말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로서 백성을 이끌 수 있었다.  
곧 실질적 리더십이 그의 손에 쥐어진 셈이다.   
사무엘의 기도는 철저하게 듣는 기도 다.  심각하게 듣는 자만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에 사무엘의 기도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연결된다.  그의 사역은 
심각한 간구에서 나왔다.  그 간구는 대부분이 듣는 기도 다.  성부가 말씀하시고 
성자가 들으시고, 성자가 기도하고 성부가 들으셨다(히 5:7).  결국 들음은 순종에 
이르게 하 다(삼상 15:22; 히 5:8).162  기도는 십자가의 순종으로 향하는 구심성을 
지향한다.  거기서부터 성령의 원심성은 역사한다.  사무엘의 경우 그 원심성은 강력한 
적 지도력이었다.  물론 그 핵심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었다.  아래 도표는 




                                                 
162 Francesca Murphy, 1 Samuel (Grand Rapids: Brazos Press, 2010): 148.  나중에 왕으로 등장하는 
다윗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듣는 사람이 자신의 것으로 깊이있게 소화할 




I = 말씀에 순종 
C = 나라를 새롭게 함 
P1 = 구심적 기도 
들음 
P2 = 원심적 기도 
통합 리더십 
사사 / 교사 / 선지자 / 제사장 
<표 6>  사무엘의 기도 
 
제 6 절  다윗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시 51:13) 시편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회개, 감사, 찬양, 간구, 교훈 
등의 주제이다.  훗날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의 기도이면서 교회의 기도문으로 사용되었다.  
기도 교본이라 할 수 있다.  시편 51 편은 헤드라인에 이 시의 상황설명이 나온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은 구체적인 일상생활이 기도의 출발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무심코 일을 만나지 
않았다.  모든 일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다고 여겼다.  또한 다윗은 그 일이 자신하고의 
연관성만 따지지 않고 더 큰 범위의 연관성을 생각했다.   
즉 다윗은 가르치기 위해서 경험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에 뭔가 남을 가르칠만한 것이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험을 말로 정리하는 습관이 그에게는 
탁월해 보인다.  결국 다윗은 기도를 백성에게 가르쳤다.  시의 제목에 나오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의 인도자는 악단 지휘자를 말한다.  그는 아마도 다윗의 가사에 작곡과 
편곡을 했을 것이다.  다윗은 기도를 가르치는 자 다.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끈기있게 
백성들을 가르쳤다.163 
                                                 
163   이 모든 과정을 성령이 하신다.  내 개인적인 이야기와 아이디어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게 




대부분의 시편의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에서 같이 하는 공동체의 기도로 
확대되었다.164  시 51 편은 죄인의 신분에서 가르치는 자의 신분으로 격상하는 과정을 
그린다.165  다윗은 잘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아예 가르치기 위해 배웠다.  내 
작은 이야기에서부터 성령이 가르치면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간파하 다.  
성령은 내 이야기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만드신다.  내 작고 시시한 이야기가 성령을 
통해서 남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다.  작은 화제가 결국 예배 이야기가 되게 
하 다.  훗날 다윗과 시편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애용한 성경이 되었다(시 22).   
다윗의 시는 결국 십자가 이야기다.  죄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의 체험 이야기다.  
십자가의 상한 심령으로 다윗은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  아마도 그의 모든 시의 
전반부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상한 심령은 그의 기도의 구심성이었다.  
거기서부터 성령은 원심적으로 나가신다.  가르치는 으로 우리와 동역하신다. 166  
그의 기도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리하고 교육자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윗 자신이 교육자가 되었다.  다윗은 언제나 가르치는 
자이길 원했다.  신약(요일 2:27)은 성령에 대해 증거하기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한다. 
164  지금도 공동체의 기도 교본으로 다윗의 시편은 활용되고 있다.  피터슨(Peterson)은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내었다: Eugene Peterson, Answering God: The Psalms as Tools for Prayer (New York: Harper 
Collins, 1989). 
165 Diodore of Tarsus, Commentary on Psalm 1-51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5), 166.   
단지 개인적인 죄의 회개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제단의 부흥을 바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가 만들어졌음을 지적한다.  당시에 노래로 전국민이 애송하 을 것이다.  그는 칼로 통치하지 
않고 노래로 가르쳤을 뿐이다.  위대한 교사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다.  그는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가르쳐서 이겼다고 고백했다!   
166  브루그만(Brueggemann)은 시편을 세 방향의 인생의 경험을 노래하고 있다고 관찰하 다: 
방향성(orientation) / 방향감각의 상실(disorientation) / 새방향성(new orientation).  또한 이스라엘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들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하 다.  이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희미하게 암시는 하나, 기도를 통해서 동역하는 성령의 역동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연구자는 파악한다: Walter Brueggemann, The Message of the Psalms 




I = 상한 심령(그리스도의 고난) 
C = 이스라엘과 열방 




P2 = 원심적 기도 
가르침 
전도 
<표 7>  다윗의 기도 
 
제 7 절  솔로몬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시 72) 
솔로몬의 나라는 공평이 국시 곧 나라의 통치원리 다. 공평으로 다스림받는 나라 다.167 
공평이 나눔과 교제로 이어지고 진정한 평화(샬롬)이 이루어졌다. 솔로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나눔과 교제가 없는 판단은 위험하다.  솔로몬의 두 
제사는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헌신하는 번제가 있었다(왕상 3:4).  헌신의 기도 다.  
그 다음에 이웃과 동료들과 나눔과 교제하는 화목제가 뒤따랐다. 샬롬의 기도 다. 기도의 
시작은 번제 고 마지막은 화목제 다(왕상 3:15).  그런 식으로 성령의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기도 다.  그래서 판단력이 물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었고 성령이 공평으로 
역사하고 증거되는 나라 다.168   
                                                 
167   그런데 다윗 왕의 이야기에는 성령이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가 궁금하다.  판단력이 성령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솔로몬 이야기에서 딱 한 번 
성령의 언급에 근접한 경우가 스바 여왕이 찾아왔을 때이다(왕상 10:5).  여기서 “크게 감동했다”는 
말은 혼이 나갔다는 뜻이다.  여왕이 혼이 나간 이유는 성령이 주신 왕의 판단력 때문이었다.  새로운 
사실들이 아니라 새로와진 판단력이다.  공평은 솔로몬의 나라의 국시 음이 분명하다.  다스림의 
원리 다.   
168   그런데 열왕기상 3 장은 불길한 전조가 나타난다(1-3).  헌신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통한 헌신은 자신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가 치환되는 
것이었다. 그것이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의 샬롬이었다.169 의는 하나님과의 친 함이다.  
공평의 강물은 친 함에서부터 흐른다.  친 함 없이는 공평이 시행되지 않고 공평이 
시행되지 않으면 나와 이웃과의 샬롬은 없다.  샬롬 대신 폭력과 압제와 조작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헌신이 없이는 나의 판단으로 행동한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의로서 판단을 시작한다.  샬롬이 사라지고 비샬롬이 지배하게 된다.  
일방적 지시만 있을 뿐이고 상대의 헌신은 기대할 수 없다.  서로의 거래는 아직 
유지되지만 잔치의 기쁨이 없어지게 된다.170  
이렇게 볼 때 솔로몬이 이상적으로 기대하던 나라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다.  예수가 화목제물이었다.  진정한 샬롬이다.  변질이 없는 공평으로 
다스리신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공평이 있기에 교회의 샬롬은 
실현된다.171  일천번제는  기도의 헌신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다.  솔로몬의 기도는 예수의 의로 향하는 구심성이 있었다.  
거기서부터 샬롬(화목)과 함께 성령은 밖으로 향했다.  판단력이라는 원심성으로 
                                                                                                                                                   
신앙이 관용적(liberal)으로 되었다.  리버럴의 좋은 뜻은 너그러움이다.  고약한 의미는 분산된 
마음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열왕기상 9:10-14 을 보자.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과 절친한 사이로 
솔로몬의 건축역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예물이 오갔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준 
것이 있었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것이 있었다.  그런데 온전한 답례(pay back)가 아니었다.  히람의 
마음에 안들었다.  하지만 그는 불만의 표시 대신에 억지로 금을 솔로몬에게 재답례로 바쳤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것이 기쁨이었다!  잔치하는 마음이 실종되었다.  일방적 지시와 마지못한 
복종만이 있었다.  샬롬은 깨졌다.  
169 죄인의 불의와 예수님의 의가 교환됨과 같다. 
170   기쁨이 없는 판단은 헌신 대신에 서로 칼을 갈게 되었다.  솔로몬의 신앙 초점이 약화되어갔다.  
화목제(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없는 분산된 헌신이 되고 말았다.   솔로몬 제국은 당대에 끝나고 
말았다. 
171   공평치 못한 솔로몬이 히람에게 예물로 준 땅은 전혀 기쁘지 않은 땅이었다.  그 별명은 수갑을 
채운다는 불길한 뜻이다.  갈릴리는 그 중의 하나이다.  갈릴리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한다.  
속박과 압제와 귀신에 잡혀있는 땅에  자유를 주셨다.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자유함이 있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이요 생명이라”(요 6:63).  말씀하실 때마다 살리셨다.  
그것은 샬롬이었다! 기쁨이었다.  헌신과 충성이었다.  예수님과 함께한 성령이 공평이었다.  





나갔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상실했을 때 그 원심력은 힘을 잃고 그 동역자(성령)를 잃은 
왕은 좌초하고 만다.172  솔로몬 초기의 기도의 모습을 도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I = 의(Righteousness)(그리스도를 통한 의) 
C = 공평(Judgment) 
P1 = 구심적 기도 
일천번제 
화목제 




<표 8>  솔로몬의 기도 
 
제 8 절  여호사밧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대하 20:12) 여호사밧은 개혁을 시도한 왕이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통해 
개혁을 이루어 나갔다.  여호사밧의 회중은 합심기도함으로 개혁을 성취하게 
된다(대하 20:5-13).  여호사밧은 기도 외에 다른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기도 외에는 자신이 
아무 것도 이룰수 없다고 고백한 셈이다.  새로운 일과 개혁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기도 외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믿었다.173   
                                                 
172 Walter Houston, “The King’s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Rhetoric, Ideology and Ethics in Psalm 
72,” Biblical Interpretation (1999), 361.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고 배려하지 않는 군주에 대한 
저항까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막시즘과 해방신학과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의를 상실한 군주로서의 솔로몬의 권력을 합리화하려는 시도가 시 72 에 담겨있다고 말한다. 
173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버지의 교만에서 배운 교훈이 있었던 것 같다.  아사 왕은 우쭐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개혁의 완성에 실패한 것이라고 그 아들은 본 것이다: “아사가 왕이 된 지 삼십구 
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에는 제사가 없다.  동물제사가 없다.  대신 새 뜰만 나오는데 
아마도 온 회중이 기도하는 공간이었을 것이다(대하 20:5).174   여호사밧의 새 뜰은 
기도하는 장소 다.  새 뜰은 개혁의 구심적 장소 다.175  철저하게 구함에 의존하는 
통해서 저들은 왕과 함께 개혁을 하나 하나 성취할 수 있었다.  곧 말씀의 개혁에서 
개혁을 거쳐 찬양의 개혁으로 나아갔다.  여기에 오히려 제사는 암시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한 대속의 제사가 기도의 핵심임을 말해 준다. 가장 깊은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성령의 원심력이 저들 개혁의 에너지 던 셈이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모델은 아래와 같다. 
 
 
I = 만민이 기도하는 집(기도하시는 그리스도) 
C = 나라의 개혁 
P1 = 구심적 기도 
헌신 




<표 9> 여호사밧의 기도 
 
 
                                                 
174예수님이 성전 뜰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새 뜰이란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문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예수님의 개혁은 제사에서 기도로 전환하신 것이라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흘리신 보혈로써 원한 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기도다(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교회가 기도하는 새뜰이다).  주석에서는 단지 제사장 공간 바깥에 있던 
백성들의 공간일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지만 톰슨 주석에 의하면 여호사밧 왕 재위기간 동안에 
모종의 성전 뜰 확장공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하 다.  Louis Jonker, 2 Chronicles (Grand Rapids: 
Baker Books, 2013), 96 그리고 톰슨대역 한 성경 (서울: 기독지혜사, 1999): 680-681. 





제 9 절  히스기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대하 32:31) 히스기야는 다윗과 솔로몬과 더불어 유다의 강력한 왕이었다.  
왕이었다.  그 이름에 그의 치적의 강력함(strength)이 암시되어 있다.  히스기야의 재위 
기간은 그가 기도생활에 충실했던 때와 그렇지 못한 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역대하 32 장 24-31 절은 그의 기도생활에 문제가 생겼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과거를 잊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받은 은혜를 말한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행하신 일에 보답하지 않는다는 뜻이 실려 있다.  은혜의 보답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일이었다.  기도를 쉼으로 그는 더 이상 힘있는 왕이 되지 
못했다.176    
히스기야가 기도생활을 잘 할 때가 있었다.  유월절을 충성스럽게 지켰다.  어린 양의 
피는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되게 하 다.  갈라졌던 두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려는 시도는 
대성공을 거두었다(대하 30 장). 177   이 당시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기억했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헌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헌신은 오직 한 곳 유월절 어린양의 제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곳은 장차 우리가 
                                                 
176  역대하 32 장 31 절을 보면 기도없는 왕의 파국을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교만의 3 중 저주라 할 수 있다: 기도 안하면 
은혜를 잊고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 떠나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세상은 교회(이스라엘)를 조롱하는 자들과의 적 전쟁터라는 것이다.  바벨론에서 온 
사신이라는 표현은 열왕기하에는 그냥 ‘그들’이라고 나오지만 여기서는 조롱하는 자들(mockers)로 
기록했다.  교만해진 히스기야에게는 대답할 지혜가 없었던 것 처럼 보인다.  역대기자는 히스기야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기록하 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잠잠하 다(그 일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그는 좋은 판단력을 상실하 다.  시험에 통과한 신자는 대답할 
줄 알지만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히스기야가 되어 버렸다.    
이적은 징조 고, 그 징조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었다 (왕하 20:8, “성전에 올라갈 징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헌신의 회복이 관건이었다.  히스기야 시대의 땅에 그런 헌신이 있는 것이 
징조 다.  더 이상 헌신이 없는 왕이 되었고 왕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문맥상 
암시되고 있다.    
177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격할 십자가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그 제단은 모두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신 큰 일이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 큰 일을 기억하는 헌신이었다.  매일 그 헌신의 제단으로 
구심성이다.  유월절 제단은 나라의 기초(institution)가 되었다.  그의 교만은 그 일을 
게으르게 하고 망각하게 하 다.178  그의 헌신이 계속해서 작동만 하 다면 하나님의 
원심적으로 활동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히스기야 왕의 말기에도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넘어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이적을 증거하 을 것이다(대하 31:1; 
32:31).  강력한 다윗의 나라를 자랑하 을 것이다(constitute).  히스기야의 기도의 
아래와 같다. 
 
I = 유월절 어린양 
C = 국가의 부흥 
P1 = 구심적 기도 
헌신 
회개 




<표 10>  히스기야의 기도 
 
 제 10 절  에스라 
 
                                                 
178 Michael Wilcock, The Message of Chronicles: 255.  히스기야가 구할 이적은 예루살렘에 자신이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 노라.”(스 7:28)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역할은 
달라도 목적은 같았다.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당시 진척이 안되던 하나님의 일을 독려하고 
완수해내는 일들을 각기 잘 수행할 수 있었다.  여기서 에스라가 자신의 이 과업을 수행한 
비결을 그의 철저한 결심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는 거룩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 다. 그것은 
준비된 마음으로 요약된다. 치 하게 연구하고 철저하게 준행하고 자세하게 가르치는 
마음이었다.  제사장직은 철저한 직업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당시는 더 이상 
동물제사가 가능하지 않던 시대 다.  에스라는 대신 희생에 관한 말씀의 전문가가 
되었다.179  그는 철저한 희생제사의 연구학자가 되었다.  말씀의 칼을 매일 갈은 셈이다.  
말씀으로 관절을 쪼개는 제사장이었다.180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은 구체적인 도움을 주시기 시작하 다. 
성전은 에스라의 삶의 목적이었다.181  그 목적이 그의 기도의 중심이었다.  에스라의 
목적이라는 구심성에 최고의 조언자이신 하나님의 이 활동하셨다.  하나님의 은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장 아릅답게 하셨고 하나되게 하셨다.  성전을 향한 에스라의 
구심적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 다.  왕 앞에 서게 하 다.  왕의 
사람들을 붙여 주셨다.  공동체 안과 밖의 모든 지원 그룹이 생기게 하셨다.  성전은 그와 
공동체의 구심성이 되었다.182   거룩한 목적을 위해 모 을 때, 하나님의 은 하나님의 
손처럼 활동하셨다.  성령의 원심적 활동과 성전의 구심성 사이에 에스라의 기도가 있었다.  
즉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세워지자 성령께서는 돕는 손이 되어 성전을 완성하셨다.  
에스라의 기도 모델은 아래와 같다. 
 
                                                 
179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다루는 우리 모두는 신약백성이며 마태 13:52 에서 주님은 우리를 
천국의 서기관이라 하 다.  에스라는 신약백성의 예표와 같다.  에스라는 서기관 겸 제사장이었다.   
180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 4:12).   
181예수는 에스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프라이머리(primary) 코즈(cause)이다(요 2:21). 
182 Joseph Blenkinsopp, Ezra-Nehemiah (Philadelphia: Westminster, 1988), 160.  저자는 에스라에 대한 





I = 성전(성전된 그리스도의 몸) 
C = 국가의 회복 
P1 = 구심적 기도 
헌신 
P2 = 원심적 기도 
지원그룹 
성전재건  
<표 11>  에스라의 기도 
 
 제 11 절  느헤미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느 1:11)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너진 주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집중되었다.  
집중된 그의 기도의 결과는 자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아는 것이었다.183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마음이 분산되지 않았다.  그의 기도는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는 무시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었다.  그 구분을 잘 하 다.  그 
결과 느헤미야의 기도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찾게 했다(느 2:4). 
이러한 기도자의 자세는 예수님에게서도 발견된다.  예수님은 분산되기 쉬운 
상황과 훼방에서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의 십자가 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곽 재건 공사는 느헤미야에게 부여된 십자가 을 것이다.  그 목표에서 그는 조금도 
이탈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기도의 구심점이 십자가 다면 느헤미야의 작은 십자가도 
그러하 다.  성령은 그의 십자가에서부터 정치적 지혜를 고취시켜셨다.  허공을 치는 
                                                 
183  Blenkinsopp, Ezra-Nehemiah, 210.  에스라는 공식적인 직함과 진행과정을 언급한 데 비해서 
느헤미야는 오히려 개인적인 기도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느헤미야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향방이 분명한 언변과 지혜 다(고전 9:26; 눅 18:5).  그것이 성령의 
원심성이다.  원심적 성령은 마침내 느헤미야 공동체가 목표를 완수해 내도록 힘써 
도우셨다(constitute).  느헤미야의 기도 모델은 아래와 같다. 
 
I = 은혜의 초점(예수의 은혜) 
C = 포로의 귀환 
P1 = 구심적 기도 
헌신 
P2 = 원심적 기도 
리더십 
성곽공사 필역 
<표 12>  느헤미야의 기도 
 
제 12 절  에스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에 4:16) 에스더서는 잔치 이야기이다.  
구약성경의 46 번의 ‘잔치’에서 20 번이 여기에 나온다.  그런데 잔치 이야기에 기도가 
등장한다.  에스더의 기도(금식)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드러나게 하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행 1:14) 온 정성과 뜻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에 이 땅의 잔치가 아닌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잔치가 주어졌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잔치의 주제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일으켜 세우는 잔치 다.  낮은 자를 세우셨다.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발생하 다.184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었다.   
                                                 
184 Paul Stevens / Michael Green, 그분의 말씀 우리의 삶이 되어(Living the Story),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6), 189.  합심 공동체에 벌어지는 상황에 관해서 저자들의 관찰을 들어보자: 
“공동기도를 참으로 공동기도 되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공동체가 기도라는 연합 과정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알게 해주었다(4:14).  하늘문이 열리면 
단순한 주소가 아니라 자리가 된다고 말한다. 거기서 무언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발생하는 사건은 세상 법을 초월했다.  성령이 개입하시기에 그렇다.  에스더의 손이 
마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처럼 사용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러 모인 곳에 
회당이 세워지는 역사가 되었을 것이다. 185   유대인들의 회당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이다.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이고 권세있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자리 다.  거기에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과 일으켜 세우시는 시간이 되었다.  비참하게 재에 
구르던 모르드개와 에스더와 백성들이 일으켜 세워졌다.  공포에 떨던 왕비는 
일어났다.  
에스더의 기도는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의 기도다.  회개의 애통함은 에스더 
기도의 구심성을 이룬다.  그렇게 모이는 곳에 애통하는 공동체가 세워졌다(institute).186 
성령은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높이 드셨다. 하나님의 잔치를 기념하는 부림절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constitute). 과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마 5:4).  초월적인 성령의 원심성은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유감없이 드러났다.  
내재하신 하나님과 초월적인 하나님의 양면성이 이 이야기만큼 밝히 드러난 경우도 




                                                                                                                                                   
신앙 공동체 전체가 개개 부분의 총합보다 커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대제사장의 
기도(히 4:14)와 성령의 해석적 중보(롬 8:26-27) 속으로 끌려 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 가장 그리스도를 닮고 가장 연합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 장의 선진들의 목록에 
에스더의 기도공동체를 추가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대제사장 그리스도와 성령의 중보와 
동등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최소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저들이 동참한 것이라 말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히 11:26,32). 
185 구약의 기도의 역사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186 Eugene Roop, Ruth, Jonah, Esther (Scottdale: Herald Press, 2002), 207.  헬라어 버전 에스더서에는 
금식과 더불어 기도가 언급되었다.  금식과 기도의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동시에 역할이 뒤바뀌게 




I = 합심기도의 자리(애통하는 그리스도의 기도) 
C = 구원 
P1 = 구심적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표 13>  에스더의 기도 
 
제 13 절  룻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룻 1:16-17) 룻의 기도는 연합을 위한 결단과 같다.  룻기는 사사기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건의 기록이다.  룻기는 사사기의 어두운 종말 다음에 등장하는 예상밖의 
에필로그와 같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 더라”(삿 21:25).  이 결과로 
흩어짐과 분리가 초래되었지만 룻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사사기에서 사라졌던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붙좇다(allegiance)’가 재등장하고 있다(룻 1:14).  하나님을 
붙좇는 룻의 신앙고백 후에 그녀에게는 어떤 삶의 강인한 주도권이 주어지게 된다.   
룻 이야기에서 보아스의 등장은 안식이 있는 가나안땅 곧 오늘의 교회와 같다.  




의미했다.187  보아스의 품은 한 몸된 공동체 다.  연합이 깊어지면 거기에 쉼이 있다는 
사실이 룻의 시어미 나오미의 입으로 증언되고 있다.188  연합의 이 보아스와 룻과 
공동체를 붙잡고 있었다.  외향적 사랑의 강권 때문에 순종하고 관용할 수 있었다.   
고백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기초와 기반을 놓은 셈이다.  그 연합을 완성하시는 
성령이셨다.  저들의 끈기가 아니라 성령의 끈기가 연합을 성취하셨다. 
관용과 용서의 자기희생은 룻의 결단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구심점이다.  룻의 기도의 구심점이기도 하다. 189   성령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여 연합을 완성하셨다.  쉼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앙 
담론(구약의 화두)를 제시하 다.  성령의 외향적 에너지 다.  룻의 기도는 
나오미와의 초기 연합 공동체를 형성했다(institute).  거기서부터 연합의 공동체는 
확대되어 나갔다(constitute).  룻의 기도를 도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I = 하나님과 연합(그리스도가 하신 일) 
C = 백성과의 연합 
P1 = 구심적 기도 
룻의 서원 
헌신 





<표 14>  룻의 기도 
                                                 
187 Roop, Ruth, Jonah, Esther, 88-89. 심지어 룻은 완전한 연합을 이룬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서 
자신의 이름조차 어느새 감추임을 받을지라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연합의 본이 되었다. 
188우리는 예수와 한몸이 되는 것이다.  십자가에 접목됨이다(롬 11:17). 순종과 관용의 에 잡힘이다.  
룻을 구원하신 그 사랑에 빠지고 미치도록 사모함이다.  (고후 5:13-19)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 . .” 
189 기업무를 친족(Kinsmen Redeemer)인 보아즈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룻이 보아즈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서 기업무를(redeem) 의무를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데까지 이른 것은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 사건은 바로 그 연합(The Unity)을 말하고, 성경은 보아즈 집안의 가계도를 
다윗왕까지 소개한 것으로 보아서 대속자(The Redeemer)를 통한 하나님 공동체에로의 연합이 




제 14 절  다니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 더라(단 6:10)”. 다니엘은 극성맞은 기도의 사람이었다.190  
사람이었다.190  극성스럽게 기도에 집착하 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극성스런 
극성스런 아버지께 드린 기도 다.  기도의 극성은 다니엘의 삶을 지배했다.  그의 위대한 
위대한 업적은 모두 기도에서 나왔다.  기도의 열심은 아마도 그와 세 친구(사드락, 메삭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모이게 했을 것이다.  기도의 열심이라는 불이 그 모임의 구심점이었다.  
기도하는 작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임재하셨다.  예수님에게도 그 불이 있었다.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간구하는 불이었다.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의 불은 거기서부터 나왔다.  극성스럽게 성취하시는 
열심의 성령이셨다.  그 불은 계시의 이기도 했다.  아주 멀리까지 바라봄을 여는 
성령이셨다.  기도의 불은 작게는 기도 공동체를 만들었고(institute) 넓게는 종말적 공동체의 
비전(초대교회의 성령)까지 확대될 것이었다(constitute).  다니엘의 기도 모델은 아래와 
같다. 
I = 순교의 자리(예수님의 십자가) 
C = 섭리 
P1 = 구심적 기도 
핍박 
일사각오 






<표 15>  다니엘의 기도 
 
                                                 
190 Paul Lederach, Daniel (Scottdale: Herald Press, 1994), 132.  다니엘은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께 




제 15 절  예레미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애 3:29) 소망은 
재해석할 힘을 준다. 애가서는 절망과 동시에 소망의 책이다.  울다 보니 소망이 생겼다.  
소망이 절망을 이기었다(애 3:21).  예레미야는 ‘헤세드’(변치않는 언약적 사랑)를 
떠올렸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이 날마다 여전히 더하심을 알았고 
끝나지 아니하심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이런 삼총사 인격은 고스란이 예레미야 
공동체의 특징으로 승화하 다. 결국 이 책은 애가(lament)와 소망이 상존된 이야기다.  
소망으로 애통함을 이기라는 메시지다.  소망의 눈으로 현실을 다시 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소망의 책이지 절망의 책이 아니다!  예레미야의 해석은 이렇다: 지금 
상황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모든 것이 다 탈락해도 언약백성의 소망이 남는다.191   
절망의 시간에 소망은 점점 분명해졌다.  성령은 소망의 이다.  
예레미야에게처럼 우리 모두의 어두운 밤에 대한 해설자이다. 어두운 상황일수록 
재해석이 필요하다.  재해석의 출발은 기도에서 부터 촉발되었다. 192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제는 “오늘은 무엇이 드러날까” 기대하면서 현실을 보았다.193  
소망의 사람은 선제적으로 기다린다.  예레미야처럼 소망중에 기다린다. 내일에 
근거해서 오늘을 산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항상 현실을 재해석하게 한다.  끝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나 티끌에 입술을 댈 준비는 해야 한다.  
현실은 현실이다.  십자가까지 이르러야 고난의 해석과 재해석은 가능할 것이다.  
예레미야의 고난이 그랬다.  이미 그에게 십자가는 암시되어 있다.  고난은 그의 기도에 
구심성을 주었다.  십자가에서 드러날 하나님의 사랑 곧 헤세드와 긍휼과 성실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지만 소망이 거기서부터 빛을 비추고 있다.  그 소망의 은 
                                                 
191 마치 이사야 40 장부터는 소망으로 다시 쓴 편지인 것처럼 말이다.  예레미야 애가처럼 
제 2 이사야는 다른 사람일수도 있지만 같은 사람의 새로운 입장일수도 있다.   
192로마서 5 장 5 절의 말씀과도 통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레미야도 이 순서는 동일하게 
겪었을 것이다.  기도는 성령을, 성령은 사랑을, 사랑은 소망을 주었다. 
193  Robert Salters, Lamentation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117.  언약적 사랑에 




종말의 이시고 종말에서 현실을 보도록 권면하신다.  완성의 시점에서 불완전한 현실을 
보게 하신다.  그런 식으로 성령의 원심성이 활동하신다.  예레미야는 고난 가운데 처한 
공동체를 기도로 규합했다(institute).  그의 두 책은 포로생활 중에도 소망 가운데 저들의 
공동체를 더 넓히고 더 멀리 보게 했을 것이다.  결국은 종말적 공동체의 소망은 실현될 
것이다(constitute).  애가서가 제시하는 기도 모델은 아래와 같다. 
 
I = 눈물의 기도(그리스도의 중보) 
C = 하나님의 회복 
P1 = 구심적 기도 
고난 
절망 





<표 16>  예레미야의 기도 
 
 
제 16 절  아가서194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아 2:15) 우리는 이미 주신 연합에 안주할 수 없다.  신앙은 현재 시제를 
요구한다.  아가서는 연합을 위한 중단없는 헌신을 노래한다.  연합의 적은 현실안주와 
방심이고 연합의 친구는 기대감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연합은 상징적으로 사슴의 출현과 
같았다.  연합의 적은 ‘이미’ ‘벌써’라는 방심이었다.195   
                                                 
194  히브리 성경의 세 부분(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중에서 시가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인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비록 개인의 기도의 
사례는 아닐지라도 공동체(아가서, 잠언, 전도서의 배경을 이루는)가 추구했던 기도의 방향성을 
살필 수 있는 훌륭한 교재이다. 
195 Paul Griffiths, Song os Songs (Grand Rapids: Brazos Press, 2011), 71.  여우는 교회 안팎에서 관계를 




연합이 완성되면 아쉬움은 기쁨으로 변한다고 말한다.  성도는 아쉬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다.196  성령은 연합과 동시에 기쁨을 동반한다.  기도는 
이미가 아니라 아직과 앞으로의 연합에 대한 소망이다.  그래서 사슴처럼 뛴다.  
주제는 이미 다 성취한 연합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늘 아쉬운 마음이고 하나님의 
연합을 아쉬워하고 사모함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늘 아쉬워한다.  
과거에 사는 사슴은 초조하고 경계심이 있다.  완성된 연합을 기대하는 사슴은 기뻐 
뛴다.  연합의 결과는 기쁨이다.   
아가서는 결코 이상적 연합의 책이 아니다.  만족이 아니라 아쉬움의 책이다.  아직 
이루어지 않은 연합을 그리워함이다.  죄를 청산하지 않은 사람, 연합을 위해 돌아서지 
않은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책이다.  
친 함을 향해서 항상 방심하지 않는 기도를 권하는 책이다.  친 함의 구심성을 놓치 
않을 때, 성령은 비록 오늘은 아쉬워 할지라도 소망의 연합의 기쁨이 초월적으로 
공동체에 임하게 하신다.  원심적인 연합의 방향이 기도자에게 열린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35 장은 아가서가 사모하는 종말의 완성된 연합의 공동체의 
모습이다(constitute).  또한 이 책이 그리스도와의 친 함을 사모하고 찬양했다는 
해석은 다시 주목받게 된다.  아가서의 기도 모델은 아래와 같다. 
 
I = 연합의 시작(중보자 예수가 하신 일) 
C = 연합의 완성(성령이 하시는 일) 









<표 17>  아가서의 기도 
                                                 





제 17 절  전도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전 7:9)  
전도서는 시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책이다.  육신의 속도는 성령의 속도와 엊박자가 
난다는 것이다.  성령의 속도에 일치시키라고 하고 성령에 싱크로(synchronize) 하라고 한다.  
싱크로 안된 일은 헛된 일이기 때문이다.  적인 교만도 엊박자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걸음에 맞추신 사건이었다.  내 상황에 싱크로 하시는 하나님으로 성육신한 성자는 
오셨다.  성령도 우리의 가장 약하고 느리고 낮은 상황으로 싱크로 하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걸음걸이에 맞추신다.  그러면 나의 걸음이 곧 하나님의 걸음이 된다고 
말한다.   
전도서는 엊박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면의 책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템포다.  성령과 
일치된 시간만이 나와 남을 세워준다고 말한다.  서로가 세움받아서 창조의 진선미가 
완성된다고 하 다.  그 결과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육신은 밤이지만 
성령은 낮이다.197  성령의 속도와 싱크로 시키면 즉 성령의 보폭으로 걸으면,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한다.  더 이상 헛되지 않고 열매가 있다고 말한다.  전도자의 
기도의 시작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이것도 저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니라”라고 
한탄했었다.   
이제 연약한 인간의 시간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안다.  성육신의 시간을 믿으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한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시간으로 살게 된다.198   인생의 엊박자 문제가 
해소된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기도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시간으로 향하고 있다.  성령은 
십자가에서부터 우리 인생과 보조를 맞추신다.  더 이상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시간이다.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그런 식으로 구심성과 원심성을 갖는다.  전도자의 말씀을 
듣는 무리는 서로 서로 세워줌으로 더 성숙되어 가는 하늘 시간의 공동체이다(constitute).  
전도서가 말하는 기도 모델은 다음과 같다. 
                                                 
197계시록 21 장 25 절의 시간이다: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198 Daniel Treier, Proverbs & Ecclesiates (Grand Rapids: Brazos Press, 2011), 236.  성령, 곧 우리를 





I = 역사에 들어온 하나님의 시간(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C = 성령의 활동 
P1 = 구심적 기도 
헛됨 
세상의 역사와 시간 
엊박자 
P2 = 원심적 기도 
성령과 보조 
성령의 바람 
<표 18>  전도서의 기도 
 
제 18 절  잠언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 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잠 16:3) 하나님을 신뢰하는 헌신자의 기도에는 은혜와 기적이 
성립한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신다(16:3).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의 히브리말(갈랄)은 바퀴의 의미이다. 199   바퀴는 바퀴살과 함께 
중심축이 있다.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중심의 동심원의 
삶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 또한 바퀴는 신속함의 의미도 있다. 
하나님께 나옴에 신속하다.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오고 들어간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헌신에는 신속함이 있다.   
다시 말하면 헌신은 하나님께 돌진함이다.  내가 하나님께 롤인(roll in)하면 
하나님은 롤아웃(roll out)하신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롤아웃은 기적을 준비하시기 
위함이다.  기적을 세우심이다.  먼저 하나님께 신속히 달려가는 것이 헌신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빈 공간을 준비하신다고 말한다.  서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긴다.  관계가 성립하고 자라고 성장한다.    
                                                 
199 John Miller, Proverbs (Scottdale: Herald Press, 2004), 206.  저자는 잠언 전체에서 이 부분(10:1-
22:16)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Knowledge of the Holy One)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자의 




헌신은 곧 기도의 헌신이다(잠 15:8).  기도는 언제나 부르심에 돌진함이다.  그럴 때 
성령의 롤링 아웃을 통해서 은혜와 기적이 생긴다.  그러므로 잠언의 기도자는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  잠언의 기도는 전적인 헌신이다.  결국 십자가 중심의 삶이다.  
바퀴살처럼 중심으로 향한다. 십자가로 나옴에 신속하다. 기도의 구심성으로 인도받는다. 
성령의 원심성이 뒤따른다. 초월적인 창조의 기적이 발생한다.  합력선으로 완성하시는 
성령의 원심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잠언의 가르침을 통한 신앙공동체는 십자가 주변에 
형성된다(institute). 중심축으로 부터 외향적인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더 큰 원으로 
커간다(constitute). 십자가 중심과 성령의 역동성은 확인되었다.  기도를 통한 두 방향성의 
이야기다.  잠언이 말하는 기도모델은 아래와 같다.  
 
I = 하나님의 지혜(예수 그리스도) 
C = 형통 
P1 = 구심적 기도 
헌신(roll in) 
P2 = 원심적 기도 
합력선(roll out) 
섭리(providence) 




제 4 장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사례는 크게 복음서와 서신서 및 사도행전 등이다.  
여기서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복음서 중에서도 기도와 성령의 언급이 가장 많은 
누가복음과 바울서신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도와 관련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관성과 함께 예수님 자신처럼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사역의 
초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고자 한다.  바울 서신의 머릿말을 차지하고 있는 기도 
형식들을 분석해 보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합력선을 통해 
성령이 하실 일의 양방향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제 1 절  복음서 –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도처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기도가 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201  특별히 기도와 성령의 관계가 매우 접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200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언급은 누가복음 외에도 곳곳에서 나온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기도하는 집’에 관한 마가복음의 의도에 대해서는 J. R. Daniel Kirk, “Time for figs, temple destruction, 
and house of prayer in Mark 11:12-25,”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4 (2012), 509-527 을 보라.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연구하려면 누가복음을 다루어야 한다. 
201 심상법, 바울의 성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331-350.  저자의 말을 옮겨보자: “이같이 기도의 
주제는 누가신학과 성의 중심부에 놓여 있다.  이점은 누가복음의 연속인 사도행전을 통해 잘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가 예수의 기도하는 모습과 가르침에 얼마나 충실하게 잘 따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예수의 기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받는 성령 충만한 성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눅 11:13).  이점은 예수의 기도의 성은 성령 안에서의 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누가복음에서의 예수의 성의 또 다른 면은 ‘성령 안에서의 성’, 즉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행하는 성이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비슷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바울의 성에 있어서 성령의 중심된 역할은 결코 그의 




누가가 사도행전과 연장선상에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의 사역에 역으로 
대입(retrospect)한 것 처럼 보인다. 202   이 복음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도의 사례들을 
추적하고자 한다. 
 
     세례요한의 출생기사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 (1:10) 공동체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의 관계를 드러내려는 저자의 의도라고 보여진다. 요한의 탄생이 기도하는 
공동체와 연관지어서 기술되었다.203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이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2:37) 시므온과 함께 안나의 등장은 
초대교회와 성령의 역사에는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었다는 사실이 암시되고 있다.  금식은 
기도와 동의어로 쓰 다.  또한 기도가 성령의 임재를 부르는 이유는 안나도 성전(약속의 
장소)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204   예수님의 탄생이 기도와 성령과 연관지어서 
                                                                                                                                                   
연관되어 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에서 살펴 보았던 것과 같이 기도와 관련된 성령의 
중심된 역할은 바울의 성에서도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경우 기도는 바울 성의 
중심부로부터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본다.”  저자는 사도 바울의 편지 서두의 감사와 
관련해서 기도는 그리스도와 자신을 다시 자신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 다고 잘 
파악하 다.  그 결과는 공동체를 세워주는 윤리적 성으로 귀착된다. 본 연구자는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서로 세워줌의 역사(원심적 활동)라고 정의하고 싶다. 
202 John Carroll, Luke A Commentary (Atlanta: Westminster John Knox, 2012),  9.  저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성을 두 개념(prolepsis / analepsis)으로 설명한다. 
203 Ibid. 28: 기도와 특별계시(extraordinary revelation)의 조합이 예수님 사역의 패턴(pattern)이라고 
말한다.  평범한(normal)한 일과와 초월적인 역사의 사이에 백성들의 기도(prayer by people)를 
배치하 다는 것이다.  기도하는 백성(공동체)과 성전제사의 비중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기도와 
초자연적인 응답으로서의 성령의 활동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또한 
구약의 관련구절(레 16:17)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기도의 헌신’이 처음 등장한 사실에서 ‘기도’는 
처음부터 모든 제사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려는 자의 의무(mandatory)이고 기도의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사도행전의 시작을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기도 
모임의 장면을 중심으로 한 누가의 시각에서는 비록 세례요한의 출현기사일지언정 동일한 기도 
모임을 전면에 부각시킨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204 Ibid. 81.  분명 이 구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행 1:4) 예수님의 명령을 연상케 
한다.  여선지 안나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오랜 시간 기도의 장소를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새 계시를 받게 되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언약백성의 
기대감(expectation)을 변화(transform)시키시는 하나님을 말한다.  성령의 증거는 구원의 중재자로서 




기술되어졌다.  남녀 선지자로 분류된 이들의 기도와 증거의 지향점은 메시야 다.  기도를 
통한 성령의 가리키는 방향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음을 알게 된다. 
 
     세례받으시는 예수님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3:21) 
요한의 물세례 당시에 다른 백성들이 관례적으로 기도 의식이 있었는지에 관한 논의와는 
별도로, 저자는 기도하시는 예수를 적시하 다.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기도의 기록이 
생략되었거나 기술 의도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마태와 마가는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와 성령의 내려오심을 대조시키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려는 의도가 있다.205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기도하심’의 표현이 
수반되며, 중보자로서 주님은 우리 자신들도 ‘기도함’으로 성령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셈이다.   
 
     나병 환자의 치유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5:16) 역시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생략되었다(마 8:1-4; 막 1:45).  심지어 마태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기도와 치유의 은혜의 관련성을 제외시켰다.  누가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부각시킨 이유는 기도를 통한 성령의 중보(예수님과의 일종의 
동역)가 치유사역을 포함한 예수님의 활동의 패턴이었음을 말하려는 듯하다.206  그것이 
누가의 기술의 독특한 점이다. 
                                                 
205 Ibid. 97: 누가는 여기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who he is) 드러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신 전후맥락을 기술한 점에서 본 연구자와 유사한 
관찰을 하고 있다.  드러난 것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이고 주어진 것은 성령의 권능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가 말하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방향성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206  Ibid. 128.  기도는 예수님의 반복적 습관이었음을 지적한다.  그의 사역은 백성을 가르치고 
치유하는 활동과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규칙적으로 반복함이었다.  따라서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재자의 본을 따르는 교회의 패턴은 이와 동일하며, 




     열두 제자의 임명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6:12)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의 하이라이트 중의 하나가 열두 사도를 택하실 
때이다.  마태는 아예 저들의 임명과 기도는 무관한 것처럼 언급이 없는 반면에(마 10:1-4), 
마가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사실만은 생략하지 않았다(막 3:13).  하지만 누가는 
주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했다: 기도하시러!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 음을 강조하 다(기도 시간의 길이로 볼 때 이 산 
기도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능가할 것이다).  아마도 저들을 임명하실 때 안수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기도를 통해 더욱 강력한 성령의 중보가 필요하셨다는 점이 
부각된다. 그렇다면 가룟유다를 포함해서 열두 명이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았다고 상정할 수 있다. 207   주님의 안수로 저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한정적으로 
위임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실제 마가와 마태는 사도직의 임명과 권능의 위임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흥미롭게도 누가는 성령의 동시적 활동에 대해 지극히 자제하고 있다(9:1-6).  
그에게는 오순절이 성령의 중보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강력한 신학적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다의 배신을 고려할 때 누가의 신중함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한 성령의 중보 활동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결정하실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도직에 대한 확신은 열두 명의 믿음의 견지를 초월하는 절대성도 아닌 
것이다.  즉 저들이 기도를 통해서 소명에 대한 확신에 거하지 않는다면, 유다에 경우에서 
                                                                                                                                                   
사실이다.  우리와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친 함과 연합에 
이르는 데 있다.  즉 우리 기도의 구심성은 성자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중심이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중보사역의 양방향성은 기도에 의해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207 Ibid. 142.  저자는 마태와 마가와 달리 누가가 12 을 ‘택했다’(choose)는 표현을 썼음을 주목한다.  
가룟유다 대신 사도에 가담한 맛디아를 선출할 때에도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행 1:24)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임명직을 선출할 때 하나님의 지시(마치 손을 들어서 지명하듯)인 셈이다.  
안수행위가 뒤따랐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단 12 사도의 경우는 비록 예수님의 안수가 
있었는지는 언급이 없지만, 실질적인 성령의 안수로 보강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선택(institute)으로 나아옴과 성령의 기름부음(constitute)으로 나아감으로 이 사건의 두 
그림을 아울러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주님에 의해 임명되었지만(instituted) 저들 스스로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사도직에서 배도자로의 전락은 얼마든지 열려있게 된다(가룟유다가 
다른 열한 명과 더불어 마가의 다락방까지 도달할 수만 있었다면!).  결론적으로 위임(식)을 
위한 밤샘기도는 사도직이 ‘성립’하게 하는 데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다.208  또한 안수를 
통해서 구적인 성령의 임재는 아니지만 성령사역의 일시적 위임은 충분히 가능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산 체험 이전의 제자들의 메시야 고백(9:18)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도를 통해 예수와 십자가로 이끌린다.209  집중기도모임의 유익함을 
알리려는 누가의 의도가 있다고 본다(행 1:14).210  베드로의 메시야 고백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사건의 기록이다.  여기서도 마태와 마가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은 
차이를 보인다.  두 사람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빌립보 가이사랴)를 지적한 반면에 누가는 
구체적 장소 언급보다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이다.  정확한 번역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던 때 다.  즉 예수님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208  Ibid. 143.  저자는 12 사도의 임명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실제적인 사도의 권능을 입어서 
활동하 던 오순절까지 이들은 주님의 양육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직분자로서의 임명(institutution)과 활동(constitution) 사이에 시간적 경과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옴과 보내어짐의 두 방향성은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와 교회의 사역의 요체임은 분명하다. 
209 Ibid. 210.  기도를 단지 누가의 상투적인(특징적인) 관용구로 해석하면 기도와 십자가의 관계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마태와 마가에 비해서 누가는 기도의 깊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의 사역의 
클라이맥스를 일회적으로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으로) 표현했다.  베드로의 메시야 인식은 
예수님의 고난에 의해서 심각한 교정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기도의 가장 깊은 위치는 고난당하는 
메시야 기 때문이다.  이 순간에 예수님의 심리상태를 우리는 그냥 헤아려 볼 수 있을 뿐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제자들의 시각을 대표했듯이 교회의 고백의 깊이는 십자가와 자기부인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주님의 교정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광스런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고난당하는 
인자가 우리의 공중기도나 개인기도의 목적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는 성령강림 후에 
베드로의 첫 설교도 예수의 죽음에 초점이 있었음을 기억한다(행 2:23).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선적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그 의미에 관한 해석으로 보인다.  예수님께서 손수 하신 저들의 
시각교정작업은 곧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것이다. 




기도에 동참하 다는 것이다. 211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마태 
마가와 달리 일회적(한 번)으로 질문하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거듭해서 던진 것이라기 보다는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의(아마도 기도 훈련이 주목적이었던 일종의 사경회) 클라이맥스에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본 누가의 기술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속의 중보자(고난당하는 메시야가 거의 드러나는 
순간)가 예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계시(깊은 기도를 통한)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메시야와 십자가의 이해 가운데 비록 절반의 
성공이었다 할지라도(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으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이해의 정도를 볼 
때) 누가의 기술 의도는 거의 분명해 보인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훈련 가운데 
기도의 훈련은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기도의 성숙만큼 말씀의 계시도 깊어졌다.  베드로의 고백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황홀경에서), 기도와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형성된 확신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212  마태와 마가에 비해서 누가의 기술은 성령의 계시하시는 능력이 
기도의 깊이와 관련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베드로의 메시야 고백이 결정적으로 
기도(기도생활)에 의존되었음을 누가는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맥상으로 볼 때, 그 
고백은 베드로가 단독으로 하 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같이 기도하던 열둘 혹은 제자들 
공동체의 소유 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들이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응답의 배경은 기도하는 공동체 다.  빌립보 가이사랴의 
                                                 
211 주기도문에 관한 논의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그가 성부께 기도하는 
옆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 땅에 기도하는 인간(간구하는 중보자)으로서 오신 그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이 대목은 누가의 예리한 신학적 통찰력이라 할 수 있다. 
212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의 반복이었다.  아마도 제자 
중 여러 명에게 의견을 들어보신 것 같다(마 16:13).  마가복음에서는 역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시고 또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질문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셨다고 말한다.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번 질문 대신에 한번 씩만 하셨고 대신에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미완료시제) 제자들이 강조되었다.  누가는 기도중심의 이런 회합이 상당시간 지속되었음을 
암시한 셈이다. 저들의 답변이 지나가는 말이 아닌 최소한 묵상 가운데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지명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누가가 독자들에게 기대하 던 것은 기도하는 어떤 
곳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증거되리라는 확신과 실천이었다. 
 
     변화산 체험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9:28)  이곳에서도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는 다른 구성을 
사용하여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어지는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과 
한 짝을 이룬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그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이 그 원인을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기도를 언급하 다.  하지만 누가는 그런 표현 대신에 
아예 두 사건의 전모가 처음부터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그 기도에 동참한 세 제자의 
사건으로 해석하 다.  변화산에서의 신비한 파루지아 체험도, 예수님의 별세의 계시도, 산 
아래 제자들의 무능력도 기도와 기도생활의 유무에서 연유되었다는 것이다.213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에서의 호명의 순서이다.  거의 분명하게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 겠지만 누가는 요한의 이름을 형보다 앞세움으로 기도생활에 있어서 요한의 
열심을 강조한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행 3:1). 214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시각에서 주목을 끈다.   
     초대교회의 지도력은 베드로와 야고보 라인이 아니라 거의 처음부터 베드로 요한 
중심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오순절 다락방의 기도 모임 훨씬 
이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하는 기도 공동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야고보가 기도 모임에서 탈락한 후에도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모임은 교회의 주된 
                                                 
213  John Carroll, Luke A Commentar: 219.  산 위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난 데 비해서 산 
아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원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데서 찾아야 한다.  자신의 죽음으로 마귀를 이기신 주님이 드러나는 길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누가의 보는 견지에서는 예수님의 ‘별세’가 이 기도의 
여정의 클라이맥스 을 것이다.  예수의 죽음이 아니면 “이런 종류(귀신)가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막 9:29). 
214 누가는 예수님이 열둘을 부르실 때의 순서는 다른 복음서처럼 베드로와 야고보 뒤에 요한을 넣고 
있지만(눅 6:14), 기도하러 산에 오를 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사도행전에서처럼 베드로와 요한 
뒤에 야고보를 넣었다(눅 9:28;행 1:13).  물론 기도습관을 강조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아예 




지도력으로 나타나게 된다(행 3:1 이하).  주님은 자신의 기도 행위가 제자들에게 
확산되기를 기대하신 것이 거의 확실하며, 하나님나라가 임하는 일도 전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인다(눅 9:27; 마 16:28; 막 9:1).  그렇게 볼 때 그런 
권능의 시간은 오순절 사건을 가리키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타당할 것이다.  그 사건은 
전적으로 기도에 몰두하는 공동체의 형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귀신이 
물러나가고 하나님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의 활동이며 그 시작은 기도임을 누가는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기도를 통해 성경과 연결되고, 또한 기도를 통해 세상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곧 기도를 통한 성령의 양방향성이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성경공부와 
사회참여의 두 방향이 기도를 통해 연결되고 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심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11:1) 마가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침묵한다.  마태는 산상수훈의 큰 단락을 기도에 관해서 할애했으며 
주기도문은 그 가르침의 맥락에서 서술하 다(마 6:9 이하).  누가는 제자들이 주기도문의 
탄생의 주역이었음을 강조하 다.  기도하라고 억지로 주입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저들이 기도하고 싶다는 욕망을 표출하 다는 것이다.  기도에 자원하는 마음은 주님이 
아마도 제자들에게서 기대했던 바 을 것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형식에서 볼 때, 마태가 
좀더 정형화된 형식을 취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누가는 그야말로 기도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아서, 누가의 기록이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주신 기도의 내용에 근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15   
     이후에 저들의 모임에서 이 기도문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을지라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모임이 있었다면 저들의 기도 내용과 형식에서 이 
기도문이 누락되었을 것 같지는 않다.  최소한도 요한의 제자들이 사용했다고 하는 저들의 
기도문처럼 예수의 제자된 무리의 모임의 상징으로서 이 기도문이 사용되었다면, 오늘날 
                                                 
215 Ibid. 250.  누가의 기도문을 마태가 확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Glenn Hinson, “Persistence in Prayer in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모임에서 사용하는 것과 그 기능과 의의는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예수에게서 발원한 기도의 핵심이 고스란히 
우리의 손에 쥐어 있다는 사실이다.  주님처럼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 기도의 주안점은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로서의 예수와 우리의 실존이며, 
누가는 기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어떤 구체적 응답보다는 성령이라고 
간파하 다(11:13).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간구하심으로 더 완전한 기도가 
가능하게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중보자)인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에 함께 하셨던 
성령은 기도의 중보자임과 동시에 초월적인 합력선의 완성자이기 때문이다(롬 8:28).  
기도는 성령을 초대하고,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주님은 
제자들에게서 기도 의지를 발견하고 무척 기뻐하셨을 것임이 분명하다.  보냄받은 
메시야로서 주님은 이제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를 보고 계신 것이다.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을 간구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활짝 열린 
것이다.216 
 
     기도의 의지(18:1)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은 신자가 기도 의지가 꺾이는 것을 가장 경계하신 것같다.  기도를 중단한다는 것은 
곧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신 것이다.  그래서 재림시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은 항상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염려섞인 
전망이라고 보여진다. 217   우리의 믿음은 기도함으로 유지됨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216  주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기도문의 내용은 고스란히 성령의 감동으로 당시 저들이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밝혀진 셈이며 그 내용은 현재를 사는 제자인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우리도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말이다.  주님은 자신이 기도하는 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분이었다.  주기도문은 “주님 옆에서 주님과 같이” 드리는 기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기도는 중보자 예수의 기도회에 참여하는 의미가 가장 정확한 의미일 
것이다. 
217 과부의 기도에서 끈질김은 보상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보상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서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시 긍극적인 정의(justice)가 실현되겠지만, 현재 우리의 




초대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어서 탄생했듯이 그 열기가 식으면 교회는 무능해진다.  더 이상 
믿음이 인도하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기도이며, 기도자의 심정은 과부의 마음이다.  기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고 믿고 
끈질기게 기도에 매달리라는 것이 주님의 주문이라고 누가는 파악하고 있다.  모든 것을 다 
양보하셨을 지라도 주님이 기도하는 일을 양보하셨을 리가 없다.  신자도 기도가 
생계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기도하는 
자와 들으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문을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다.  성령은 항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로 성도를 견인하신다.  그 견인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의 생활화와 삶의 기도화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자신을 낮추는 기도(18: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고 
말씀하신다(눅 5:32).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해 지는 일이라고 하셨다.  반대로 
성령은 일으켜 세우고 높이신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기도에 있다.218 
 
     깨어있는 기도(21:36)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는 마태복음 24 장 42 절, 마가복음 13 장 33 절과 관련된 성구다.  
마태복음 25 장 13 절의 열처녀 비유에서도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기름 곧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다.  마태와 마가는 단지 겟세마네 기도에서만 주님이 깨어있음과 기도를 연관지으신 
것으로 설명하 다 (마 26:41 막 14:38).  하지만 누가는 여기서도 깨어있음과 기도를 
병행해서 사용하 다.  즉 깨어 있다는 말은 곧 항상 기도한다는 뜻으로 사용하 다.  또한 
                                                                                                                                                   
의미에서 끈질긴 기도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임마누엘’을 향한 구심성이 끈기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David Mappes, “What is the meaning of faith in Luke 18:8,” Bibliotheca sacra, 167 no 667 Jul - Sep 
(2010), 292-306. 
218 John Caroll, Luke A Commentray: 360.  참기도에는 세리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황의 역전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예수를 향한 어떤 방향성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기도는 곧 교회가 이행할 주된 
일이라는 것이다.219 
 
     겟세마네 기도(22:39 이하)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정 하게 묘사하 다.  기도는 최대한 강조되었다.220 
 
     성찬(24:30)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저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신지 알았다.  성찬의 하이라이트도 주님의 
기도하는 장면이다.  교회의 역할도 성찬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대행이다!221 
 
     이외에도 누가복음 12 장 10-1 절을 보면, 성령훼방은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에서 
언급되었다.  그야말로 누가의 기록은 초대교회의 눈으로 본 주님의 지상사역이라 하겠다.  
그 관점의 핵심은 기도 다.222  즉 기도를 통한 성령과의 동역이었다.223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224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를 통한 성부께로 향하는 구심성과 성령의 중재로 가르치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원심성의 반복적인 교대로 구성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의 구심성 기도의 최종의 관심은 십자가에 있음이 드러나게 되고(겟세마네의 기도), 
                                                 
219 Ibid., 422.  종말적 위기를 대비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주 앞에 서있는(다가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길이 현실을 이기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된다. 
220 Ibid., 446.  십자가의 무게와 기도의 심각성은 누가의 시각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의 
기도도 십자가 앞에서 가장 큰 저항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221 Ibid., 488.  떡을 떼는 주님의 임재는 엠마오 도상에서 뿐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도처에서 
재현됨으로써 의심과 불안의 무리에서 믿음의 종말 공동체가 형성되게 하 다.  특히 성찬은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제정되게(institute)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22 초대교회에서의 성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Clinton Parker III, “Pastoral role 
modeling as an antecedent to corporate Spirituality,” Journal of Religious Leadership 13/1 (2014), 161-
185 을 참조하라. 
223 Caroll, Luke A Commentray, 266.  누가의 관점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중재로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의 사역도 같은 성령의 능력과 지도(가정교사처럼)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부활절 사건은 오순절 사건을 예견함으로써 성령의 원심성이 새롭게 탄생한 교회를 통해서 
발현될 것을 약속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는 메시야의 단지 한 행동 특성으로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도달할 중심성과 운동성 때문이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가 십자가에 이르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있으며 자신의 파멸된 사건을 성도가 기억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의 삶이었듯이, 기도란 우리가 
십자가로 향해 걸어가는 삶의 모든 힘든 부분과 분투의 현장과 동일하다.  단지 무릎를 꿇는 
행위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그 와중에 바라보는 십자가의 조망과 우리의 
한숨이 전부 기도라고 말해야 한다.  죄에 대한 회개는 그 중에 가장 큰 몫이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그것의 차이이며,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 
가까이 나아오는 우리의 입에서 증거되어야 하는 첫 번째 고백이라 하겠다.  그 다음의 
원심성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엄 하게는 성령의 몫이다.  성령이 주도하고 우리는 조력할 
뿐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셨던 제자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또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하며, 기도는 십자가에 
이르는 길이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기도를 조심스럽지만 표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I = 십자가(그리스도의 중보) 
C = 새언약 공동체(성령의 중보) 
P1 = 구심적 기도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기(retreat) 
자기부인 











제 2 절  바울 서신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기도회에 
참석하거나 개인적으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기도 행위를 제한하게 되면 
성경이 제시하는 기도하는 인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최소한의 역으로 좁혀들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정의 자체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기도는 
기도하는 삶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쉬지말고 
기도하기”는 위에서 언급한 바의 최소 기도행위에 시야를 좁히게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울의 삶과 기도에 관한 포괄적인 시각을 방해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려고 결심한다면, 우리의 모든 몸짓은 전부 기도가 된다.”225  
결국 기도가 바울의 삶이고 바울의 삶이 기도라는 말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그의 삶은 전부 기도 다라고 말해야 한다.  
성육신하신 말씀을 대면하고 난 우리의 삶은 어떤 형태로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도의 범주에 넣는다고 해서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더 확실한 증거는 
사도 바울에게서처럼 더 이상 우리의 삶은 방향성이 없는(고전 9:26)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중심이고 성령과 동행하게 된다.  최소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기에 두 
방향성 사이에서 늘 초조하고 방황하게 된다.  새로운 방향성을 얻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기도로 충만한 언어”이다.226  그의 편지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외감을 갖고 연구할 수 있도록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언어들로 충만하다.   
바울이 비록 고린도전서 13 장에서 사랑에 대한 총체적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그의 의도는 삼위일체적 온전한 관계 안에 교회가 거하는 것이었다.  단순한 
신앙체험과 지식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친 함에 이르는 것이 
                                                 
225 Francesca Aran Murphy, 1 Samuel (Grand Rapids: Brazos Press, 2010), 23. 




기도의 목표 을 것이다. 227   기도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있다.  
성자의 이름에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믿음과 감사와 고백이 전부 위치한다.  그런데 
그런데 성자에게 이르게 하는 또 다른 중보자가 보혜사 성령이다.  어떤 경로로든지 
성자에게 이르지 못한 기도는 유효한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성자께로 이끄는 성령의 
방향성임이 분명하다.228  특정한 간구의 내용보다도 성자 예수와의 친 함으로 이끌리는 
이끌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의 삶이 기도에 
푹 잠긴 언어로 표출되어야 하듯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향한 
구심성과 합력선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원심성과의 협력이 아우러지는 역동성이 있는 
“아름다운 기능의 설교들”이라 할 수 있다.229 
바울이 관찰한 하나님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이루시는 관계의 
하나님이다.  바울의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연합을 다시 이루어낼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서 출발한다.  그 연합을 향한 여정의 출발은 그의 기도의 구심적 여행이었다.  각 
편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러한 구심성의 여행에서 압축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 다.  그것은 상징적으로는 십자가이고 현상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된 
구체화된 연합의 그림들이다.  바울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의 마인드셋(mindset)”이라 부를 
수 있는 이 그림들은 그의 편지의 서두라고 할 수 있는 인삿말과 머릿말에 암시되어 있으며, 
편지 전체에 걸쳐서 그 이미지는 설명되어 나간다.230  이제부터 매 서신서에 등장하는 그의 
기도 형태의 머릿말들에 주목할 것이다.   
                                                 
227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깊이에 대해서는 Bonnie Bowman Thurston, “‘Caught up 
to the third heavens’ and ‘Helped by the Spirit’: Paul and the mystery of prayer,” Stone-Campbell Journal 
11, Fall (2008), 223-233 을 보라. 
228
박형용은 바울의 기도를 삼위일체적 시각에서 조망하기는 했지만, 성령 대신에 종말론적인 
기도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소망과 완성으로의 방향성에서는 본 연구자와 생각이 같다: 박형용, 
“바울의 기도,” 신학정론 15/2 (1997), 403-453. 박창건은 바울의 기도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선교의 길을 여는 현실적인 가능성”이라고 보았다: 박창건, “바울의 기도연구,” 신학과 세계 25 
(1993): 115-143. 
229 Stendahl, “Paul at Prayer,”  249. 
230바울 서신의 머릿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참조하라: J.G. van der Watt, “Colossians 1:3-12 
considered as an exordium,” Journal of Theology for Southern Africa, 57 (1986), 32-42; 차정식, “바울 
서신의 축원 문구와 기도 신학,” 신약논단 9/2 (2002), 443-474.  저자는 하나님과 기도대상 사이에서 
기도자(바울)가 수평적이고 서로 교통하는 형식(horizontal and reciprocal structure)의 역동적인 간구를 
하는 것이라고 파악하 다.  또한 책 서평인 최재덕, “바울 서신의 축원 문구와 기도 신학에 대한 




물론 이러한 머릿말들은 정확하게 그의 기도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각 지역 교회의 현황과 개선점들을 놓고 기도하던 그의 기도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그의 기도형태의 머릿말들은 각 교회에 보낸 교훈의 
중심적 테마를 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목회자 바울은 기도로 얻은 중심 
테마를 중심으로 그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감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공동체가 갈등을 넘어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 다고 믿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각 지역 교회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목표로 
함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기도의 구심성을 통해서 무질서하고 반목이 있는 
교회에서 참된 연합의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적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목회자 바울의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의 편지를 통해서 나타난 그의 목회 전략은, 주님과의 친 한 교제가 
긍극적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의 최대의 관심은 교회 너머의 복음의 확대 기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도구 역시도 기도 다는 것이다.  그의 기도에 대한 
집착은 컴뮤날 교회를 이룬 각 교회가 이제 다시 자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사역들이 주변으로 확산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는 말로서 각 편지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처음부터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의 윈심성을 염두에 두고 보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선교적 교회는 먼저 
모이는 교회를 이룸이 필요하며 주님과의 연합된 교회가 활발한 선교에 매진하게 
된다는 원리를 터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목회에서 독자들이 다다른 장소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골고다 언덕이다.  그의 구심적 논조는 그의 편지 전체의 톤을 
이루고 있다. 십자가와 하나됨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구심적 핵은 
의(righteousness)와 같은 용어로 분화되었을지라도 우리는 그의 의도된 방향성을 
간파하지 못할 정도로 무디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같이 기도함으로” 원심적 




놓쳐서는 안되는 것은 성령의 외향성의 측면에서 발견된다. 십자가를 돌아서 나아가는 
여정은 이미 우리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답을 이미 알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도목회의 
후반부는 성령이 주관하고 우리는 협력할 뿐이며 합력선(롬 8:28)의 열매는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나 상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겸허한 자세가 되는 
것이다.  그만큼 바울처럼 우리의 기도는 순수해지고 우리 자신의 믿음과 순종은 성숙한다.  
기도 결과의 우연성(contingency)은 우리의 기도가 갖고 있는 매력이자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기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진의도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바울 공동체는 그런 
초월적이고 의외적인 통합을 목격하 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부터 바울 서신의 
머릿말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로마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롬 1:8) 지도자로서의 바울은 성령을 통해 
로마교회의 비전이 주어짐을 바라고 있다.  로마서는 바울의 비전을 나누는 편지이다.  사도 
바울은 받은 비전을 나누고자 하 다.  이렇게 할 때 그는 이미 로마에 간 것이나 
진배없다!231   비전은 멀리 있는 것일수록 위대하다. 비전은 현재가 아니라 장래의 소망이다.  
그것은 복음을 통한 대연합의 비전이었다.232  연합의 비전을 품은 자된 바울은 길을 내고자 
하 다.  연합의 비전을 품은 기도자는 오늘 비전에 이르는 길을 낸다.  이 편지는 그런 
목적으로 쓰 다.  그런데 기도는 보여진 비전에 길을 내는 일이기도 했다.  그래서 순적한 
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성령과의 동역을 위한 기도 다.   
동질의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이 아니다.  서로 달라야 연합한다.  서로 다름은 
감사의 조건이다.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경의는 너와 나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231 로마서의 전달경로에 관해서는 Allan Chapple, “Getting Romans to the right Romans: Phoebe and the 
delivery of Paul's letter,” Tyndale Bulletin, 62/2 (2011), 195-214 참조. 
232 사 19:23, “그 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대연합의 비전을 통해 
유대인과 헬라인의 연합 가능할 것이다.  심지어 무슬림과 크리스챤의 연합도 가능할 것이다.  




창조에 대한 믿음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먼저는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음을 인정하게 된다. 233   교회의 연합은 성령이 하나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교회의 연합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하나됨을 믿는 것이다.  세상은 
힘과 협상으로 연합되지 않는다.  성령은 연합의 길을 건설하신다.234   
기도는 연합의 길을 내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했다: “항상 내 기도에 
않고 너희를 말하며”(1:9).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관계망의 선행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연합의 길을 내는(건설하는 ) 일군으로 자처하 다.  그 
건설 현장의 매스터는 성령이시고 자신은 일군(일종의 동역자)이었다.  그 공사의 
시방서는 복음이다.235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연합의 사람과 연합의 으로만 가능하다.  그 연합은 그리스도가 시작했고 
성령은 완성하시는 이다.236  연합은 절충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나다워지고 너는 
너다워지게 하시는 성령이시다.  죄로 인해 하지 못했던 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벅찬 감격이 전제다.  그렇게 때문에 바울은 편지 머릿말인 1 장에서 거듭 예수와 
                                                 
233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삼라만상이 다 하나라는 생각에서는 작금의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관계성(networking)만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관계성은 너무나도 
표피적일 가능성이 있다.  언제 원수로 돌변할 지 모른다.  반대로 관계성은 없고 너와 내가 서로 
다르다는 우주관에서는 폭력적인 무시와 갈등이 싹튼다.  바울은 건강한 관계성을 밝힌다.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만 복음으로서(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중보로서) 이제 하나됨의 길이 
열렸다고 말한다. 
234  뵈뵈(롬 16:1)의 등장은 자못 놀라움을 준다.  남녀의 차이도 극복하는 연합의 비전에 
대해서는 Esther Yue L. Ng, “Phoebe as Prostatis,” Trinity Journal, 25/1 (2004), 3-13; Gregory Perry, 
“Phoebe of Cenchreae and ‘Women’ of Ephesus: ‘Deacons’ in the earliest churches,” Presbyterion 36/1 
(2010), 9-36 등을 참조하라. 
235  성령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자의 또 하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건축가(Architect)라면, 성령은 건설자(Builder)라는 것이다.  건축가는 청사진(blue print)로서 
구원계획의 시작(institute)을 담당하며, 건설책임자는 시방서(specification)에 의거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완성한다(constitute).  구약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귀해 보이는 것은 그런 이미지 때문이기도 
하다.  
236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6), 464.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의 율법 위주의 
구원이라는 저항에 직면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갈보리 언덕이 복음의 출발임을 염두에 둔 것 같다.  
그가 편만하게 다녀간(페리파테오) 복음의 땅은 (콤파스를 사용한다면) 그 중심점이 골고다 언덕의 




그리스도를 말한다.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한다. 237  곧 죄의 청산이 완료되었음을 
말한다.238   
비전은 멀리 서바나로 향할지라도 그 여행의 출발은 갈보리 다.  성령은 갈보리의 
갈보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시기 때문이다. 239   성령과의 동역이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성령은 바울로 하여금 죄를 청산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신 
하신 중보자 예수로 향하게 하고 있다.240  바울 기도의 구심성이 거기에 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총회와 로마교회가 인증하고 협력해야 좋겠지만, 이 연합운동은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가 하신 일이 먼저라고 바울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다.  성령의 외향성과 
외향성과 원심성은 그 곳이 아니면 기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드러나는 바울의 기도 모델은 아래와 같다. 
같다. 
 
                                                 
237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3), 150.  예수의 죽음과 하나님나라가 
복음의 두 가지 표현이라고 할 때, 성령은 양방향으로 복음전도를 이끌고 계시다. 
238 Oswald Sanders, 지도자 바울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87), 91.  샌더스(Sanders)는 바울의 
기도를 다루기 직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기도와 십자가의 연관성을 말하려는 듯 
하다: “죄에서 해방된 다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실생활에서 인정할 때, 성화의 과정은 점점 
가속되어 갑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는 점진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며,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거하며,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6 장 18 절 말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39 John Toews, Romans  (Scottdale: Herald Press, 2004), 43.  저자는 바울의 감사가 이 구절을 이 편지의 
주제를 암시한다고 말한다.  
240 David Huttar, “Did Paul call Andronicus an Apostle in Romans 16:7?”, JETS 52/4 (2009), 747-778.  
저자는 16 장에 소개된 이름 중에서 특별히 안드로니고에 대한 사도직의 여부를 분석하면서, 16 장 
초반에 나오는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언급한다.  그는 그리스도가 접하듯이 
그 사람들을 접하라는 뜻이 이 편지에 담겨있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표현이 
에베소서 1 장에도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그에 비하면 로마서 1 장에서는 ‘주 안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때에 이 표현은 바울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용어 을 
것이라는 암시가 있다고 보여진다.  적어도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확신(기도를 
통한)이 있을 때에 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의 머릿말에서 편지의 
주제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표현이 로마서에는 16 장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이 장(16 장)이 
도치가 되었을지언정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 
그리스도 안에서’의 접이라는 표현에는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와 함께 특별히 그의 본(imitation)과 
같은 구심성이 깃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본 연구자는 추측해 보고 싶다.  그것은 잠재적인 로마 
교회(들)의 세워짐의 핵이었다는 의미이다.  유니아의 사도직 여부에 관한 논쟁은 Heath Curtis, “A 
Female Apostle?: A note re-examining the work of Burer and Wallace concerning episemos with en and the 
Dative,” Concordian Journal, October (2002), 437-440; John Thorley, “Julia, A Woman Apostle,” Novum 





I = 예루살렘 갈보리언덕(예수님의 십자가) 
C = 연합의 완성 
P1 = 구심적 기도 
믿음 




다양한 교회의 하나됨 
 
<표 21>  로마서의 기도 
 
  2.  고린도전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고전 1:9)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성도의 합당한 교제와 
연합으로 이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 상황을 회상케 
하 다(고전 1:26-28).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던 때는 저들이 고난당할 
때 다.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하나님은 부르신다고 하 다.  우리가 연약하고 없는 
자가 되는 경우라는 것이다.  그 경우에 그리스도의 연약해지심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 한 몸을 유지하는 비결 역시 그리스도와 연약함으로 하나됨이다.  
그리스도와의 친 함은 우리의 자랑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는 저들을 격려하여 아무것도 아닌자와 없는 자와 연약한 자가 되게 함으로 
나아가려 하 다.   저들이 다시 지혜있는 자가 되려고 하 을 때 그리스도와의 한 몸은 깨졌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1:18). 241  바울은 어리석은 십자가가 
                                                 
241 James D. G. Dunn, 바울신학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3), 339.  던(Dunn)은 바울신학에서의 
십자가의 위치를 다름과 같이 말한다: “. . . 이 모든 것은 바울의 복음에서 예수의 죽음의 중심성을 
강조하는 기여하고, 바울과 다른 그 어떤 구원의 체계를 도출해내는 시도를 단호하게 잘라버린다.  
바울은 예수를 구원의 지식 및 지혜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을 베푼 선생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또한 
바울은 예수의 성육신이 구원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음으로써 그 육신을 
치유하 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성육신 신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들이 보여주듯이, 구원론의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능케 한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무식해지라고 권면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길이기 때문이고 그와 한 몸이 되어 교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어리석고 연약한 자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성령은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한 몸이라는 주제로 기도를 
이끄셨다.  그것이 이 긴 편지의 주된 메시지이다.   
바울의 기도는 구심적인 방향과 원심적인 방향의 건강한 방향성을 갖추게 된다.  그 
그 연합은 합력선의 방향이고, 서로가 다르지만 그 다름을 극대화함으로 오히려 연합이 
완성에 이르는 초월적인 연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어떠한 분파적 해악을 없애고, 그리스도의 종된 본을 보이게 하며, 242  서로가 권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게 하며, 죄악의 누룩을 내어버리게 하며, 주의 상에 참여하게 
하며, 은사의 역할을 잘 이해하여 서로 세워주며,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목표임을 알게 할 
것이다.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성도들 간의 역시 신령한 교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 다.  건강한 코이노니아의 양방향성이 바울의 기도에 담겨 있다.  
이제 고린도전서의 기도 모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I = 그리스도의 몸 
C = 하나됨 





P2 = 원심적 기도 
코이노니아 
 
<표 22>  고린도전서의 기도 
 
                                                 
242 바울의 본에 대한 생각은 Boykin Sanders, “Imitating Paul: 1 Cor 4:16,” Harvard Theological Review 
74/4(1981), 353-363; Andrew D. Clarke, “‘Be Imitators of Me': Paul's model of leadership,” Tyndale 
Bulletin, 49/2 (1998), 329-360; Demetrios Katos, “A manual for disciples: Holy imitation,” Christian 
Century June 28 (2011). 
등을 참조하라.  아담(Adam)은 포스트모던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바울의 모델을 서로 세워주는 
반복(constitutive repetition)이라고 불렀다: A. K. M. Adam, “Walk this way: Repitition, difference, and 




   3.  고린도후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후 1:9) 성령의 위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한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앎이라”(1:7).  고난과 
연결하지 못하면 고난 문제는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243  그런데 십자가를 이해하면 
성령이 다스리기 시작한다. 성령은 십자가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하시기에 그렇다. 
무덤에서부터 끌어 올리시고 새롭게 세우시고 격려하신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그 점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도처에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244  
바울은 위로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로” 쏟아진다고 하 다(1:11).  은사가 다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고린도교회는 
그러므로 회개의 기도회를 가졌다(고후 7:10).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든 발생한 사태의 
고난을 조금씩 나누게 되었다.  모든 환난을 교회의 환난으로 여기면(십자가의 
고난으로 간주하면) 성령의 다스림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말한다.245 
                                                 
243 히브리서 11 장 26 절을 보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보다 더 좋아하고 . . .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왜 그리스도의 고난인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보자의 고난과 동일시할 수 있었다.  잠시의 유익 보다 수모를 견딜 수 
있었다.  여기 여기다는 말은 다스리게 된다는 의미도 있다.  어찌하면 다시 다스릴 수 있나? 
십자가의 고난으로 간주하면 진정한 다스림이 시작된다.  왜? 거기서부터 성령의 다스림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244  골로새서 1 장 24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은’은 아직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풍성함의 반대의 개념이다.  채운다는 말은 서로 서로가 교대로 자신들의 
고난의 몫을 채운다는 의미이다.  고난은 곧 십자가를 거쳐 성령의 다스림으로 연결되기에 바울을 
기뻐하 을 것이다.  골로새서 1 장 24 절과 빌립보서 3 장 10-11 절에서의 고난과 그리스도 고난과의 
연관에 대해서는 Andrew Perriman, “The pattern of Christ's sufferings: Colossians 1:24 and Philippians 
3:10-11,” Tyndale Bulletin, 42/1 (1991), 62-79 을 보라.  섬니(Sumney)는 바울의 고난을 본보기 
희생(mimetic vicariousness)라 부른다: Jerry Sumney, “‘I fill up what is lacking in the afflictions of 
Christ’: Paul's vicarious suffering in Colossians,”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8 (2006), 664-680.  
켈호퍼(Kelhoffer)는 심지어 고난과 사도직의 권위와도 연계해서 규정짓고 있다: James Kelhoffer, 
“Suffering as defense of Paul's Apostolic authority in Galatians and 2 Corinthians 11,” SEA 74 (2009), 127-
143. 
245 역시 골로새서 1 장 24 절로 시작하는 교회의 남은 고난은 바울의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맺고 




고난과 기도의 관계는 결정적이다. 246   기도가 십자가로 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기도의 구심점이다. 교회는 모여서 나누는 코이노니아이다.  바울은 
바울은 그동안 잘못된 확신들을 회개하는 길을 제시한 셈이다. 오직 십자가만 확신하고, 
확신하고, 죽으신 그리스도만 확신하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만 
확신하면 희망이 있다.  위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247   그 위로는 인간이 줄 수 없고 상상할 
상상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합력선이다.  고린도후서에서의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향하는 내향성 곧 구심성과 성령의 다스림의 외향성 곧 원심성의 양방향성이 발견된다.  
고린도후서의 기도 모델은 다음과 같다. 
 
 
I = 그리스도의 죽음 
C = 위로 
P1 = 구심적 기도 
고난 




<표 23>  고린도후서의 기도 
  4.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갈 1:7) 사도 바울은 성도는 부르심으로 산다고 하 다.  최초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멤버십이 아니라 부르심의 공동체를 이루었다(1:6).  예수를 통해서 나를 
                                                                                                                                                   
수고하노라.”  여기서도 고난을 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구심성에서부터 성령(여기서는 
암시로만 드러났을지라도)의 원심성은 바울에게 용기를 주었음이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관한 해석학적 연구는 John Reumann, “Colossians 1:24 ("What is lacking in the afflictions of 
Christ"): History of exegesis and ecumenical advance,”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17/6 (1990), 
454-461 을 참조하라. 
246약 5:13 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  고난의 
몸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의 고난당한 몸이시다.   
247 V.G. Shillington, 2 Corinthians (Scottdale: Herald Press, 1998), 41.  사도바울이 아시아에서 겪은 
구체적인 고난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그의 ‘사형선고’를 말함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막 10:45; 




부르심을 듣고 응답한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한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저들을 부르심이 저들의 구원이라고 했다.  여기에 불렀다함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성도는 부르심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그 후에 등장한 소위 복음과 문화가 
문제 다(1:7).  바울 당시에 유대인과 유대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맥락이 그런 것이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면 충분하다고 잘라 말한다.  이상한 복음은 
예수의 초점에서 벗어난복음이었다.  그래서 다 버리라고 말한다.  불순물이 들어가면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중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해야 할 일은 자명했다.248  그것은 회개 다.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의 하신 일이 분명해진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에서 
아들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 . .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 . .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야 성령이 있다.  갈라디아서는 
십자가와 성령의 관계가 단도직입적으로 드러난 편지이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  십자가와 죄씻음과 회개를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  그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려는 시도는 
저주받을 일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멤버십이 아니라 부르심에 근거한 삶을 살라고 
하 다.  씻지 않으면 육체의 증상으로 가득할 것이지만 회개하고 씻으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령은 받는 것이 아니라 씻는 
것이다.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킨다(5:19).   회개하면 십자가를 안다.   
십자가에서부터 성령은 활동하신다.  다른 복음은 열매가 없는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  
열매가 없는 이유는 핵심 곧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울 복음의 효력을 
근본부터 흔들어 버리는 결과가 분명했을 것이다.  다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249  중보자는 오직 한 
분으로 족했다.  다른 추가물은 저주와 동일시했다.   
                                                 
248요한일서 1 장 9 절이 지침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249 R.A. Cole, Galatians (Nottingham: IVP Academic, 2008), 78.  저들은 ‘메시야 복음’을 전한다는 




성령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으신다(6:14). 이 편지에 바울의 생략된 기도가 
있다면, 십자가를 향하는 구심적 부르심에 관한 것이었다. 회개와 씻음과 죄사함과 
의롭다하심에서부터 성령은 외향적 활동을 하심으로 우리 안에 열매가 완성되도록 
나아가신다.  따라서 갈라디아서는 비록 ‘저주’와 같은 심각한 용어가 구사되었을지라도 이 
구사되었을지라도 이 편지에는 성령의 양방향성에 의지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숨어 있다.  
갈라디아 신자들이 십자가로 다시 향하게 될 때, 저들은 거짓된 하나됨을 저주하게 될 
것이고, 멤버십의 환상보다는 250  하나님으로부터냐 혹은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은혜냐 율법이냐고 물을 것이며, 나아가서 믿음이냐 율법이냐고 물을 
것이며, 아들(자녀)이냐 종이냐고 물을 것이며, 성령이냐 육체냐고 물을 것이며, 십자가냐 
십자가 밖이냐고 물을 것이다.251  갈라디아서에서의 기도 모델은 아래와 같다. 
 
I* = 십자가 
C = 성령의 사람 
P1 = 구심적 기도 
육신의 생각 
저주 
P2 = 원심적 기도 
성령의 열매 
 
* 가짜 복음에는 핵이 없다! 
<표 24>  갈라디아서의 기도 
 
   5.  빌립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빌 1:8) 빌립보 1:8 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표현은 
온유함과 관련이 있다.  온유함(meekness)에 대해서 논의하려면 먼저 모세의 온유함을 
                                                 
250 교회를 통해서 부여되는 것은 “종말적 소속감(Eschatological Membership)”이다.  Colin Gunton, 
Father, Son, and Holy Spirit  (London: T&T Clark, 2003), 215. 
251 김세윤, 바울복음의 기원 (서울: 엠마오, 1994), 83.  과연 십자가는 바울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십자가를 직설적으로 말하는 갈라디아서에는 유난히 성령의 언급이 많다는 점도 유의할 점이다.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모세가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히 11:26).  그는 또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한다(민 12:3).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므리바 사건을 역으로 보면 알 수 있다.252  
자신의 생각을 쉽게 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모세의 온유는 하나님이 
공간과 같았다. 마음에 하나님이 벌려 놓으시는 빈 공간이다.253  온유함은 내 생각을 
빈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꺼이 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심장’은 그의 
마음의 중앙이고 믿는 자의 집과도 같다고 바울은 말한다.  그리스도의 빈 마음은 
빌립보서의 대주제이다.254   이 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빌립보서 2 장에 나온다.255   
                                                 
252 출애굽기 17 장 4-7 절과 민수기 20 장 10-12 절에는 모세가 백성의 불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온유함으로 대하지 않았음을 알게 해준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3 장 5 절에서처럼 만일 모세가 “발에서 신을 벗는” 온유함으로 백성을 상대했다면 
화를 면했을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온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253 창 1 장 6 절은 말한다.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은 
창조하시되 빈 공간의 중요성을 알리셨다.  빈 공간은 하나님의 성령이 활동하시는 장소가 될 것이다. 
254  Ralph Martin, Philippians (Downers Grove: IVP Academic, 1987),70-71.  바울은 자신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겹쳐 놓음으로써 이 편지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곳(그의 심장)에 
관련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255 2 장 1 절은 믿는 자의 하는 일과 사역의 종류를 열거하 다.  권면(encourage)하는 일과 격려(cheer 
up)하는 일과 교제 (코이노니아)하는 일과 긍휼(그리스도의 심장과 빈 마음으로)의 사역과 
동정심(남의 불행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의 사역이 그것이다.  
   2 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말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고, 
“뜻을 합하여” 같은 정신(same spirit or soul)으로 일하며, “한 마음을 품어” 통일된 마음(one 
mind)으로 임하라고 말한다.  
   3 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 으로 하지 말고” 곧 이기심과 지나친 자기성취욕으로 하지 
말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곧 서로 서로255 나보다 상대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you are in higher position than me) 여기라고 말한다.  여기다(consider regard)는 판단과 
결정만이 아니라  주도권과 지도력(lead & rule)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 자의 생각의 원천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할 때 결과적으로 전체를 이끌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5 절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다. 
정확한 번역은 예수 안에 있었던 생각을 너희도 똑같이 하라는 것이다.  즉 그의 생각 패턴대로 믿는 
자는 생각하는 것이라 했다.  
   6 절은 말하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는 원래의 모습 광스런 하나님의 모습이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곧 동등됨(equal) 까지도 포기했다는 뜻이며, 
그것은 마치 강탈하는 것처럼 생각하셨다.  다시 말해 상대와 대등하다는 생각도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생각의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라 했다.  
   7 절에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내 주장과 생각이 따로 있었지만 비운다고 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는 종의 매너와 기질과 태도를 취하다(grasp)는 말이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에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내재하시면 성령의 초월하심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빌립보서의 
줄거리다.  남을 낫게 여기면 다스린다.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닮아서 다스리려면 
주님처럼 마음을 비우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빈 마음은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내향성의 핵이라면, 같은 성령을 통해 빈 공간에서부터 나오는 지도력과 다스림은 
외향성이다.  온유한 마음과 종의 마음과 빈 마음과 심지어 죽음에 이른 마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활약이기에 그 지도력은 가장 확실한 것이다.  또한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려주는 지도력이 될 것이다. 빌립보교회에 필요한 지도력이고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256   빌립보서의 기도 모델은 아래와 같다. 
 
 
     I = 그리스도의 마음 
C = 기쁨의 봉사 
P1 = 구심적 기도 
(나를 버림)Kenosis 





<표 25>  빌립보서의 기도 
 
 
                                                                                                                                                   
여기서 번역상 숨어 있는 동사는 발견된다(found)인데 그 뜻은 다른 사람들에게(곧 선교대상에게) 
자신이 종의 매너로 행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말이 된다.   
   8 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한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받아들인 아젠다는 사람들이 지워준 십자가 다.  
겟세마네에서 그리스도는 마지막 기도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dealing)하신 셈이다.  그의 생각의 
결론은 성부의 뜻이 먼저 혹은 자신의 뜻 위에 위치하며 나는 그 밑으로 들어가셨다.  마음을 비울 때 
남을 낫게 여기고 종이 될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질 수도 있다고 바울이 말한 셈이다.255  
9-11 절은 온유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같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 . .”  결국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다.  그가 지도자와 
통치자(leader & ruler)임을 인증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셨다.  전적으로 성령이 드러내는 역할을 
하신다.  우리의 숙제는 어떻게 빈 마음을 만드냐에 있을 뿐이다.255.” 주님의 생각의 패턴을 배우는 
것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 안에 있는 생각 습관을 따르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방법이기도 한다. 
256  나를 비우는 종의 리더십의 역설적인 힘에 대해서 John Hutchison, “Servanthood: Jesus' 
countercultural call to Christian leaders,” Bibliotheca Sacra 166 (2009), 53-69 와 Andrew Clarke, “‘Be 




   6.  데살로니가전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되었으니.”(살전 1:6)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주신 셈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만났다.  저들을 통해서 그곳 사람들은 
성육신된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다.  그리고 저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갔다. 결국 저들의 중개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257    
말씀대로 사는 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믿음의 본과 사랑의 본과 소망의 
본이다(1:3). 믿음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소망의 본으로 갈 수록 사역은 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사역이 믿음의 본이라면, 
제자들을 끝까지 양육하고 사랑함은 사랑의 본이 될 것이며, 십자가로 나아가심은 
소망의 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의 가장 초기의 
서신일지라도 그의 사역의 마지막까지 내다보는 혜안이 열린 셈이다.  끝까지 참아야 
하는 소망의 사역의 본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남은 사역의 개관을 기술했다는 점에서 바울서신 전체의 
머릿말로서의 기능도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에 그 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말하는 것이 거의 틀림이 
                                                 
257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1:6).  저들은 말씀을 받았다.  말씀과 더불어 바울 일행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본을 받는다는 뜻이다.  바울의 권면은 더 나아간다.   너희도 말씀이 육신된 본을 보이라.  그 
결과는 9 절에 나온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어갔다.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일 때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  사람들에게 접근이 가능했다.  예수님처럼 바울 일행도 말씀대로 사는 
본(성육신의 본)을 보인 셈이다.  5 절은 성육신의 본의 실상은 말하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말씀에 붙잡히는 본을 보여 주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혔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에 붙잡혔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주시는 큰 확신에 붙잡혔다.  그는 말씀을 이해함에 그치지 않고 말씀이 주체가 되어 그의 삶을 
말씀이 이끌어 갔다!  그 결과 저들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7 절).  성육신한 말씀이신 예수와 그 예수님을 
본받는 자에서 이제는 본이 되는 자가 되었다.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어떤지 본을 보일 수 있었다.  
그 결과가 8 절이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말씀이 소문이 




없다.258  중보자 예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본 말이다.  성령은 기도자 바울을 주님의 
본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게 했을 것이다.  바울의 본되는 삶은 성령과 함께 그 중심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같은 성령은 아무리 작은 활동일지라도 그 중심에까지 이른 
기도자에게는 원심력이 있는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셨다.259  그 중심은 믿음에서 사랑을 
거쳐 소망에 이를수록 인내력을 요구한다.  바울의 기도의 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내에 
도달하기 위한 험난한 것이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260 
 하지만 바울은 그 기도의 짐을 아름다운 수사법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았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5:17).  아마도 바울은 이 내용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수도 있다.  
적어도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짐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사역자의 삶과 
기도 음은 분명하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내향성(inner direction)과 사역의 
외향성(ring-out direction)은 바울과 데살로니가교회의 기도자들을 필요로 하 다.  기도는 
과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살전 5:18).  데살로니가전서의 기도 모델은 아래와 
같다. 
 
I = 그리스도의 고난 
C = 복음의 능력 
P1 = 구심적 기도 
본받기 
P2 = 원심적 기도 
복음이 퍼져나감 
 
<표 26>  데살로니가전서의 기도 
                                                 
258 김세윤, 바울신학과 새관점 (서울: 두란노, 2007), 163.  바울이 비록 다른 서신에 비해서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복음의 내용이 상이하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바울 
자신의 본(imitation)을 말하기 때문이다.  본받음의 핵심은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예수와 바울이다.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도 마찬가지)의 주 배경은 고난과 인내이며, 이는 십자가의 고난을 전제하기 
때문에 고난이 언급될 때마다 바울은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을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259  Jacob Elias, 1 Thessalonians (Scottdale: Herald Press, 1995), 46. 고난과 함께 접한 복음과 
‘그리스도의 본’과 거기서부터 퍼져나가는(ring out) 복음의 방향성을 말하고 있다. 
260 데살로니가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의 본과 기도의 상세한 분석에 관해서는, 배현주, “바울의 




  7.  빌레몬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몬 1:7)  망친 종 (오네시모)의 상전이었던 
빌레몬에게는 ‘안식’이 있었다(7).  참안식은 마음(스프라그코스)이 쉬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안식이 찾아온다.  참안식은 예수께로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의 
일을 통해서 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을 행함으로 안식한다.  
참안식에는 두 가지 현상, “기쁨과 위로”가 있다고 하 다.  육체는 좀 피곤해도 혼은 
기쁘기 때문에 위축된 혼이 장려를 받는다. 그런데 누가 안식을 누리는 가  지적하고 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9).  그리스도의 죄수일 때 안식이 있다고 말한 
셈이다. 예수 믿는 즐거움은 역설에 있다.  약할 때 강하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기쁨과 
위로를 주고 있는 바울을 본다.  그리스도의 종일 때 안식이 있다.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토스’(그리스도 종 바울)은 편지의 시작이고 일의 시작이었다.  예수께 잡힐 때 
안식이 있다는 말이 된다.  예수의 포로가 될 때 쉴 수 있다.  주를 섬길 때 안식이 
있다고 말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포로가 될 때 안식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잡힐 때 
안식이 있으며 서로 복종할 때 안식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향한다.  지금 그리스도께 하듯 오네시모에게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멍에와 
쉼과의 관계는 예수께 붙잡힌 자로서 쉰다는 말이 된다.  빌레몬이 다시 한번 예수의 
포로와 종이 되기를 바울은 희망했다.   
자신은 종이 되고 오네시모(육체의 종)는 관용과 용서로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는 다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의 종으로 붙잡힐 때, 
성령은 쉼을 주신다.  쉼을 베푸는 사역이 확대되어 가는 것이다.  빌레몬서는 그러므로 
쉼을 주는 사역을 더욱 격려하는 편지가 되었다.261  자칫 닫혀지거나 약해질 뻔 했던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역이 전화위복으로 더 멀리까지 이르게 했을 것이다.  이 
편지에서는 평안(peace 에이레네)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곧 쉼(아나파우오)을 
                                                 




이야기한다.  쉼이 머무는 장소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빌레몬의 마음(스프라그코스)이다.  
신체의 이 부분은 용서와 관용을 담당하는 자리라는 것이다.  예수와 동일한 마음이 
믿음으로 내재할 때 성령의 초월적인 심리라 할 수 있는 쉼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빌레몬서의 기도 모델은 다음과 같다. 
 
I = 주님의 마음 
C = 화해 
P1 = 구심적 기도 
용서와 관용 
P2 = 원심적 기도 
쉼과 평안 
 
<표 27>  빌레몬서의 기도 
 
  8.  에베소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엡 1:22)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262  또한 건물의 비유로는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셨음에 주목한다(2:20).  성령은 
그리스도의 머리와 기초로부터 지혜와 세워줌으로 교회 연합을 완성하신다.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보좌(1:20)로 향하는 구심성과 연합의 완성으로 향하는 원심성의 
양방향성을 견지하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퉁이돌과 머리로 성립하며, 성령의 
연합으로 세워져 간다. 263   세우시는 성령은 성도에게 부활의 능력( 적 권능)을 주고, 
화평복음의 사역자되게 하고, 일군의 능력의 원천이며, 세우는 능력의 원천이며, 새 
                                                 
262 Thomas Neufeld, Ephesians (Scottdale: Herald Press, 2002), 79.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간다고 말한다. 
263 교회 연합을 이루시는 성령과 기도에 관해서는 Jack Haberer, “Ephesians 1:15-23,” Interpretation, 




사람되게 하고, 피차 복종케 한다. 그리고 원심적 성령은 적 싸움을 
이끄신다(6:11).264  에베소서의 기도의 모델은 아래와 같다. 
 
I = 그리스도의 보좌(구속의 중보) 
C = 교회의 완성 
P1 = 구심적 기도 
기초 
모퉁이돌 
P2 = 원심적 기도 
교회건물의 완성 
<표 28>  에베소서의 기도 
 
  9.  골로새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골 1:9)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지혜다.  그 지혜는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그 지혜는 믿음으로 얻는 지혜다.  바울은 이 지혜가 구속의 지혜라고 
말한다.265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1:20).  
십자가(화평의 중보)의 지혜는 믿는 자에게 신령한 지혜로 나아가게 한다.  그 신령한 
지혜가 골로새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나갈 것이다. 그 신령한 지혜는 장래의 소망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으로 자나라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며, 그리스도를 광의 소망으로 바라는 지식이 자라나며, 위엣 것을 사모하게 
                                                 
264 적 싸움을 위한 성령의 무기와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James Rosscup, “The importance of 
prayer in Ephesians,” TMSJ 6/1 (1995), 57-78 를 참조하라. 
265 Ernest Martin, Colossians (Scttdale: Herald Press, 1993), 51, 56.  사도바울은 신령한 지혜를 ‘아들의 
나라’와 ‘구속’과 ‘화해’의 세 가지 구심적 층(layers)으로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혀 새로운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미 이루어놓은 구속적인 지식을 성령의 도움으로 거듭 




하며, 하늘 주님을 섬기듯 하며, 세월을 아끼게 한다.  골로새서의 기도의 모델은 아래와 
같다. 
 
I = 신령한 지식(예수 그리스도) 
C = 교회의 성숙 
P1 = 구심적 기도 
지식을 사모함 




<표 29>  골로새서의 기도 
 
   10.  디모데전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딤전 2:1) 사도 바울에 따르면 기도는 사람들 사이에 경우에 합당한 존경심을 
형성하는 마음의 중심과 관련이 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심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다. 그 중심은 믿음과 착한 양심이다(1:5).  여기서부터 바른 지각과 바른 판단과 
바른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2:1).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선이다.  
결과적으로 기도가 네 번 강조된 셈이다. 기도하는 이유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했다(2:2).  단정함은 상대방에게 합당한 
존경하는 예우를 갖추어서 곧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대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임금들(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존경심이라는 카펫을 




집합점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다.  모독(훼방과 저주)은 모든 관계를 끊어지게 하지만 
존중은 연결되게 해 주는 데, 기도가 그 일을 가능케 한다고 보았다.   
바울은 기도 훈련을 강조한다(2:8)266   남자들의 함정은 관계를 깨는 혈기이다.  
여자들도 예외는 아니다(2:9).  여자들의 함정은 외모만 단장하고 내면은 단장하지 
않는 것이라 했다.  여자들은 정돈된 마음이 필요하다.  이와같이 여자들도 기도 훈련을 
하고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곧 절제된 마음으로 절제할 때 남을 존중하게 
되어 관계가 원만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2:15).  즉 기도는 존경심의 쌍둥이 심리인 
절제심도 준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조성하여 정돈된 우주의 
질서를 가지고 온다고 하 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돈된 교회 질서를 위해서 
권하기를  무조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서로 서로 존경심과 절제심은 기도의 효과라 할 수 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중요성은 “중보자”에 있다(2:5).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가 한 분 중보자에게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고”,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사실을 확인하기를 바라고 있다(2:7).  중보자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위임에 이르는 것이 기도의 구심적 방향이라면, 성령을 통한 세우심은 원심적 
방향이다.  서로 서로 존경하고 절제하도록 기도자는 성령과 동역하게 된다고 하 다.  
성령이 형성하는 고요한 질서 가운데서 바울은 직분자 리더십과, 리더십의 원천과, 
선한 싸움과, 기도의 훈련과, 직분자 세움과, 가르침과, 직분자 관리와 목회자 자기관리 






                                                 
266  Paul Zehr, 1 Timothy (Scottdale: Herald Press, 2010), 54.  바울은 “모든”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가능성을 놓고 기도하라고 권면한다.  그렇게 때문에 기도도 “모든”종류의 기도가 망라가 되었다.  





I = 중보자 예수 
C = 성령의 중보 
P1 = 구심적 기도 
언제나 기도 
P2 = 원심적 기도 
모든 사람 구원 
<표 30>  디모데전서의 기도 
 
   11.  디모데후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딤후 2:13)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우리로 하여금 구약 룻기에 한번 더 주목하게 
만든다.  우리는 구약의 룻기가 고난이 주제임을 안다.  하지만 연극의 후반부라 할 수 있는 
룻 2:20 에서 우리는 희한한 고백을 듣게 된다.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267  고난을 통해 연합한 자들이 만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연극의 
진짜 주제 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디모데후서를 통해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교회다움의 품질 기준이다.  특히 힘들 때 예수를 붙들라는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고 바울은 
강조한다(2:13).  주님은 상수라는 말이다.  주님을 상수로 기억하는 교회가 고품질의 
교회라고 추론하게 된다.  변함없는 친구처럼 그리스도가 상수로 있는 한 교회는 고품격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상수가 되면 목회는 담대해진다고 했다(2:3).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교회로 나(바울)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권면하고 있다. 예수가 상수가 
되면 고난을 통해서 서로의 연합이 가능해진다.  오히려 고난이 올수록 더 연합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의 상황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일 뿐이라는 것이다.  잠깐 후에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견딜 수 있다. 
그리스도는 지칠줄 모르는 하나님의 헤세드이기도 하다.  예수를 상수로 붙들고 
동안의 변수인 고난을 대하자는 권면이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바울의 말은 
교회에 주신 상수와 같은 말이다.  예수가 상수가 되면 연합이 있고, 다스림의 광이 
있고, 매이지 않는 말씀이 있고, 헌신이 있고, 은사에 대한 확신이 있고, 충성된 
군사로서 충성이 있고, 깨끗한 그릇 되려는 청결함이 있고, 말세의 유혹에 대한 
경각심이 있고, 성경으로 돌아가며, 선한 싸움의 결국을 바라보며, 배신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 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일이다.  예수를 상수로 붙잡은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로 어떤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이다.268  
그리스도의 상수는 기도자 바울의 구심성이었다.  편지의 주제다.  거기까지 이른 
기도는 성령과 함께 고난의 모든 변수에서도 담대하게(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교회의 
연합을 가져올 수 있다.  디모데후서의 기도의 모델은 아래와 같다. 
 
I = 변함없으신 예수 
C = 교회의 완성 
P1 = 구심적 기도 
여러가지 상황 변수 
P2 = 원심적 기도 
믿음의 선한 싸움 
 
<표 31>  디모데후서의 기도 
 
 
                                                 
268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리더십에 관해서는, Tom Houston, “Biblical models of leadership,” 
Transformation 21/4 (2004), 227-233 을 보라.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도와 리더십의 역사적 유형에 
대해서는, Russell Huizing, “Leaders from disciples: The church's contribution to leadership development,” 




   12.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가운데서 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살후 1:12) 바울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광과 고난을 대비시키고 있다. 그런데 순서에 주목하게 만든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광이 먼저다. 시선이 그의 광으로 쏠리고 있다.  
광의 주를 바라보라고 권면한다.  그의 광은 곧 장차 우리의 것이다(2:14).  그리고나서 
현재의 고난과 환난을 바라본다고 하 다(롬 8:18).  고린도후서가 고린도전서에서 다루지 
않은 고난을 다루고 있듯이, 데살로니가후서는 전서에서 다루었던 환난의 문제를 
재언급하면서 기도의 초점을 한번 더 그리스도의 광으로 향하게 한다.  소망이라는 말 
대신에 광을 사용했다. 왜냐하면 종말적 구원이 기도의 구심적 방향이기 
때문이다(히 12:2).  거기서부터 다시 현실을 보라는 것이다. 269   물론 이것은 유효한 
종말론이다.  종말의 완성의 시각에서 현실 문제에 대처하려는 소망의 신학에서도 멀지 
않다.270  그런 면에서 성령은 종말의 완성을 지향할지라도, 종말의 지평에서 현실의 왜곡된 
방향을 수정하는 임무를 크리스챤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말은 성경적이다.  성령의 
세우심과 완성과 연합은 그 방향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후서의 
교회는 종말의 공동체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기도의 양방향성은 여기서도 흔들림없이 
적용되고 있다.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와 연합해서 성령의 이 방향과 동역함으로 
제자도 성숙과, 고난과 인내와, 주의 날까지 견딤과, 아름다운 전통을 지킴과, 좋은 소망과, 
기도 사역과, 사랑과 인내와, 다시 한번 본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269 Jacob Elias, 2 Thessalonians (Scottdale: Herald Press, 1995), 262.  광의 날을 소망하게 되면 현실적 
문제를 이기고 교정(correction)하게 된다고 하 다. 





I = 광의 구주 
C = 현재를 살아내기 
P1 = 구심적 기도 
환난 
광의 구주를 바라봄 
P2 = 원심적 기도 
수고와 인내 
성숙 
<표 32>  데살로니가후서의 기도 
 
   13.  디도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딛 3:7) 디도서에는 기도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실무적인 편지 다기 보다는 아마도 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처럼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어서 이미 기도는 두 사람 사이에 배경 지식으로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레데라는 장소는 기도에 전념하는 일군된 디도 
아니면 어느 누구도 사역하기 힘든 선교상황이었음을 바울이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1:12). 271  그러므로 바울의 권면은 그의 다른 어떤 편지보다도 오히려 
현실적인 목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하나님나라 상속자는 사면받은 자인 동시에 사면하는 자이다.  용서받은 자이면서 
용서하는 자이다.  새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도 간과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상속자는 그래서 온유하면서도 용서하며 산다고 하 다. 상속자는 
온유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간다.  제자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드러내야 
                                                 
271  Howard Marshall ed, New Bible Dictionar. (Downers Grove: IVP, 1996), 1193.  디도는 
고린도교회에서 바울의 기대에 부응하여 교회의 연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정도의 수완을 
발휘하 다.  디도서에서 같은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한 사명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오직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어떤 순간이건 자신을 부인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상속자는 온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산다.  성령이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 했다. 성령은 그레데인들처럼 다루기 힘든 사람들도 중생의 씻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는 여기에 이미 상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272  씻음받고 의롭게 된 
혼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혼이다.  성령은 여기서부터 다시 외향적으로 나아간다.  물론 
중생한 교인들과 함께 그 방향이 바울이 열거한 상속자된 삶의 모습이다.  이제 서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레데교회가 되어가는 것이다. 한 마디로 건강한 직분자를 세움으로 
건강해진 교회의 모습이다.  디도서의 기도 모델은 아래와 같다. 
 
I = 하나님이 행하신 일(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C= 교회의 조직 세워가기 
P1 = 구심적 기도 
중생 
P2 = 원심적 기도 
생의 상속자 
<표 33>  디도서의 기도 
 
                                                 
272 Paul Zehr, 1&2 Timothy,Titus (Scottdale: Herald Press, 2010), 303.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과  생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한다.  성령이 이를 




제 5 장 
십자가와 연합(합력선)의 양방향성 






제 1 절  교회(Church)273 
 
기도가 사도행전을 통한 교회의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주목하 다.  
이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좀더 고찰해 보고자 한다.  기도는 말씀에 
역동성을 주는 성령을 의지하는 행위다. 274   사도행전의 기도의 역할 모델은 이런 
것이다. 기도는 성령을, 성령은 활동을, 활동은 결실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바울은 
쉬지말고 기도해야 함을 강조한다(살전 5:17).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탄생하 기는 하지만 완성된 형태로서의 하나님나라 사이에 아직 
긴장감이 남아 있다.  즉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나라의 실재가 아니다.  교회는 방심할 
수 없는 미완성의 조직이다.  사도행전에 역사하는 성령은 성도와 교회를 완성을 
향하여 부단히 움직이게 할 뿐이다.  성령은 교회 내부적으로도 그 너머로도 사람들을 
운동력 있게 만든다. 그 힘은 조작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mutually  
constitutive)” 사랑이다.275  “어떤 획일성이 생성되는 것 보다는 . . . 다양성이 보존되는” 
                                                 
273  삼위일체와 교회 그리고 성령의 역할에 대한 건튼의 입장은, Colin Gunton, The Promise of 
Trinitarian Theology (London:T & T Clark, 2003), 56-82 를 참고하 다. 특히 교회론에 대해서는 Roland 
Chia, “Trinity and ontology: Colin Gunton’s ecclesi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Thology 9/4 
(2007), 452-468 참고하 다. 
274 Colin Gunton, Revelation and Reason: Prolegomena to Systematic Theology (London: T & T Clark, 
2008), 189.  건튼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자리를 잡으신다”고 말하고 그 때에 설교는 
가능하다고 하 다. 




연합이다.276  하나님나라를 향한 푯대와 완성과 소망과 확신의 으로서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연합의 방향성에 참여케 하신다.  
교회는 종말의 완성된 연합을 향해 전진하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그 방향으로의 
전진을 중단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과장된 종말론의 함정에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적인 하나님과의 연합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미 이루어진 연합과 아직 도달하지 못한 연합 
연합 사이에 긴장이 있음을 겸허하게 인정한다.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가 늘 
기도가 늘 공존한다.  교회공동체의 리더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이미 다 이룬 
것처럼 늘 “함부로 나대는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한다.277  성령은 소망의 이기 때문에 
교회가 종말적 완성의 비전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낼 것을 요청한다.  교회의 리더는 이 
방향성에 순종할 뿐이다. 
이 종말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교회가 시행하는 성찬에 주목하는 것은 유익하다.  
종말의 완성된 연합과 관련해서 성찬이 지닌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성찬을 위한 말씀과 기도 모두 중요하긴 하지만 기도는 성찬의 상징적인 
성격상 더욱 주목을 받아 마땅하다.  이 경우에 기도는 우리의 보통의 예상과는 달리 
“여기에 계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임재케 하시는 성령의 중재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278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시행하는 성찬에 (연합의 완성을 향한) 방향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 방향성은 시간적으로 종말을 향하고 공간적으로는 모든 피조세계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찬기도를 통해 성령이 중재하심으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276 Robert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서울: 여수룬, 1999), 185-186.  저자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과 조화에 관해서 언급하기를, “바울의 견해의 강조점은 불리한 그룹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새롭게 얻는 신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들의 통합에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다양성 가운데서도 일치가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것이다.  그 비 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통합함에 
있다는 것이다.   
277  건튼은 종말론의 세 가지 유형의 과장 (over-realized)이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나라인양 
세상정치에 관여하는 경우(J. Moltmann 의 유형)와 요더(Yoder)와 하우어바스(Hauerwas)같은 
기독교윤리의 과대적용의 유형과, 교회가 곧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Colin Gunton, Father, Son, and Holy Spirit (London: T & T Clark, 2003), 218. 
278 Ibid., 225.  건튼은 고린도교회를 향해 바울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코이노니아(연합)를 
성취하시는 성령을 강조한다고 말한다.  종말적 연합을 위한 종말의 이신 성령은 교회에서 성찬을 
통해 때때로(본 연구자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 연합이 신비하게(mysteriously) 




사회를 향한 성찬을 베푸는 셈이다.  이로써 성찬은 더욱 분명한 기능을 갖게 되는 데 
그 이유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성령의 이끄심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종말의 이신 성령은 그의 초월성(transcendence)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immanence) 돕는다.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연합은 “항상 
연합이 아니다. 279   연합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280   기도는 이를 위한 
허락)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최소한도의 허락을 위한 여건)은 된다고 본다.  다시 
성령은 기도하는 곳에 중재자로 임하신다.  성찬은 종말의 몸(그리스도와 연합된)이며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때때로(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실현되게 
말이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오직 종말적 으로 중재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된다.  
말하면 성찬의 결과인 교회 구성원들의 소속감은 성령을 통한 “종말적 소속감”이기에, 
방심할 수 없는 기도와 “기대감”으로만 성립한다.281  여기까지가 성령의 중재를 통한 
기도의 구심성이 성찬에 나타나는 과정이다.  기도를 통해서 초월적인 성령의 중재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식탁에 내재하신다.  물론 우리도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항시 교회에 머무른다는 
생각은 실재에서 벗어난다.282  곧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기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도 외에 이 일이 가능하지 않다.  기도로도 보장은 안되지만(왜냐하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교회는 기도할 뿐이다.  성령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성령의 중재로 교회는 제대로 기능하게 된다.  주님은 이론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성령의 중재로만 실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교회가 기도를 
                                                 
279  건튼은 그래서 때때로(from time to time)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 다.  이 시각은 카톨릭 
교회의 주장과 배치한다. 
280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머릿말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큰 주제와 성찬을 연결시키고 
있다(고전 1:9;11:23 이하).  고린도교회 뿐 아니라 모든 교회는 성찬이 주는 연합의 구심성을 
사모해야 한다.  바울은 구심성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성령과의 합력은 고사하고 교회 내의 
부작용들을 경계하고 있다 . 
281 Gunton, Father, Son and Holy Spirit, 234. 
282 가톨릭교회의 성찬의 의의에 대해서는 Edward Peters, “St. Paul and the Eucharist,” Catholic Biblical 




쉬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하는 과부’의 비유처럼 낙심으로 인한 기도의 부재가 경고되었음을 
상기해야 한다(눅 18:1).  그러면 성찬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음이 오히려 강조된 
강조된 바울의 성경구절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고전 11:23-26).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주님과 우리를 중재하시는 성령의 역할이 기도를 통해 기대된다.  
기대된다.  그 역할은 첫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증거이고 두번째 장차 올 연합을 
드러내심이다. 성찬에는 말씀과 함께 주님의 축사(thanksgiving prayer)를 모델로 한 교회의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다.  성찬을 주관하는 사람은 그의 기도로 성령이 함께 하심을 
간구해야 한다.   목회자의 자질은 성찬주관하는 기도와 말씀에 좌우된다.  연합케 하시는 
“종말적 ”이신 성령의 중재가 성찬식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함이 목적이기에 성찬 
주관자는 곧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283 
주님의 식탁으로부터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에 (종말의 완성을 향한) 움직임과 
방향성을 준다.  성령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내향적 사랑을 이제 외향적 사랑으로 
초월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신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이다. 이 때 
성령은 없었던 관계를 세우심만 아니라 기존의 관계도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신다.  결국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되심의 내재성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할은 “인간의 자유의 근거를 
확장”시켜준다. 284   성령의 외향적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혼돈에서 정돈으로, 무능에서 
활기로, “죄의 장벽을 뚫고” 아름다운 연합의 방향으로 전진하게 하신다. 285   창조의 
아름다운 계획의 방향으로 피조물이 나아가게 하고 완성에 이르도록 도우신다.  기도는 
이러한 성령의 중재를 호소하고 의지하고 간구한다.  성령은 또한 이 방향을 사모하면서도 
아직 미흡한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셔서 합력선을 이루기까지 도우신다(롬 8:28).  완성은 
                                                 
283 Colin Gunton, Father, Son and Holy Spirit: Toward a Fully Trinitarian Theology (London: T & T Clark, 
2003), 234. 
284 Cynthia Campbell, “Response to Colin Gunton,” Theology Today 43/3 (1986), 332.  저자는 건튼의 
성령론이 바르트(Barth)의 Church Dogmatics 에서 미진했던 조각을 채움으로써 그 책을 완성시켰다고 
평가한다. 
285 본회퍼는 교회생활을 요약하면서 성찬을 가장 최종적인 모습으로 증언하 다.  성찬은 기도와 
회개를 통한 십자가와 연합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했다: 디트리히 본회퍼, 신도의 공동생활 (서울: 




연합의 완성이며 그 연합의 사이클은 다음과 같다: 성부가 보내시고, 성자가 자신을 
드리시고, 성령이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신다. 여기서 삼위는 각자가 독특하면서도 
하나됨으로 나타나신다.    
페리코레시스(상호관입 perichoresis)의 개념은 삼위일체의 역동적인 연합을 
효과적으로 설명한다.286  그런데 삼위의 상호 관계를 역사적으로 볼 때 서방 교회는 
역할을 강조한 반면에 동방 교회는 예수의 위상을 약화시켰다(대신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 다).  하지만 삼위에 관한 논의에서 성령의 외향적 연합활동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러야만” 시작된다. 287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우리의 
기도가 초점을 맞추도록 격려하신다.  그것이 성자와 성령(그리고 기도자)의 관계이다.  
여기서부터 건강한 기도론이 성립된다.  즉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 후에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외향적 사랑을 통해서 
세상으로 향하게 된다.  전도와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주심과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두 방향이 교회를 통해 실천된 모습이다.  기도는 두 방향 사이에 위치하도록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이다.  물론 최초의 기도할 마음도 성령이 주신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사랑의 외향성과 그리스도를 주심에 대한 감사의 내향성을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다.  즉 기도의 양방향성을 입증하며 사는 것이다. 
기도의 이러한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여준 기도의 모델에서 발견된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을 뿐더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셨다.  성령은 겸손한 이시고 
언제나 성육신한 아들을 가리키시는 이시다(요 16:14).  성자 예수의 기도에 관한 
생각은 분명했다: 기도자에게는 성령을 주실 것이다(눅 11:13).  예수님게서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는 명백하다.  곧 나(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련을 이기고 아버지께 순종하실 수 있었다(히 5:7-8).  
                                                 
286 Paul Stevens, 21 세기를 위한 평신도신학 (서울: IVP, 2001), 76.  스티븐스는 자신의 ‘한백성’ 
주제를 다루면서 건튼의 ‘상호관입’ 개념을 원용하고 있다.  그는 상호 소속(coinherence)보다는 상호 
생기 교환(inter-animation)의 번역을 선호한다.  물론 그는 성령의 활동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기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참된 인간의 모습은 예수께서 실천해 보여주신대로 성령을 통해서 순종이 
가능해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다.   
이렇게 보면 성자보다도 성령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일 것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288  하지만 성령은 성자가 시작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고 완성하실 뿐이다.  성령이 
독자적으로 시작하시는 일은 없다.  만일 성령의 역할을 이것보다 확대 해석한 기도자는 
기도자는 교회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항상 교회의 존립을 흔들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89   바울 서신은 성령의 더 풍부한 역사를 위해 기도하라는 
요청으로 가득하다.  확대된 기도 요청인 셈이다.  바울은 성령의 외향적 사랑이 더욱 
역사하도록 기도함으로써(다같이) 연합의 완성으로 나가자고 권면한 셈이다!290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신 약속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의 의미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마 18:20).  교회공동체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는 
성육신하시고 내재적이며 제정하시는 분이다. 성령은 초월적이며 능력을 부여하며 
규정하시는 분이다.   성령은 성부께 의존적이지만 동시에 역동적인 관계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중재는 우연성을 인정하고 격려한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놓여 있다.  기도는 
우연성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성령과 협력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관계의 잠재성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초기화하신다.  곧 연합의 시작이다.291  성령을 통한 관계성은 말씀과 
기도의 순환적 사역으로 코이노니아가 공고하게 한다.  교회는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초기화된다.292  성령 안에서 교회는 기도로써 서로 세워주는 형제자매의 공동체가 된다.  
                                                 
288 건튼은 성자와 성령을 하나님의 두 손(two arms)이라는 이미지에 동의한다. 
289 김세윤,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 2007), 297.  저자는 ‘예수님은 주님이다’라는 고백과 
믿음만큼 성령(받음)의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단언한다. 본 연구자의 생각으로는 십자가와 관련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도 같이 경청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양의 문으로부터 나가며 들어와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역은 절도와 강도인지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은 정당하다(요 10 장).   
290  예를 들어, 빌레몬서에서는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라”(몬 22) / 
데살로니가후서에는 “말씀이 더 전파되도록”(살후 3:1) /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모든 형제에게 
문안을”(살전 6:26) / 골로새서에는 “전도의 문이 더욱 열리게”(골 4:3) / 빌립보서에는 
“관용”과”연보”를(빌 4:4 이하) / 에베소서에서는 “전도가 담대하게 되로록” (엡 6:19)/ 
고린도후서에서는 “많은 은사가 생기도록”(고후 1:11) / 로마서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임무수행이 
잘되도록 평안”을(롬 15:30)   / 등등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한다. 
291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연합의 개념은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오모수마돈(마음을 
같이하여)으로 설명할 수 있다(행 1:14). 




각자가 서로 다름에서 죄가 청산되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십자가로 죄가 청산되면 
성령을 통한 연합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 연합의 완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다. 293   이를 위해 교회는 성령과 동역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통찰력을 따라서 기도를 어디까지 깊이 할 수 있느냐에 교회의 행복은 달려있다.  
그것은 곧 바로 관계성의 깊이로 드러난다.  
교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의 목적은 중간자이다.  하나님과 타인 사이에 
우리이다.  그런데 우리를 대표하는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항상 간구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류학(anthropology)은 294  예수님처럼 
인간’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자는 세상을 대신하여 세상을 향한 
제사장직이다(벧전 2:9).  대제사장 예수와 연결된 직임이다.  기도하는 제사장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인간을 연구해야 한다. 피조물 중에 인류가 
독특한 이유는 바로 이런 제사장직에 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의 
제사장직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함이다.  곧 기도자가 되는 일이다.  중재자의 삶을 
기도를 통해 배우는 삶이다. 
 
제 2 절  하나님의 섭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295  섭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거룩한 
힘과 에너지로 역사를 이끄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은 그의 은총을 
통해서 표현된다.  은총은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회는 세상과 
구분해서 양 쪽 모두가 필요하다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특별은총은 믿음과 관련이 
없이 주어지는 일반은총과는 달리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성령의 힘과 
                                                 
293 건튼은 교회의 연합은 하나님의 연합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고 강조한다. 
294 Lincoln Harvey ed, The Theology of Colin Gunton (London: T & T Clark, 2010), 116.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피조물과의 수평적 관계가 건튼의 관계적 인류학(relational anthropology)의 
관심사이다.  건튼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모습(image/likeness)에서 이러한 인류학이 출발한다고 
보았다. 
295 Ibid., 147. 건튼은 하나님의 섭리(provision)를 그의 행동(action)이라고 말하고, 그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 중재된다고 말한다.  중재의 구조(structure)는 성자에 의해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령은 자유를 주심으로 세상의 감추어있던 미래가 열려지게 
하신다.  성령은 자유의 에너지인 셈이다(고후 3:17).  그래서 우리는 은총을 받아들일 때 
자유함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자유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그리고 성령은 
자유를 향유하는 자가 된 우리가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여행하도록 돕는 동반자이다. 
끊임없이 열려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시각으로 보면 소위 진화론과 과정론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예수는 구속자로서만이 아니라 창조의 중재자로서 오셨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믿음으로만 아니라 신뢰의 
행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게 된다.  하나님은 단지 지적 동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행동의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섭리에 대한 신선한 비유가 등장한다.  인간의 자유는 
“연극배우처럼 역할은 고정되었을지라도 표현(연기)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296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옛창조의 종결을 전제로한 전혀 다른 마스터플랜(플랜 B)로 볼 것이 
아니라 방향 수정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진행하던 방향과는 반대로(180 도 돌아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궤도 수정이 오히려 적합한 표현이다.  그리스도가 그런 궤도수정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이다.   
성령은 단지 그 문(요 10:7)을 통해 모든 피조물이 창조의 완성으로 진행하도록 
도우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활동을 통해 창조세계에 헌신하시는 
분임을 알게 된다.  창조의 완성을 향한 성령의 중재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스도의 
방향전환 사건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 스스로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아무리 감동을 줄지라도 우리는 듣지 못한다.  시작점이 아니기 때문이다(요 10:8).  
성령은 오직 우리를 기도함으로 초대하실 뿐이다.  십자가로 안내하는 감동이다.  우리 삶의 
궤도 수정은 십자가에서부터만 발생한다.   
또한 십자가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무한한 관용과 우리의 순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 관용과 순종은 연합을 향한 성령의 활동 원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성령의 활동 
현상은 초월이다.  앞서 말한 진화와 과정을 언급하는 신학까지 유연하게 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한계를 예상치 않게 초월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거듭해서 목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유연한 섭리론을 견지할 수 있다.  우리의 기도가 
창조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초월적인 성령의 공로이다.   
기도는 단순히 개선을 바라는 데 그 취지가 있지 아니하고 비약과 개혁이 
초월적으로 우리의 안과 밖에서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의 현실에서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즉 창조의 경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ex nihilo)하는 활동이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단순히 피동적으로 섭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중재와 동역함으로 자유를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사랑의 에너지로써 깨달을 뿐더러 실천하게 된다.  그러한 신학을 굳이 거부하지 
않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그 비약과 초월이 드러나기에 좀더 유연한 섭리론을 견지할 
수 있다.  유연한 섭리론은 그 비약과 초월을 설명할 수 있다.   
성령은 무에서 유를 창조함에 관여하신다. 기도는 역시 같은 엑스니힐로의 
체험이다.  보다 진실되게 하고, 기능적으로 보다 아름답게 함은 성령과 함께 기도자가 
동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대로 창조의 
전환점으로 나아가며 십자가에서 궤도 수정이 이루어짐을 시작으로 이제 열려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령의 동역자가 된다.  궤도 
수정된 창조활동의 원심성은 “성령의 도움으로 세상(피조세계)과 접촉점을 만나게 
된다.”297 
 
제 3 절  적 싸움 
 
성경은 의 세계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말한다.  각종 의 다양성이 있으며 
성령이 있는가 하면 미혹하는 거짓의 도 얼마든지 있다고 경고한다(요일 4:6).  
성령론에의 관심은 곧 귀신에 관한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귀신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 
보아야 한다.  창조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귀신이 또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란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귀신이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이유는 “필요한 부정(necessary no)”이기 
때문이다. 298   귀신은 신앙의 중심 보다는 변두리를 차지한다.  또한 정상적인 길보다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변방의 장소를 점령하려는 속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장소를 
불법점령하는 세력이다.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암시하려는 태도에서 
발견된다(마태복음 4 장에서의 예수님과 대면한 마귀의 속성에서 나타나듯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우선순위를 교란하고 숭배의 대상이 도착되도록 유인한다.  
마귀(귀신)는 여러 경로로 우리(혹은 피조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며 여러 관계 중에서 
특별히 “남녀 관계를 통해서 많이 들어와서 둥지를 튼다.” 299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할지라도 실은 거짓의 이다(고후 11:14).  인간의 심리 가운데 마귀가 점유할 수 있는 
역은 다양하다.  우리를 제한하거나 저주하거나 불행하게 하거나 신체의 부조화를 
가지고 오거나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는 등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성경은 구약에 비해서 신약에 이르러서 귀신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성령의 종말적 출현과 더불어서 귀신의 세력도 대항적으로 
출몰한다는 일반적인 등식이 성립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방향성에 
역행하기 위한 저들의 활동을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교회에 방향성이 없거나 
희미할 때는 마귀의 출몰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마귀와의 소위 적 전쟁은 
성령의 원심적 활동의 동역자로서의 기도자인 우리에게는 치루어야 할 과정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십자가와 구원과 기독론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반드시 마귀의 도전을 예상하는 
것이 현명하다.  마귀의 도전에 대항하는 무기는 비교적 간단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된다.  그의 십자가의 희생과 무덤에서 부활하심과 그의 승리를 자랑하는 길 외에 
효과적인 공격은 없다.  성령의 도움으로 싸우면 싸울수록 귀신도 저항하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발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다(롬 16:20).  예수께서 성령께 잡히심과 동시에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모습은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다(마 4:1).   
주님은 하나님나라를 향하셨지만 마귀는 주기도문을 거꾸로 하라고 속삭인다.  우리의 
기도는 적 싸움의 현장이며 십자가의 고지를 점령하려는 우리의 의지이다.  십자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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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승리하심만이 마귀가 두려워하고 전쟁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길이며 또한 성령이 돕는 기도의 구심성의 목적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극성스런 출몰은 기도의 구심성을 방해하려는 데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편안한 환경에서보다 사막의 교부들처럼 기도하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귀신들과 
치열한 전투를 치루는 체험을 각오해야 한다.300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귀신과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를 돕는 천사도 체험한다.  귀신이 머무는 장소는 불법으로 점령한 
스토롱홀드(stronghold)이다.  창조의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세력이다.  
우리는 그런 세력이 드러나도록 싸우는 것이다.  결국 이 세력은 연합을 방해하는 
세력이다.301   귀신은 우리를 묶어 버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며, 
방향성을 상실해 버리는 부정의 세력이다.  이에 맞서 기도는 십자가를 붙들게 됨으로 
이들을 몰아내고 성령의 원심적 연합활동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다.   
 
제 4 절  하나님의 두 손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손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교회사 초기의 
이레니우스(Irenaeus) 다.  성자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완성 사역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위해서 중재한다고 본 것이다.  최근 들어서 사람들은 중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연합과 완성의 성령에 대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구원하시는 성자의 손과 완성케 하시는 성령의 손이 결합함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논의는 좀더 포용성 있는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성령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개진됨으로 도식적인 설명으로 빠지기 쉬웠던 삼위일체의 교리가 역동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기 시작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두 중재자(성자와 성령)의 사역의 
                                                 
300 Henry Carrigan, Eternal Wisdom from the Desert (Brewster: Paraclete Press, 2001)의 여러 사막의 
교부들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301  한국의 토속신앙에서 나온 ‘한’도 퇴향적인 마귀의 요새(stronghold)이다.  김세윤은 한국의 
민중신학이 “예수나 그리스도를 단지 하나의 기호로 생각하는 경향”에서 왔다고 진단한다.  예수의 
비역사화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서 출발하지 않는 무방향성의 신학이라고 본 연구자는 





양방향 사이에 기도자로서의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관심을 끌게 된다.  성령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성자의 신성과 인성 중에서도 인성 쪽을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으려는 시도도 
포함한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가현설(Docetism)이나 양자설(Adoptionism)과 같은 기독론의 
기독론의 함정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추세의 삼위일체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지상교회 사이에 성령이 계시다.  성부의 내재적 활동으로서의 
활동으로서의 성자이고, 성부의 초월적 활동으로서의 성령이다.”302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일생에 걸친 탐구 결과를 남긴 바르트(Barth)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 3 위 하나님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바르트가 주로 강조했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내적 하나됨(internal communion) 너머에 아직 외향적 
창조(outwardly to creatures)가 있다는 것이다.”303  성자의 연합은 화목을 통한 중재인 반면에 
성령의 연합은 개별성의 완성을 통해서 중재한다.  성자 중심의 중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근거로 설명하려고 들지만, 성령의 중재에 우리가 마음을 열 때 공동체의 
교제(코이노니아)에 주목하게 된다.  바르트가 성령의 중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성령의 중재보다는 인간의 순종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304    
두 사역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말씀의 지속적 사역에서 성령의 사역을 분리해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도와 말씀만의 관계에서 기도와 성령의 관계로의 전이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연합의 바탕 위에 서로 다름을 극대화함으로 연합의 
완성을 이루시는 성령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연합을 최종 
연합으로 완성하시는 성령이시다.   따라서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눅 11:13).  말씀과 교회의 관계에만 집중하지 않고 더 큰 틀에서 창조와 관련된 
인간의 제사장직에 주목해야 한다.  성령은 이런 포괄적인 사역을 우리와 같이 감당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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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 in Christian tradition: Its missing charismatic emphasis,” Journal of Pentecostal Theology, no 16 Ap 
(2000), 60-78 을 참고하기 바란다. 
303 Harvey ed, The Theology of Colin Gunton, 21. 




중재자와 보혜사이시다.  이 사역은 우리에게 자유자로서 합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원계획에 어느정도 자유를 준다.”305 
삼위일체 교리를 다루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관계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306  관계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서 다양한 소재를 토대로 파악할 수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설교적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관계적 신학은 세상의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에 
관한 담론이 이 세상의 일들과 관계하나 거기에 종속되지는 않는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두 범주로 모든 일들을 나누어 생각하는 “플라톤 이후에 형성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여야 한다.”307  이분법적 사고는 인간의 고질적인 병폐인 소외 문제를 
낳았다. 서방교회의 삼위일체 신론은 플라톤의 향으로 오히려 일신론적으로 혹은 
개인주의적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벅찬 부분이 많았다.308  
예수의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네스토리아니즘(Nestorianism)의 함정은 피하되, 
건강한 기독론이 정립되어야 한다. 309   우리의 “성격은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적 
특성”이며” 310  예수는 완전한 인간의 성격(인성)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었다.  그리고 예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요체다.  기도는 성령과 
동역하게 하고 성령의 중재로 이끈다.  기도하는 인간이 참 인간의 모습인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 내에서 활동하셨으나 기도로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셨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백성되게 하는 패러다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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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토머스 아퀴나스가 이성적 신론을 바르트가 계시적 신론을 제시한 데 비해서 건튼은 관계적 
신론을 제시한다.   
307 Harvey ed, The Theology of Colin Gunton: 35.  건톤은 플라톤의 향이 삼위론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다고 파악한다. 
308 유대교의 일신론적인 사상으로 기독교를 해석하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N. T. Wright, “How Paul 
redefines monotheism: One God, One Lord,” Christian Century, November (2013), 22-27 과 Richard 
Bauckham, God Crucified (Grand Rapids: Eerdmans, 1998)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309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 대한 네스토리우스와 시릴(Cyril)과의 논쟁에 관해서는, 
Roger Olson, The Story of Christian Theolog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9), 219 참조. 




 관계는 동질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유유상종이 아니라 서로 달라야 진정한 
연결이 된다. 하지만 관계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성령은 창조에 처음부터 관여하셨다.”311  인간의 구속을 위한 성육신은 십자가로 
완료되었지만, 종말의 시대를 여는 성령은 시작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지금 일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촉발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도 하시며, 
종말의 완성을 향하게도 하신다. 성령은 그렇게 양방향으로 활동하신다.  십자가는 
독립적으로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창조의 전과정의 한 시점에 위치한 전환점으로 
파악된다.312  성령을 통한 새창조는 피조물 사이에 개별성을 더욱 장려하면서도 동시에 
더욱 하나되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연합인 페리코레시스의 모습을 따라서이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역동적으로 엮어진 페리코레시스적인 관계이다.”313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중재로 가능한 연합이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또한 성령의 완성으로 전진하는 양방향성이 담겨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초점과 구심성으로 향하게 하고, 성령의 완성으로 나가는 원심성의 
양방향성이다.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의 기도는 두 방향의 사이에 있다.   
섭리와 약속은 이스라엘과 교회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다.  하지만 고린도교회의 
회개와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생활의 실상은 우리의 예측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예를 들어 고후 1:9).  우리 내부의 문제를 우리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데 상황의 
심각성이 있다. 밖으로부터의 도움이 요청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상황에 개입하시는 
성령의 활동은 초월적이다.  목회에 있어서 방심은 금물이며 문제해결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을 고백해야 한다.  매너리즘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우연을 
항시 대비하라고 우리는 주의를 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을 통한 교회의 연합은 
                                                 
311  건튼에 의하면, 성령은 성자와 함께 하나님의 두 손(two arms)으로서 하나님이 피조물과 
관계하신다고 보았다.  Harvey ed, The Theology of Colin Gunton, 66. 
312 건튼의 구속론(Redemption of Christ)과 관련된 신학은 Jordan Carson, “The suffering God and cross 
in open theism: theodicy or atonement?”,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37 no 3 Fall (2010), 323-337 
참조.  저자는 자신들의 ‘열린 신학’과 건튼의 십자가와  창조에 관한 주장을 대비하고 있다. 




성령의 지속적인 규정하심이 후속되어야 한다.314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도할 밖에 
달리 뾰죽한 수가 없다. 
창조의 방향이 실종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창조를 하신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한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리스도가 목표” 다.315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았을 때 가장 보기 좋았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이다. 
아담이 망각한 역할인 제사장직이 그리스도에게서 회복되었다. 우리는 그래서 
제사장직을 승계한다.  ‘그리스도를 닮아서’라는 표현은 그런 식으로 세상 중앙에 서신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향하는 말이다. 이때 이미지라는 정적인 개념보다 그리스도를 
닮아서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제사장직의 역동적인 역할을 더 잘 표현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일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제사장직을 수행하려고 나가서 
아담처럼 세상을 경작한다.  그 시작은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이 다시 선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는데 있다.   
이 경우 우리의 예배는 제사장 역할의 확인과 감사의 자리이다.  거기에서 송 과 
예전이 대제사장 예수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진다. 거룩한 산 제사로서 
드림이다(롬 12:1).316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제사장의 몫 중에서도 핵심이다.  성령과 
함께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세상을 향한 연합된 
모습을 일깨우시고 격려하신다.  제사장 공동체로서 교회는 “환경 문제 등을 비롯해서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선도해야 할 사업들을 정한다.” 317   모두 아담이 돌보아야 할 
                                                 
314 건튼에게는 성령의 손이 더 강력한 중재의 역할을 맡는다고 말한다. 
315 Harvey ed, The Theology of Colin Gunton, 91. 
316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제사와 나란히 우리의 산 제사를 배열하고 있다.  우리의 제사는 
헌신의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림이며 예수를 따라 우리도 죽었음을 상기하고 감사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자리이다.  성령과 함께 완성의 소망을 따라 파송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317 Andy Crouch, 컬처 메이킹(Culture Making) (서울: Ivp, 2009), 211.  저자는 로느니 스타크(Rodney 
Stark)의 연구를 바탕으로 주장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신앙은 
그리스도인을 문화 창조자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십자가의 중심성과 성령의 외향적 창조성(살려 
주시고 완성하는 으로서)을 잘 암시하고 있다.  후에 저자는 문화 창조의 주역인 성령이 우리를 





일들이다.  즉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창조의 원심성을 가질 때에만 “문화의 
계발자요 창조자이다.”318 
성령이 장려하는 구심성은 교회 안에서 세 가지 방향(three in-bound directions)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드러나게 되는 초점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세 
방향이기도 하다. 첫째 교회는 설교(구심성이 있는 말씀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의 승리를 
승리를 말한다. 방향성의 교란을 가져왔던 죄와 사망의 효력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라졌음을 선포한다. 둘째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의로와짐이 상기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새 삶의 방향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셋째는 성찬을 통해서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자기부인의 삶을 실천할 각오를 하게 된다.  
된다.  성령은  이러한 삼중의 초점으로 이끌기 위한 기도를 실천하도록 우리를 장려하신다.  
그 초점을 향한 구심적 여정이 성령과 더불어 실천된다.  하나님의 에 의해 주도된 
운동이기 때문에 칸트를 비롯한 펠라지아니즘의 경향은 무력화되고 여기에 흡수되어 
버린다.  즉 성령은 어떤 인본주의의 동기도 초월하신다.  초월적 움직임이고 방향성이다.  
이러한 성령의 구심성을 이야기할 때 죄와 속량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다.  기도의 내향성이 드러나게 되면 “십자가와 회개는 우리 앞에 엄연히 
실존”하기 때문이다.319 
지금까지 논의하고 있는 하나님은 단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행동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행동은 중재라는 형식으로 표현된다.그 목표는 무의미한 진보가 아니라 완성이다.  
여기에 공간이 놓이게 된다.  자유의 공간이다.  완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완성의 
실천자인 우리 사이에 자유가 주어진 것이다.  그 분이 생각하는 창조의 완성은 기계적인 
완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의 공간은 서로의 개입을 존중하는 서로를 세워주는 행동을 
장려한다.  일방적 개입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이 행동원리이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의 창조적 행위의 안전장치이며, 하나님의 변치않는 사랑으로 보장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머에는 이런 자유의 선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십자가를 
최종적인 장소로 받아들이게 되거나 십자가의 구속의 절대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의 
                                                 
318 Ibid., 127. 




미래는 파괴와 멸절이 결론이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역할을 은혜로 받고 그와 
협력할 때 우리의 미래는 창조의 완성을 향하게 된다.  완성을 향한 원심적 행동이란 
서로 세워주고 규정하는 행동이다.  이제 십자가의 단순한 지식을 넘어 그에 근거한 
행동을 할 때가 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식과 행동 사이에도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는 아들이 만든 틀이 성령과 협력하는 우리들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기쁨을 누리게 
한다.  그러므로 성령과 협력하는 교회의 모든 활동은 창조의 완성을 향한 중재의 
사역이라 불러야 한다.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바벨탑을 쌓아올린 근대주의가 갑자기 몰락한 후 
전쟁의 잿더미에서 고개를 든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다.  
다양성을 숭상하고 통일성을 부인하고 있는 이런 태도는 십자가로의 여행이 중단된 
데서 기인한다.  그리스도를 통한 연합의 체험이 없는 다양성은 겉으로 볼 때에는 
그럴사하게 보여도 그 내면은 썩어들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방향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죄로 오염되었던 시기일 뿐이다(로마서 1 장에서 사도바울이 
소상히 언급하고 있는 시기).”320  그러므로 이 시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명해진다.  
십자가와 성령으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321  곧 양방향성의 회복이다.   
출발이 없는 문화는 공허할 뿐이다.  “예수는 원한 하나님의 순간적 
논리이다.” 322   예수를 통한 새사람 혹은 새것은 나의 과거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방향전환을 의미한다. 여기서부터 성령은 기도자로 하여금 밖으로 움직이게 한다.  
포스트모던이 거부한 통일성(universality)은 성령의 초월적 능력으로 회복된다.  
성령의 초월성은 우연성을 포용하며 우리와의 협력(cooperation)을 늘 기대하신다.  
진,선,미(truth, goodness, beauty)를 전혀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방향으로(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 결과 모든 피조물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두 팔로서의 
중재자를 주심에 대한 우리의 드림이 찬양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자로서의 
                                                 
320 Ibid., 173. 
321  로마서에서 사도바울의 주장도 당시의 퇴향적인 문화에 대한 해결책이 ‘오직 십자가로 
향함’이라고 외친 것이라고 보여진다. 




우리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전체 그림을 상정하면서 다양한 상세 작업을 하는 “정원사의 
임무”를 부여받는다. 323   이로써 통일성에 이르는 길이 열린다.  아직은 우리의 모습이 
여러모로 부적합해 보이지만 “종말의 적합성(fit)에 이르기까지 기다림(wait)과 
교제(koinonia)와 교통(correspondence)이 있는” 제사장직이다. 324   하나님의 두 손과 
더불어서 중재하는 기도하는 자의 두 손이 우리에게 있다. 
 
제 5 절  결론: 성령과 기도의 양방향성 (two directions) 
 
교회는 조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공동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완성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땅에 세워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 원리가 있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께 
의존하심이다.  성령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공동체의 완성자이시다.  예수의 사역을 수행한 
은 “예수의 이 아니라 예수를 통한 성령”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325  예수 안에서 
원함이 역사적 사건으로 들어오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인간의 자유와 
합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성령은 우리의 개별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관계성을 
세워나가신다.  우리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같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의 
변화가 발생케 한다.326   교회는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 시작되고, 성령이 그 뒤를 이어 
초월적으로 완성해 가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과 성령의 구원이 반복되는 교회가 
정상적 교회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큰 
규모일 필요는 없다.  성찬을 통해서 교회는 내재성과 초월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더 나아가는 것 뿐이다.  
교회를 통한 관계성은 현실에 안주하는 존재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미래를 끊임없이 가리키는 운동성에서 나온다. 327   남녀와 민족과 노소와 그밖의 어떤 
                                                 
323 Ibid., 204.   
324 Ibid., 204. 
325 Gunton, The Promise of Trinitarian Theology, 133. 
326 건튼은 서로가 변화되는 시발이 언어생활의 변화라고 하 다. 
327 Kenneth Boa, 기독교 성, 그 열두 스펙트럼 (서울: 디모데, 2002), 163.  저자는 기독교 성은 




차이도 결정론과 역할론 보다는 십자가의 용서에서 출발하는 성령의 초월적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의 바탕 위에서 매일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  물론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 이러한 소망의 사역에 
우리의 동역을 요청하신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성령의 진로이다. 
창조냐 혹은 십자가냐의 질문은 원심성과 구심성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창조의 원심적 모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십자가가 구원의 
끝이 아니라 창조의 잘못된 궤도가 방향수정되는 곳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령은 
십자가에서부터 우리를 밖으로 몰고 가신다.  구심성에서 다시 원심성으로 성령은 
우리를 교정(redirecting)하신다.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는 우리를 십자가로 안내하며 
거기서부터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기도를 장려하신다.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화해시키셨다.  우리는 
화해의 주체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주목하게 된다.  동일한 성령은 이제 세상의 화목을 
위해 기도자를 쓰신다.  이처럼 기도와 화해는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십자가는 
단번의 화해 행위이다.  하지만 우리를 통한 화해 작업은 성령 안에서 계속되어 완전한 
연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연합의 양방향성을 성령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신학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개념의 조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알게 되는 지식”이다.328  그러므로 신학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의 증인이 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신학의 모든 내용은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기도는 이 일을 훌륭히 
수행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하는 성령의 도움을 
얼마든지 얻게 된다. 단순히 내재한 이성을 우상화하던 시기는 칸트와 슐라이어마허를 
                                                                                                                                                   
보일지라도 소망은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총괄적인 특징이다.  여기서 소망으로 향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소위 ‘동기화된 성’의 출발이 ‘고난’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난은 소망의 시작인 
셈이다.  물론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골 1:24)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이 
제 1 동기(primary motivation)로써 모든 성의 동기 중의 동기라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328 Colin Gunton, Revelation and Reason: Prolegomena to Systematic Theology (London: T & T Clark, 




거쳐 헤겔에서 종료된다. 헤겔(Hegel)은 삼위의 하나님 대신 인간의 이성을 대입함으로써 
소위 “이성의 삼위일체론의 주창자이다!” 329   우리의 기도는 이런 우상화에 저항하며 
초월적인 계시로서 오히려 이성에 새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기도는 완성케 하는 
능력의 체험이다.  그래서 스스로의 우상화의 함정을 극복하게 만든다.  만일 하나님나라를 
순수하게 이성적으로만 해석한다면 단순히 “부르죠아의 윤리로 전락”할 것이다.330  최근의 
기독교 내의 어떤 무리들은  같은 주제를 프로레타리아의 행동윤리로 해석함으로써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했다. 331   이들의 노력에서 누락된 것은 소망과 연합의 정신이다.  
기도로 성령의 참 뜻과 방향을 맞출 때 의미있는 해석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저들은 이 시대의 몽상가가 되거나, 시대의 저항세력이 될 
뿐 진정한 연합과 치유의 해석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경험과 느낌이 전부가 아니다.  성령의 생각은 기도를 통해서 
열리는 하나님의 자체 논리이다.  성령이 끌고 가시는 이성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의 
합리성이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는 확신이다.  우리 자신의 생각의 논리를 
포기할 수 있는 순종이 있을 때에만 반응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이다.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란 그리스도를 통과한 연합이며, 우리를 분발하게 하는 순종과 관용의 성격을 띤다.   
이것이 성령의 이끄시는 모습이며 위로부터 난 지혜의 표식이다(약 3:17).  성령은 지적으로 
복음의 논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탐험 조사하기를 장려하신다. 기도의 
결과는 기계적인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게 만든다. 
성령의 성격은 단순히 은총이나 따사한 감정이 아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성령은 교회 
밖으로 향하는 미션의 이다.  그 관심의 역은 성도의 적 건강 뿐만 아니라 과학과 
정치와 예술의 범위까지 확대된다.  성령은 “연합의 ”이다.332  그 방법은 첫째로 서로 
                                                 
329 헤겔의 정(thesis), 반(antithesis), 합(synthesis)를 말한다. 
330 Gunton, Revelation and Reason: Prolegomena to Systematic Theology, 147. 
331 민중사관과 종속이론 등이 대표적인 주장들이다. 
332  Dunn, 바울신학, 381. 던(Dunn)은 여기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성령을 위치시킴으로써(도표를 
통해서) 초대교회 예배의 역동성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자의 생각으로는 예배의 
성립(institution)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사실이다.  물론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연합 그리고 
성도와 세계와의 연합을 주도한다고 생각한다.  던의 주장은 그 후에 다소 수정되어 다음과 같이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로 피력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칭의가 하나님 앞에서의 지위와 관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서로의 공간을 배려하는 것이다.  둘째로 서로 다름에도 연결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창세기에도 성령 사역이 등장한다.  성육신이 내포(암시)되었다.  창조기사는 
구원이 필요한 역사를 기술한다.   어떤 의미로는 실패한 창조의 방향을 수정하여 
향하여 가도록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성령은 중보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승천 
성령은 우리를 대제사장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증거는 긍정적으로 이에 대답하고 있다.  성도가 기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종말과 
사이에 위치한 그의 실존 때문”이다.333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임재는 지금 
여기에 현실이 되었을지라도 그 안에서의 우리의 미래는 아직 성령을 통해서 진행되고 
장차 완성될 시간을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성찬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혹자는 이미 
임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믿음에 강조점을 두기도 하지만, 장차 이루어질 
완성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전자의 주장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중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장과 긴장관계에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게 된다.  하나는 생명주신 
몸으로 받는 전통을 고수하려 하지만, 다른 한 쪽은 완성될 몸에 대한 소망으로 받는다.  
                                                                                                                                                   
하나님과의) 전체에 바울 자신의 삶과 사역이 그 전형적 표현을 보여 주는 역동성을 부여한다.”(Ibid. 
600) 
333 Christian Beker, 사도 바울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8), 459-460.  저자는 사도 바울이 피력하는 
‘약함과 강함’의 역설적 관계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듯 하다.  신비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서라기 보다도 성자와 성령의 역할의 논리적인 구분에서 기인한 것 같다.  다소 길지만 
그의 말을 인용해 보자: “성령이 ‘능력(dynamis)이라는 용어와 접히 관련되긴 하지만(롬 15:13; 
살전 1:5), ‘성령’이 아닌 ‘능력’이 십자가의 약함과 고난에 빈번히 관련되는 것은 이상하다.  실로 
‘하나님의 능력’(dynamis theou)은 ‘성령’보다는, 약함과 십자가와 보다 큰 변증법적 관계를 갖는다.  
비록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며(롬 8:23) 우리의 약함 안에서 우리를 돕는다(롬 8:26) 해도, 
성령이 (1) 우리의 약함과 고난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시는지; (2)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또는; (3) 세상에서의 우리의 약함이며 또 그 점에서 우리의 비 스러운 
힘인지는 불분명하다.  비록 바울이 ‘능력’을 약함과 동일시하긴 해도 – ‘이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고후 12:10) – (3)과 같은 견해를 ‘성령’에 관련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결론은,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는 본래 승리적인 방식으로 하며, 그 방식이 성령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약함과 고난에 연결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성령에 대한 바울의 해석학적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부활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자로 여전히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은 의문시된다(몰트만과는 대조적으로).  성령의 개념 속에는 비록 이 방향을 지시하는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성령의 십자가형(cruciform) 본성은 바울에게 미완성인 채 남아 있다.  
십자가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적인 성령이라는 변증법은 – 부재하지는 않지만 – 무딘 
상태다(하략).”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런 모순은 해결되리라는 것이 




여기서도 기도의 두 성격인 감사(thanksgiving)와 간구(petition)는 양립한다.  어느 쪽이나 
기도없이는 무의미하다.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균형점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선택한 분”이라는 
사실에 있다. 334   원한 구원에 대한 감사 뿐 아니라 “사랑의 봉사와 금식과 구제가 
포함되어야 한다.”335  그러므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양 방향이 역동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라는 신자의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셈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강조해야 할 것이 
우선적으로 “기도생활”이라고 할 만하다.336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유효케 하신다.”337   그가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으며 우리는 
이제 주 안에 있는 새사람이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죄사함 받음에 머물려는 
타성이 생긴다.  방향성이 없는 구원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데서 발생한 
발생한 것이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삶을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시지 않는다.  
한 마디로 새 사람은 새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굴절된 삶의 방향을 창조의 선한 
목적의 방향으로 교정하는 것이다.  성령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출발이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방향대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펠라지안적 환상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시는 열심에 우리가 참여하고 동역하는 것이다.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모델로 제시되는 기도의 삶이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얻는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기도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게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예수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호소하는 주기적인 양방향성의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듣고 구원을 체험하는 동시에 성령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간구하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부르심인데 반해서 성령은 깨끗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예수의 중보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신 반면에 성령의 중보는 그 이후의 자유인의 삶을 살게 
                                                 
334 Bloesch, Essentials of Evangelical Theology: vol.1, 31. 
335 Ibid., 192. 
336 Ibid., 200. 




하신다.  성령의 외향적인 구원의 완성을 강조하게 되면 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약해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물론 소망과 완성의 신학은 죄를 과정적으로 보며, 
완성으로 가기 위한 방향 조정의 관점에서 죄의 청산과 회개를 다룬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 보다 성령의 중보를 우위에 놓지 않는다.  개신교 교리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성령의 중보에 관한 공정한 해석과 존중을 새롭게 한 것 뿐이다.  그 목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균형잡힌 삼위일체론의 제시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의 기도는 방향 재설정의 기도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하여 간구하는 행위이다.  죄에서는 해방되었을지라도 
피조물인 우리 모두의 “완성의 방향성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할 뿐”이다. 338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이제부터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만을 의존하겠다는 
결단이고 그 결단은 기도로서 증명될 것이다.  성령은 기도자와 동행할 것이다.  바울은 
그러므로 자신의 기도에 교회가 같이 참여하기를 학수고대하 다.339  성령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 다. 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성령께 의탁하는 기도 다.  
기도는 바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재림을 구함으로써 방향성을 얻는다.  
기도는 그 성격부터가 방향성이다. 
종말론은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주하심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도는 이러한 종말적 임재를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나와 상대방의 최종적인 완성과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바라보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간구이다.  성령과 같은 방향에서 같이 기도함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성령의 운동방향인 합력선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는 일체감이다.340  
또한 죄의 청산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341  즉 창조의 
원래의 모습에서 이탈한 것만이 아니라 최종모습에서 이탈해 가는 방향까지를 죄의 
                                                 
338 Dallas Willard,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 (New York: Harper Collins, 1991), 158.  윌라드는 기도를 
내적 방향성(abstinence)보다는 외적 방향성(engagement)에 분류한 점이 특이하다. 
339  거의 모든 바울서신은 자신의 사역에 중보기도를 부탁함으로 맺는다.  결국 기도공동체가 
성숙하기를 기대함으로 해석 가능하다.  중보기도가 정상 가동한다면 문제가 무엇이란 말인가? 
340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루어낸 오모수마돈(한 마음)의 상황이다. 




개념으로 잡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이 치명적인 결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한 기도함은 참된 인간의 결정적인 특성임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성령이 주는 소망으로 현재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정당성이 
있다.342  교회가 현실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는 종말적 소망의 관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에스더서에 나오는 공동체의 개혁의 방향이다.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것은 변화의 주체는 윤리가 아니라 고난 이후에 성령의 역사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해방과 회복에 대한 소망이었다.  에스더 왕비가 방관자에서 능동적 참여자가 된 
것은 철저한 기도자로서의 변신과 더불어서 찾아온 성령의 개혁의 방향성과 힘이었다.343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계시된 말씀에의 순종과 믿음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기도는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과정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강조되어지고 언약적 관계로 맺어지게 된다.  이런 시각에서는 기도를 통해 성령과 
동역하기 보다는 참여한다는 다소 수동적인 우리의 모습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시너지즘에 대한 경계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연의 의도적 
결합도 부정한다.  
지금까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놀라운 교제와 유대성이 형성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 다.  인류역사에 있어서 “창조가 
머릿말이라면 구속이 본문이고 성령의 완성이 후기”이다.344  이제 구속의 중심에 도달한 
이후에 성령과 기도자의 관계는 수동적인 참여보다는 능동적인 동역 쪽이 누가가 제시한 
교회의 기도 모델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기도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기에 오히려 우리는 능동자가 된다.  구속과 
완성의 방향성에 적극 참여한다는 표현보다는 쉬지않고 기도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더 진실되게 들린다.  소망의 미래는 우리의 기도를 위해 열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논의에서 드러난 기도와 교회와 성령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342 몰트만이 이런 주장을 선도하고 있다. 
343 제 3 장의 에스더의 기도 참조. 





I = 예수 그리스도의 제정 
C = 성령의 규정 
P1 = 구심적 기도 
믿음(완료된 십자가 사건) 
P2 = 원심적 기도 
사랑(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나라) 
소망(장차 도래할 하나님나라) 





제 6 장 






이 장에서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선교적 교회에서 
차지하는 기도의 기능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의 출발은 교회의 존재론에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깊은 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대비와 통합을 모색하려면 기도의 역할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기도는 존재와 행동 가운데 행동의 속성이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위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대두되어질 
것이고, 결국 선교적 교회 모델은 양방향이 아닌 일방향으로 교회의 모습을 왜곡할 소지를 
내포한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서는 기도의 양방향성에 근거한 십자가와 
연합이 교회의 참모습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1 절  깊은 교회와 선교적 교회 
 
최근까지의 교회론의 진행과정을 보면 선교적 교회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선교적 교회의 당위성은 교회 외부의 문제 
보다는 교회 내부의 문제로 시선을 돌렸던 지금까지의 교회론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한다.  여기에다가 포스트모던 시대의 구도자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너무 내향적인 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현상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위한 논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방향 사이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성경적인 교회의 참모습을 
찾으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345  교회의 구심성과 원심성이 모순이 없기 위해서는 
                                                 
345 이 장에서는 최근의 화두라 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의 개념에서 기도의 위치를 




선교와 예배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밝혀야 한다.  예수님이 모우시고 또한 
보내신다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구심성과 원심성의 원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해 보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은 소위 구심적 형태의 교회인 깊은 교회와 원심적 형태의 
선교적 교회가 양립할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는다(요 20:19-23).  초대 
교회에는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께로 모이는 구심성과 예수님이 주시는 숨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가지고 나가는 평화의 원심성이 공존한다고 주장한다.  즉 
샬롬은 구심성과 원심성을 한데 엮어버리는 고리와 같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선교는 
주님께서 모우심과 보내심의 양방향이 다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346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교회는 이미 충분한 깊이와 외연적인 넓이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347  즉 교회에는 이미 그 안에 두 방향으로 여러 활동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348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숨을 내쉼으로 그의 평화는 
세상으로 방향지우게 된다.  그 평화는 이미 충분히 외향적 기운이다.  여기서 성령은 
그 평화를 세상에 증거하는 으로서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  교회는 예수님의 
내재함과 성령의 활동이 공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각은 전통적 개혁교회와 
여러 분파들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통합성이 엿보인다.  선교적 교회의 개념을 
통합적 교회 모델로 발전시킨 것이다.   
                                                                                                                                                   
Church’를 기도의 관점에서 읽고자 한다: Ross Hastings,  Missional God, Missional Church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2012).  헤이스팅스의 책에 관한 서평은 Deanna Ferree Womack,  “Missional 
God, Missional Church: Hope for re-evangelizing the West,” a book review, (2013) 참조.  선교적 교회의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는 Nzuzi Mukawa, “Transformation as missional Goal for our churches and 
schools,” Direction 41/2 (2012), 244-251 참조. 
346 Hastings, Missional God, Missional Church, 15. 
347 예전 중심의 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갈등에 대해서는 Darrell L. Guder, “Worthy Living: Work and 
Witness from the perspective of missional church theology,” Word and World, 25/4 Fall (2005), 424-432 
참조. 
348 Hastings, Missional God, Misional Church, 16. 온전함(integrity)과 세상을 향한 개방성, 교회전통에 
근거한 신앙고백과 문화적 적합성, 예배의 전통과 성령의 새로운 일들이 양방향성을 가지고 
가능하게 된다고 보았다.  선교적 교회에서의 예전적 측면에 관해서는 Ruth A. Meyers,  “Missional 




선교적 교회의 양방향성은 세상 문화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구심적 
교회론의 약점은 세상문화로부터의 분리를 넘어서 때로는 그것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선교적 교회론은 “문화에 
수동적(inculturation)이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enculturation)으로 참여(participation)하게 
된다.”349  이럴 때 교회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되고, 
되고, 사람들이 각자 여러 형태의 행복을 추구할 자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등 포용적인 
태도를 갖추게 된다.  모든 인류는 “잠재적 신자(designated Christian)”이기 때문이다. 350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포용하는 포괄적 신학을 제시하지 못하면 특별히 일과 직업에 
매몰되어 있는 젊은 세대의 교회 기피현상을 막을 길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구원론 일색의 신학에서 
창조의 신학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직업과 일에 몰두함과 교회의 신학 
부재가 한데 어울려 제공하는 짜증이라고 진단하 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론 일색의 
신학에서 창조신학으로 회귀하는 추세가 정당화된다. 창조명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문화 형성자”로서의 교회의 능동적 역할은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게 된다.351  
건강한 교회론의 정립은 단순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352  
초대교회가 가졌던 임마누엘과 보혜사의 통합적 모델을 우리 시대에 구현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삼위일체에 역동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선교가 곧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온다는 신학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하나님 자신이 선교적이 되면, 우리가 할 일은 
참여하는 일만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에서 강조해 왔던 선교명령이 아닌 
                                                 
349  Hastings, Mission Church, Missional Worship, 39.  선교적 교회의 유래에 대해서는 Jeppe Bach 
Nikolajsen, “Missional Church: a historical and theological analysis of an ecclesiological tradition,”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102 no 397 N (2013), 249-261 을 참조하라. 
350 Hastings, Mission Church, Missional Worship, 45.  헤이스팅스는 바르트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351 Andy Crouch, Culture Making: Recovering Our Creative Calling, (InterVarsity Press, 2009) 
352 떠오르는 교회(Emergent Church)가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아쉬워 한다.   Hastings, Mission 




“격려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에 공감이 가게 된다.353  예수 안에서 발견된 
우리 자신에게는 이러한 격려가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 외부에서 강압에 의해서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선교론은 하나님 자신의 선교에 단지 참여하는 
신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명령 보다는 격려를 통한 자발적인 선교활동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는 이 땅에 선교사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교회와 선교를 생각하기에 이른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교적 교회가 말하는 교회의 역할은 
존재론으로 귀착한다.  존재가 곧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354  교회의 모임은 언제나 
나가는 선교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존재론적으로 교회의 모임은 
흩어짐을 내포하며, 씨를 뿌림은 거두어 모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선교는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가 존재론이 되면 
선교하지 않는 것은 “성찬에 담겨있는 역동성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어 버린다.355  
선교의 내재성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세상에 거대 담론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만든다. 십자가 스토리가 여러 개별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큰 이야기(story telling)”에 끌어들이자는 주장도 할 수 있다. 356  
이러한 이야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흩어졌던 성도가 다시 교회로 모이는 과정의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포스트모던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샬롬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간다.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며, 끊임없이 연합하게 하는 평화의 과 함께 우리를 보내신다.  
그러므로 선교의 열쇠는 이러한 관계적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353 Ibid. 78.  저자는 마태 28:18-20 의 대명령(The Great Command)보다는 이미 언급한 요한복음 20 장 
19-23 절의 ‘주님께로 모임’과 ‘주님께서 보내심’이 더 적절한 선교적 교회의 속성으로서 선호하는 것 
같다. 
354  Robert Banks, 시간의 횡포 (서울: 요단, 1999):  242.  뱅크스(Banks)는 서구의 성이 단순히 
존재에서 나오는 행동보다는 되어감(becoming)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존재론 보다는 
변화(transformation)와 역동성을 강조했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355 Hastings, Mission Church, Missional Worship,  88. 
356 Iblid., 90.  Wayne Meeks, 바울의 목회와 도시사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2002), 298.  웨인 
믹스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야’의 주제가 ‘십자가의 말씀’을 통한 공동체의 삶의 중심이었다고 




그리스도께 “순종함에 달려있다.”357  그리스도께서 선교의 인 샬롬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보다는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더 필요한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 처럼 들린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다분히 존재론적인 교회론을 
통해서 다양성을 통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존재와 행동(Being & Becoming) 
 
선교적 교회 모델에서는 삼위일체가 곧 선교성으로 드러난다.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되는 방법이 곧 미셔날이 되는 길이다.”358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가장 뚜렷한 
증거가 “기쁨이 있는 예배”와 함께 우리의 실생활에서 “매력있는 성육신(incarnation)”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열린 예배의 정의가 이 경우에는 세상을 향해서 매력있는 열림이 
나타나는 예배가 된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성”이 기쁨으로 표출되고 그 기쁨으로 
세상과 이웃을 초대하는 것이다.359  그래서 선교의 목표는 인간의 대표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된 인간의 모습에까지 이르는 것이 된다.   교회 내부의 활동을 넘어 일상생활의 
성을 꽃피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선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이런 활동은 선교사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환경 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조화(샬롬이 아님)를 
감시하고 해결하려는 동기가 생긴다.  사도 바울은 지구의 환경은 변화되는 것이지 멸절될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선교적 교회 모델은 이 방향에 근거한다.    
선교적 교회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직 방향과 사람들 사이의 수평방향을 
이어준다.”360  기도를 통해서 세상 문화가 어떤 형태로 주어질지라도 복음은 적응가능하게 
된다. 기도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문화에 적합하게 각색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야기는 어느 
시대에도 효과적이 된다.  복음이냐 세속이냐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된다.   
                                                 
357 Hastings, Mission Church, Missional Worship, 105. 
358 Ibid. 125.   
359  Ibid. 126 . 성과 미션의 균형잡힌 목회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Kenneth Berding, “At the 
intersection of mission and Spiritual formation in the letters of Paul,” Journal of Spiritual Formation & Soul 
Care 6/1 (2013), 18-37 를 참조하라. 
360  Hastings, Mission Church, Missional Worship,  164.   수평방향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er)의 문화에의 접근방법을 언급한다(antagonist, accommodationist, 




여기서 문제가 되는 대목은 관계만을 강조하면 죄의 심각성을 외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건튼(Gunton)의 경우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가 
창조의 과정적인 사건으로만 취급되는 경향 때문에 방향전환의 진정한 의미를 
간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가는 샬롬(혹은 
은혜)의 통로로서의 기도는 그 이미지가 벌써 일방향성에 갇혀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잠시 관망하고 감사하고 그냥 지나칠 정도의 도착지가 아니다.  
십자가에 도달하지 못한 방향성은 세상을 향해 어떤 의미있는 참여나 결정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소위 선교적 기도(missional prayer)는 
참기도라기 보다는 “그리스도와의 친 함이 이미 이루어 진 것으로 간주함으로 
말미암은 명상” 정도로 약화될 소지가 많다.361  기도는 접속사(conjunction)이긴 하지만 
괄호 안에 묶여져 버린 형식이 되어 버리고 만다.  하지만 바울은 기도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누누히 말하고 있다.362   
존재론이 우세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이미 이루어진 친 함에서 온갖 종류의 
검증되지 않은 낙관론이 고개를 들 것이다.  즉 성령이 우리의 가는 곳마다 샬롬의 
내재함을 보장하리라 본다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너무 무시하는 일이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며 구심적 기도는 생략될 수 없는 
성령의 역할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선교적 주제(아젠다)의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소관사항이라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과한 순종함만이 성령의 
외향적 사역에 협력할 수 있다.  
 
제 3 절  선교하시는 하나님 
 
                                                 
361 Ibid., 175.  실제 헤이스팅스(Hastings)는 기도의 여러 종류 가운데서 관상기도(contempl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처럼 보인다. 
362 Ibid., 177.  그(Hastings)가 말하는 기도하는 삶의 기능은 선교적 삶의 실천이다(A life of prayer 
articulating this Ephesians 3 prayer will facilitate this “again and again” experience of the love of God that 
transforms Christians into persons-in-relation like the risen Christ, to become missional people in actuality, 
pouring out God’s love).  저자는 에베소서 3 장을 선교적 관상기도의 예로 제시한다.  하지만 관계성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 것은 후속되어 등장하는 바울의 기도문이 반증하고 있다(엡 3:14-21).  바울의 




샬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몇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관계성을 표현하는 
세 가지 개념인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와 사랑(love)과 공동체(community)이다.” 363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는 단순히 우리끼리 친 한 관계가 아니라 친 함이 외부로 
확산되는 공동체가 된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상호관입과 사랑과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더 많은 연합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이미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에 자연스러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쉼과 활동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 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식이 되기 쉽다. 이런 접근방식은 적 성숙에 관한 
성경구절들을 자칫 도외시할 위험이 있다.  성찬 중심의 공동체와 미션 지향적인 그것은 
대치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성찬의 연합에서 곧바로 선교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선교는 십자가에서 시작한다.” 364   거기서부터 화해의 메시지는 온세상으로 
파급된다.  십자가는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장부와 같다.  또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너지)이 담겨 있다고 짐작하게 된다.  성찬과 미션의 긴장관계는 
소멸된다. 성찬이 곧 미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견해는 불만이 생긴다.  성찬은 
그리스도가 이미 여기에 계심보다는 여기 계시지 않은 탄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성찬은 오히려 고난 그 자체에 무게 중심이 있다. 기도(구심적)를 통한 성령의 임재와 
확신이 없으면 고난의 의미까지도 약해져 버린다. 성찬식에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차라리 현실과 고난의 무게와 그리스도가 여기에 없는 것에 대한 탄식이다. 
깊은교회가 곧 선교적 교회가 되지는 않는다.  십자가에까지 이르는 깊은 예배와 깊은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의 고난에까지 
이르게 하는 성령의 중재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그 중재는 이미 담보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오직 이를 위해 기도할 뿐이다. 올바른 예배라면 당연히 선교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은  못자국난 예수님이 가운데 서신 예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조되어야 할 것은 
                                                 
363 Ibid., 177. 




차라리 기도하는 교회이다.  만일 기도와 관련이 없는 제자들의 모임에서365 선교적 
초대교회의 사명을 추출한다면 타당하지 않다.366 
그러므로 깊은 교회는 무조건 초대교회적이고 선교적 교회라는 주장은 무리가 
깊다는 말은 예전적인 깊이를 말하지만, 초대교회는 예전을 논하기에는 맹아적인 
단계이다.  교회 예전은 그 후에 형성된 것이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기도와 성령의 
투박한 공동체이고 형식이었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깊어지는 것이지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예배가 깊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성령강림이 가져온 베드로의 설교가 
아마도 가장 깊은 예전의 모델이라고 말해야 한다. 367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창조의 과정적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며, 십자가는 
죄인들의 회개와 방향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그 방향 전환은 비신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자의 새롭게 됨까지도 요청한다.   
샬롬은 물론 히브리적 평화의 개념이지만, 샬롬은 먼저 회개라고 하는 비샬롬이 
선행되어 나타났다.  비샬롬에서 샬롬으로 먼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368  성령은 
사람을 회개시킴에 이르게도 하지만 비로소 복음의 전달자로 혹은 증거자로 파송하는 
데 동역하는 방향으로 나가게도 만드신다. 369   회개의 증거는 그를 바울이나 
이사야처럼 기도자로 변화시키심에 있다. 370   깊은 교회에 선교적 교회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둘 사이에 기도가 있고 기도자가 있다.  기도자만이 
성령과의 동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수정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선교의 을 중재자로 보내신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이 
한편으로는 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개한 교회와 함께 선교의 
현장으로 같이나아가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론적 
                                                 
365 요한이 언급하는 제자들의 모임은 예수님의 출현과 격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의심에 
잡혀있는 무리라는 인상이 짙다. 
366 제 4 장의 복음서와 기도를 참조하라. 
367 사도행전 2 장 14-40 절의 베드로의 최초의 설교는 그 주제가 십자가와 부활이었으며, 온전히 그와 
공동체의 기도의 결과라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368 사도행전 11 장 18 절 
369  회심과 성령과 복음전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Gordon Smith, 온전한 회심 (서울: CUP, 2010), 
8 장(무엇이 회심을 가능하게 할까?)을 참조하라. 




접근이 아니라 초월적인 성령을 신뢰하는 기도에 관해 언급해야 하며, 깊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새로와진 심령이 선교적 기도(성령을 따라서)를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고 
동역한다고 말해야 한다.371  굳이 존재론이 있다면 기도자만이 가장 확실하게 존재한다. 
교회의 존재론은 이것이다. 곧,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존재한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기록이다.372  하지만 성령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귀중한 근거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같이 보아야 한다.  거기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요한복음 20 장의 저들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비록 기도의 
사람 사도 요한의 기록일지라도 기도와 성령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의 책에서는 
만족할만한 설명과 해답을 찾기 힘들다.  아니면, 요한의 기록은(성령에 관한 많은 언급을 
포함해서) 그의 깊은 기도에서 나온 해설이다.373  제자들 가운데 서신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장차 같이 하실 것이요, 성령의 호흡은 죄 회개를 통해 깨끗해진 공동체에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이었다는 해석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374  여러 해석이 있을지라도 이 대목은 샬롬이 
죄사함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의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초대교회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암시가 이 구절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메시지 을 것이다.  그런데 회개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는 길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다.  또한 요한복음의 분위기는 샬롬과 함께 두려움도 있다.  
                                                 
371 옥한흠은 성경에 왜 전도하라는 명령이 없느가라는 질문의 대답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따옴표는 저자의 것) 성령의 내적 충동에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성도의 본능이라고 하고 
본능적인 것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존재론적인 선교 마인드보다는 성령의 
외향성에 근접한 해석이라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옥 목사의 심상에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옥 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157. 
372 성령 자체에 대해서 이만큼 상세한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특히 요한 17 장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주님의 긴 기도문이다.  하지만 주님 자신도 성령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그런 의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이다. 
373 이것이 요한복음의 독특성이다. 
374 요한복음의 같은 장에서 요한은 주님의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기도를 통한 성령이 역사한 오순절까지는 이 심리는 계속되었을 것이 분명하다.375  
임마누엘과 샬롬 보다는 기도와 성령이 선교적 교회의 타당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의 역동성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최근에 성찬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회가 이미 선교적으로 
방향지어져 있다고 보는데서 나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단 이런 주장이 
종말론에서 기인하 다면 가볍게만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다르신 분이기 때문이다.  관계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지 이미 
같은 상황이 아니다.  서로 다름에도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성령의 중재가 있을 때이다.  
샬롬은 종말적 상황이고 이미 주어진 것은 소망일 뿐이다.  서로 다름을 희석시키려는 
인간의 시도는, 문턱을 낮추면 보다 유입이 쉬울 것이라는 지극히 어리석은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다.  아직도 죄와 어둠의 세력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초대 교회가 문턱을 
낮추어서 하루에 삼천 명이나 등록하 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문헌상으로 
증명하는 것은 문턱을 높여서 기독교 신앙은 전수되었다고 말한다.376 진정으로 복음이 
개방되려면 성찬이 개방됨으로 실현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폐쇄적일지라도 회개와 
새롭게 됨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가 개방되는 것은 이후에 나타나는 성령과의 동역으로 복음의 증거가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즉 성찬의 나눔이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나눔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원심적 사랑이 표현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도는 
존재론적으로 머물던 십자가가 성령의 활동이라는 방향성을 기대하게 만든다. 377  
기도를 통해서 성령도 움직이시고 교회도 변화하는 것이다.  기도는 논리가 아니라 
실제이다.  십자가로의 기도와 “선교적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는 없다.378  죄회개 없는 
샬롬도 없다.  십자가 없는 성령에의 열광도 무의미하다.  성령은 십자가에서부터만 
                                                 
375  왜냐하면 이 기사 바로 다음에 의심많은 도마 이야기가 덧붙여(appendix)있기 때문이다. 
376 김선일 교수의 풀러신대원 목회학박사과정 강의안  “문화와 전도(Evangelism and Culture in a 
Korean Context)”(2013 년 봄학기), 초대교회의 전도모델 참조. 
377  기대한다는 표현은 성령의 활동이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도자는 성령의 역사와 자신들의 동역할 기회를 간구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만이 
분명하다. 
378 선교적 기도에 관해서는 Jeppe Bach Nikolajsen, “Beyond Sectarianism: The missional church in a 




출발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의 팔과 손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고,  또한 세상을 가리킨다.  
기도자만이 안다.  열린 성찬은 자칫 겸손을 가장한 교회의 우월감으로 비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379 
선교적 교회가 다룰 수 있는 문화의 범위는 단순히 무한하다고 말할 수 없다.  선교적 
사회참여는 교회의 교제(코이노니아)의 무한확대로 해석되어지기 전에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찬반을 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함정에 빠질 뿐이다.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판단하려고 들지 말고 그러한 
일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성경적인 삶과 윤리와 성에 대한 가르침을 준수할 
뿐이다.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둘 뿐이다.  대신 좋은 씨를 더 뿌릴 뿐이다.  아직 심판 
때는 이르지 않았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다.  하지만 방관자도 아니다.  꾸준히 좋은 
씨앗의 개체수를 늘려나갈 것이다.  교회의 역할은 아직 이르지 않은 종말에 대비한 소망과 
온유와 두려움이다(마 13:29; 벧전 3:15).  성경을 굳이 왜곡해서까지 열려있는 교회로 
자처할 필요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시대와 달라진 것은 진리가 아니다.  듣기 싫어하는 
귀이다(롬 1:27).  칼 바르트의 만인구원설은 단순한 이론이 결코 아니다.  종말론이다.  
종말적 진리이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끊임없는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 없다.  당연히 기도를 통한 성령과의 동역만이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힘의 낭비와 
방향성 상실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십자가와 완성의 두 방향성을 상실하면 
바르트의 비전은 왜곡의 길을 걸을 것이다 (고전 9:26-27). 
성령의 역할이 “성찬의 온기(warmth)에서 나오는 선교적 도전”이라는 말은 일리있는 
주장이다.380  성숙된 연합을 향하여 활동하려는 에너지로서의 성찬의 온기가 출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성찬의 온기에 어떤 신비한 마력이 있어서 타인지향적인 인간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성찬은 하나님나라 백성됨으로서의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변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기 보다 성령의 중재로 하늘에 계신 성자가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찬으로 함께 하신다.  단순히 이타적인 행동이 목표가 아니라 
                                                 
379 몇몇 교회에서는 애완동물에 대한 축복을 시행한다.  교회의 본질과 방법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처사라고 본다. 




하나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의 초청이 타인지향적 사랑의 
목표이다.  사랑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성령이며 기도로써만 우리는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의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습관은 그의 기도에 있다.  그런데 신앙인격은 습관보다는 우연적인 고난에 
공을 돌려야 할 때가 더 많다(시 119:67).  고난의 과정에서 십자가로 이끌림으로, 또한 
성령께 의지하여 전진함으로 생긴 신앙이 성도의 인격을 형성한다.  물론 기도는 
고난을 통하여 생기는 왕성한 활동이다.  
우리의 신앙인격이 주님의 인격이 되어 그의 사역에 참여한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381  성령은 물론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자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존재와 행위에 참여”함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382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이다.  동행하는 것은 성령이지 주님 자신이 아니다.  
주님과의 동역이 아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의 
동역자이다. 주님의 존재와 행하심은 이미 제정되었다. 십자가다. 이제부터는 
십자가에서부터 나가시는 성령이 규정하신다.   
성찬은 “시간을 규정한다.”383  성찬보다 더 고난을 가리키는 것도 교회 안에 찾기 
힘들다.  마지막 만찬은 고난을 앞두고 시행되었을 뿐더러, 그 시기는 이스라엘의 
유월절 양을 잡는 시기와 겹친다.  주님도 이 점을 분명히 하셨다(눅 22:15).  또한 
성찬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는 이 자리에 부재하신다는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시간이다(고전 11:26).  주님이 이 자리(성도의 고난의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간절하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간구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성도의 그 기도를 성령이 중재하신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찬의 떡은 고난당한 주님의 
                                                 
381 Jannie Swart, “Toward a missional theology of participation: Ecumenical reflection on contributions to 
trinity, mission, and church,” Missiology: An Internatonal Review, 37/1(2009).  저자(들)은 선교적 교회의 
신학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에 근거한 참여(participation)의 신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교와 십자가(under cross)의 양방향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382 Hastings, Mission Church, Missional Worship,  209. 저자의 이 말은 동의할 수 없다: “It is a 
participation in both his being and acts.” 




몸일 뿐더러 우리의 몸이다. 성령은 종말의 연합의 시간과 현재의 고난의 시간을 
초월적으로 연결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  주님과의 완전한 
완전한 연합의 시간이 신비하게 드러나게 하신다.  종말의 완성된 연합의 시간과 현재의 
현재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과 그리고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양의 골고다의 시간이 동시에 
동시에 임한다. 
선교적 교회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할지라도 사람들을 모우는 것은 경건한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 높이 들린 그리스도이다(요 12:32).  간접적으로는 십자가로 지금 향해 서 
있는 예배 인도자의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심령이 어떤 예배 기술보다 먼저이다.  그런 기도자에게 성령은 기꺼이 십자가를 증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설교를 포함한 예배의 모든 주제가 하나가 된다.  방향은 십자가다. 
만인제사장과 선교적 교회는 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데 만인제사장설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웅변하는 말도 없다.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기도는 물론 중보기도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거듭 말하지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온통 기도자의 삶이었다.  심지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신다(롬 8:34). 따라서 엄 히 말하면 신자는 
만인제사장으로서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기도에 달렸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대제사장 예수께로 나아가는(중계하는) 제사장직분이다(벧전 2:9). 384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이 없듯이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만인제사장직을 말할 자격이 없다.  
하물며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제사장직의 규정을 볼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은 교회에 주신 명령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다(살전 5:17).  또한 그 명령은 어떤 교회의 조직이나 습관에서 기인하는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증거하고 연합의 완성을 향해 이끄는 성령을 
구하라는 단순한 요청에 다름 아닌 것이다. 
성찬은 성찬 메시지와 하나이다.  어떤 의미로는 “설교도 성찬이다.” 385   이 경우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서의 성찬 메시지는 이미 초대 교회의 여러 모양의 성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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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가 그대로 따라 해도 무방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공관복음서가 성찬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짝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후자를 생략하는 대신 주님의 긴 기도문을 실었다는 사실이다(요 17).  
아마도 요한의 귀에는 성찬식에서의 주님의 기도가 가장 크게 들렸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찬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드러난다.   
아울러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의도는 “나를 기념하라(remember me)”는 주제 
설정에 드러나 있다.  즉 “이런 식으로 나를 기억하라!”  특별히 요한은 성령의 중재를 
언급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주님처럼) 성령의 중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여기서는 집중적으로 그의 죽으심이)이 증거되며, 그로써 교회는 연합이 
제정되리라는 약속이었다.  또한 거기서부터 연합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중보가 
시작된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만인제사장은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세상에 성령과 함께 나아간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메시지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다.  다른 메시지가 있을 수 없다.  그 메시지가 성찬과 다른 점은 
우리들의 행위로써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점 뿐이다.  성찬과 우리의 
행위의 의도된 표현은 똑같다. 이와 같이 그가 죽으셨다.  십자가가 증거되는 곳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해도 좋다(마 18:20).  흔히 “나에게 설교하지 말라”라는 불신자의 
주장은 십자가의 예수만 제외된 메시지가 받아야 할 오해와 거부감이다!  십자가가 
증거되고 성령이 도우신다면 저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구심적 방향성이 분명한 
설교는 실패하지 않는다.  십자가와 연합의 양방향이 분명한 기도를 통해 성령이 
동역하시기 때문이다. 
 “작은 예수(corporate Christ)”라는 표현에는 함정이 있다. 386   목회자나 성도나 
예수의 분신과 같다는 심리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이다.  기도로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  왜냐하면 성령이 죄를 태우시기 때문이다.  심지어 물로 
씻어서 지워지는 명확한 죄뿐만 아니라, 정의하기 곤란한 미묘한 죄까지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또 태우신다.  성령의 기본적인 역할이 씻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성령론은 허사다.  우리는 능력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씻겨서 받는다.  한국 교회는 
시급하게 능력과 은사주의에서 빠져나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히 12:4; 딤후 2:21). 
딤후 2:21).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와의 하나됨을 강조하게 되면 예수로부터의 거리감을 
마치 물리적인 거리감으로 해석하게 된다.  십자가로 모이는 구심성만 있다면 비록 스크린 
예배일지라도 성도의 교제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387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한 
만남이 있다면 예배의 형식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양방향성이며 결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원심성에 집착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 안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환상에 잡히는 것은 
무리이다.  “예수 안에 있음으로 곧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일 뿐이다. 388  
성령의 중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성령은 기도자와 동역할 뿐이다. 
교회마다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예수와 성령과의 
교통 외에는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있을 수 없다.” 389   그런데 성령은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성령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가정과 함께 이중의 안일함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도는 
여기에 계시지 않으며 성령의 활동은 보장된 자동(automatic)이 아닌 것이다.  십자가의 
예수와 연합의 성령을 최고로 높이는 일이 자칫 교회 편의주의(opportunism)에 흐르기 쉬운 
함정이 보인다.  여기에 기도하는 교회가 개입해야 한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기도를 
허락하신 그분께 기도하는 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얻은 기도의 결론과 
행동이 차질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은 결과적으로 합력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특권만이 이미 교회에 주어져 있다. 여기서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란 
인류전체의 전인건강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성령과 동역하는 우리의 몫이다. 
                                                 
387  Ibid., 224.  헤이스팅스는 이런 종류의 예배는 선교적 교회의 예배 형태로서는 부적합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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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교회는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에는 
수긍이 간다.390  교회는 환대의 조직이라는 것이다.  환대를 제한하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교회 간의 차이점이나 그 어느 것도 철폐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확보된 예수 중심성으로 말미암아 깊은 예전적 교회나 넓은 선교적 교회는 더 
이상 긴장관계나 배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교회의 정체성은 작은 
예수로서의 존재와 행위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존재에 이미 행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고 선교적 행위는 선교적 존재와 같게 된다.  모임과 흩어짐은 동일한 존재의 두 
양태이고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는 의미이다.   
교회의 사회참여 등의 행위는 이미 교회의 존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회의 
관심분야는 거의 무한정일 수 있다.  사회와 교회의 경계선은 희박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선교란 하나님의 넘치는 환대로 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교회는 세상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도 
가능하다.   이 모든 주장이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선교적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됨이라는 존재론에서 
출발하게 되면 정작 선교에서 중요한 기도가 개입할 자리가 불가불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방법론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할은 성령을 통해 보냄과 
연합의 유기적인 조직이라는 정의는 틀린 것이 아니다.  문제는 기도가 아니면 
존재론은 빛을 잃고 만다는 데 있다.  성령의 주권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 4 절  일방향과 양방향 
 
교회의 존재론에서 출발하게 되면, 선교적 교회는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왜냐하면 선교적 하나님의 정체성에 모든 것이 의존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가 양방향성을 잃는 순간이 위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기도자로서의 교회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위험성 때문이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한 울타리에 집어넣어지면 물론 포괄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모습이 나오게 된다.  이런 교회에서는 전통적인 예전과 함께 소수자의 취향도 존중할 
것이다.  모든 인류를 존중하고 대표하는 예배형식을 지향할 것이고, 교회 건축이나 심볼 
등을 사용하여 인지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예배로 사람들을 끌 수 있다고 믿을 것이다.  모든 
은사를 환 하며 사랑의 이름으로 모두를 끌어 안을 수 있다고 확신할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인으로 피조물에게 각각 목소리를 부여하는 
역할을 교회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자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도가 아니면 창조에 
있어서 십자가의 독특함에 우리의 발이 멈추어 설 수 없게 됨도 사실이다.  십자가는 
기도자의 일방향성을 불안하게 만들며, 떨면서 앞으로 나아오게 한다.  그 때에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선교적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선교적 하나님이 십자가의 하나님보다 믿음의 순서상 앞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교 뿐 아니라 모든 사역과 믿음의 행위는 다른 곳에서부터 나오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경고는 자신에게만 아니라 포스트모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한다(고전 9:27).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이 성령은 활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론은 존재론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기도로서만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령은 행동이며 기도도 행동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이다.  존재와 행동 중에서 기도는 행동에 
속한다.  성령과의 조합은 기도이지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이 아니다.  
관상기도(contemplative prayer)의 실효성은 십자가로의 구심성을 드러내는 데서 판가름 날 
수 있다391  왜냐하면 자칫 창조의 하나님에서 성령으로 진행하면서 대속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정도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 나가야 
한다. 
선교는 그리스도가 시작한 추수 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맞다.  또한 그 과정 중에 당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틀림이 없다. 392  하지만 그의 추수는 하나님 나라의 새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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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로서의 추수이지 옛창조의 연속이 아니다.  이미 단절은 이행되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같은 주님이 보내시기 전에 부르신다는 것을 간과하면 추수 작업은 헛된 
일이다.  주님 앞으로의 심각한 나옴이 없이는 파송 자체는 없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와 동일하다는 작은 예수의 정체성은 방황하는 교회의 무방향성으로 귀착될 
것이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없다.  단지 성령의 중재로 유일한 구속자 예수께 
나갈 뿐이다. 
 “치유에 대한 낮은 기대감과 과학만능주의에 물든 세태” 393로 인해서 교회내의 
치유 사역이 왕성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치료자이신 예수께로 향해야 한다.  치유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때의 기도는 
십자가로 향하는 죄사함의 기도이다(약 5:14-16).  왜냐하면 치유는 작은 예수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완성자이신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할 뿐이다.  죄와 아픔을 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서로 죄를 회개하라고 한 것이다.  십자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만큼 치유에 도움되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에서부터 죄와 사망과 질병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죄의 질고를 지셨음을 믿고(사 53:4) 간구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십자가에 이른 것은 
아니다.  십자가의 예수는 그 다음에까지 가야 한다(사 53:5).  기도자의 회개없이는 
병든 자의 치유는 아직 가능성만 있다는 것이다.  성령의 치유는 십자가로의 방향 후의 
원심성에서 나온다.  병고침은 초월적인 역사이며 우리의 권능 밖에 있다.   
선교적 교회에서의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찰도 필요하다.  작은 
예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라보면 기도의 주체는 “주기도문의 저자 예수”이다. 394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어진다.  이런 관점에서는 기도가 관상기도로 
제한되어 버린다. 기도는 행동보다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관상적 활동이 되어 버린다.   
물론 이 강물은 성령을 상징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를 관상함으로써 선교적 방향성이 
                                                                                                                                                   
the afflictions of Christ"): History of exegesis and ecumenical advance,”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17/6 (1990), 454-461 을 보라.   
393 Hastings, Mission Church, Missional Worship, 279. 




선교적 강물이 흘러간다는 말로 변질되어 버린다.  그리스도에 의한 기도의 주도성으로 
인해서 성령과 기도자의 기능은 상당히 약화되어 버린다.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의 
구심성이 갈보리 언덕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있다고 믿으며, 성령은 그 초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올 것을 권면한다고 믿는다. 
일방향적인 교회와 선교를 말하게 되면 회심의 과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진다.  
회심과 회개는 믿음의 위기라기보다는 “소속감의 과정”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395   즉 
회심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보며 교회로의 소속감이 된다.  죄와 생의 
약속 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속함이 강조된다.  존재론적 선교론이 내리는 정의는 분명하다: 
선교는 “성육신적인 보냄과 성령의 모음(incarnational sentness and pneumatic gathering)”396 
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에서 보냄은 흘러나오고, 보냄받은 자들에게 성령은 역사해서 더 
많은 추수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이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견인하며, 선교적 외향성은 우리와 동역함으로 추수할 곳으로 
나아간다.  일방향성의 선교적 교회론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아직 지상에 있는 것 처럼 
보인다(요 16:7 참조).  비록 십자가에서부터가 아니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을지라도, 성령은 
기도자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는 주체이다.  그리스도가 보내시고 단지 성령은 추수단을 
운반하는 책임으로 만족하실 것같지 않다는 것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면서도(요 16:14), 기도자의 동참(동역)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일방향성의 선교론은 성령의 역할을 극히 제한시키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믿음 보다 속함(belonging)을 강조하는 일방향성 선교는 성육신이 성령보다 우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성육신은 세상의 모든 현안에 관여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나라의 무게중심이 현실이라는 확신에 가득차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과장된 종말론은 이런 관점과 별로 멀지 않다고 보여진다. 오순절보다 수태고지가 
먼저라는 시각은 보냄받은 성자와 역시 보냄받은 성도의 동일성과 속함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오히려 삼위일체의 참 뜻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성령의 
중재를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길을 약화시킴으로써 그리스도 중심(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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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ic)의 교회에서 오히려 일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도의 
중요성이 아울러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제 5 절  십자가와 연합 
 
물론 성육신적인 기독론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성령론을 통합하려는 노력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서방교회로 대표되는 복음주의 신학의 문제 다는 진단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그 대척점에 있는 사회복음의 병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야 
한다.397  하지만 기독론과 성령론의 두 가지 모습으로는 부족하다.  두 가지 방향이어야 
한다. 그리고 방향성은 교회의 존재론에서 출발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서로다름과 
관계는 상호관입이라는 움직임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도자는 끊임없이 
되어가는 동명사적 인간이다.  십자가 앞에서 어느 인간도 존재로 머물지 못할 것이며, 
어떤 모양으로든 새롭게 변화된다.  그것이 온유가 되었든 겸손이 되었든 혹은 결단이 
되었든 말이다.  십자가는 주님을 주님되게 하는 동시에 보혜사를 보혜사 되게 한다. 
    존재보다 미래가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과 아들의 중재만이 아니라 
성령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여전히 기도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령에게 합당한 역할을 돌릴 필요가 
제기된다. 종말의 이신 성령은 연합을 완성하려 하신다.  참여는 성령의 이 역할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것이 기도자에게 허락되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동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성령의 파트너로서 새창조에 기도로서 동역하기를 
성령은 원하신다. 사회정의와 복음적 교회성장은 기도의 맥락에서 서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398 
                                                 
397  헤이스팅스(Hastings)는 현재 대치하고 있는 두 가지 세력을 거론한다: 웨슬리안 계열의 
승리주의(triumphalism)과 어거스틴 계열의 현실주의(realism)이라고 하 다.  자신의 견해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하려는 시도라고 하 다.  
398 헤이스팅스(Hastings)는 사도행전 6 장 1-7 절의 경우를 교회의 두 방향이라고 말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여기서 저자인 누가가 말하려는 시각은 기도없이는 교회가 방향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선교적 기도를 관상기도로 제한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성령의 초월성 보다는 
성육신한 으로서 성령을 본의 아니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역시 작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재하심이 선교의 주체가 된다.  관상기도는 기도의 양방향성을 왜곡시켜서 
소속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령의 독특함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기도의 
목적지는 하나님과의 관상을 통한 일치가 아니라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다.  성령은 
출발지가 예수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중보가 아닌 어떤 형태의 성도 거부할 것이다.  
것이다.  따라서 십자가보다 성령의 역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흐름도 거부되어야 한다.399 
헤이스팅스(Hastings)가 이해하는 만인제사장설의 위험은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다.400  그 위험은 죄의 고백에서 표출된다.  만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전제에서는 서로 간 죄의 고백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성령의 기능이 관심거리일 
뿐이다.  하지만 성령이 어느 경우에나 내주하신다는 자만심이 문제다.  성령의 전으로서의 
성도의 몸은 보증수표임을 강조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결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전 6:19).401  따라서 성령은 끊임없이 성결을 우리에게 요청하며, 이는 바울이 
십자가를 먼저 이야기한 이유일 것이다.402  그러므로 만인제사장은 유효하되 그 제사장은 
먼저 십자가를 질 뿐더러 십자가를 향해야 하고 십자가 앞에서 먼저 회개하는 
자이다(약 5:16).  그런 사람은 상대보다 먼저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행하는 자에게만 
줄 수 있는 직분이다.  그 경우에 용서의 주체가 누구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성령이 
이미 쌍방에 확신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샬롬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죄용서”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403  
죄의 심각성에 비해서 샬롬의 보편성이 크다는 주장에 안주하기 때문이다. 샬롬을 
적용하기 위해서 죄의 용서를 다룰 때 죄용서의 심리학적 고려가 파고 든다. 십자가는 
                                                 
399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령을 부르는 형태의 기도는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그렇다. 
“성령님!”이라는 탄원은 적절치 않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높이기 때문이다. 
400 Hastings, Mission Church, Missional Worship,  215. 
401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제사장직(priesthood)으로서의 기도자에 관해서는 p. 144 를 
참조할 것. 건튼(Gunton)은 성령의 중재로 기도하는 제사장직이 유효하며, 기도하는 인간과 
공동체만이 아담이 상실한 피조물 세계의 청지기직(stewardship)을 계승한다고 보았다.  변하지 않는 
성령의 관심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제사이다. 
402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시작을 4 번에 걸친 십자가 언급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십자가는 곧 
고린도교인들의 회개를 독려했다고 생각한다.  




샬롬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원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사 53:5).  십자가 없이는 평강은 
없다.  회개없이 어떤 구원도 없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없이 선교도 없다.404  기도는 
십자가로의 초대다.   선교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감을 멈추지 않는 교회다.  성령은 십자가와 별도로 활약하시지 
오히려 격려하신다.  성령은 기도자를 십자가로 안내하신다.405  따라서 존재론적 선교 
모델은 깊은 교회와 넓은 교회의 양방향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방향의 
모델인 셈이다.  절반의 성공은 다 실패한 것일 수 있다.  성공은 이것이다.  선교적 
기도하는 교회다.  그리고 기도는 양방향성의 긴장감이 상존케 한다.  십자가와 회개로 
교회가 제정되고, 성령의 연합과 완성으로 규정되어 간다. 온유한 성령은 십자가를 








                                                 
404 김선일, 교회를 위한 전도 가이드, (서울: 새세대, 2012): 15-16. 저자는 “상한 심령은 전도에서 
우리가 늘 돌아가야 할 견고한 토대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십자가를 
언제나 염두에 두는 양방향성의 교회임이 분명하다.  
405 본 연구자는 성령이 주님을 십자가에까지 인도했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우리를 향한 동일한 보혜사 기능이다.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주님과 
성령의 동역이었듯이 우리도 성령과 동역함을 기대하는 것이다.  주님이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성령의 보혜사 역할을 아셨기 때문일 것이다.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간됨의 삶인지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기도하는 인간이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고 성령과 동역하는 삶일 것이다.  십자가는 인류역사의 통과점(passing moment)이 
아니라 전환점(turning point)이다.  성령은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새롭게 하며, 회개를 새롭게 된 
기도자와 함께 죄의 권세를 무력화 시키므로(무덤에서 부활케 하심으로) 합력선의 방향으로 
전진하게 하신다.  합력선의 방향은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된 것이 결코 아니며,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동반한 초월적이고 주권적인 성령의 작품이다.  또한 그 아름다움만이(때로는 진실됨과 착한 행실로 
나타날 것이다) 현실(here and now)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현실문제에 대한 일방향성이나 
무방향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의 구심성과 종말적 완성으로의 원심성이 가장 
실재적인 것이며, 우리의 깊은 기도(더욱 간절한 기도)는 두 방향성 사이에 위치함으로 성도의 




I =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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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밝혀진 기도의 양방향성을 가지고 본 연구자가 목회하고 
있는 오성교회의 기도목회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내용적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첫째가 예수님과 십자가로 안내하는 믿음의 방향이고, 둘째가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사랑의 교제의 방향이며, 셋째가 소망의 인내를 다루는 방향이다.  
첫 번째 방향을 위해서는 교회의 구심적 기도가 전제되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방향을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원심적 기도가 요청된다. 본 연구자가 거듭 
주장하는 바는 첫 번째 방향성인 구심성을 구하는 일과 구심적 기도에 목회자로서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심성의 목회 아젠다는 전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심적 기도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오성교회의 기도목회는 기도의 
구심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말씀이 증거되도록 
힘쓰는 목회이다.  그 이후에 드러나는 사랑의 교제와 봉사가 점점 확산되는 모습을 
경험하는 목회이다.  최종적으로는 교회 너머로 소망을 품고 지금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성령의 안내를 받는 목회이다.  
 
제 1 절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옴 (Jesus-bound)과 성령과 함께 나아감 (Spirit-bound)406 
 
1.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406  기도의 양방향성을 얻는 것을 목회의 근간으로 한다.  곧 예수방향(Jesus-bound)의 구심성과 




예배의 형식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드러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될 수 있으면 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자의 구속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그러기 위해서 매 주일 예배가 작은 성찬식이 되도록 애쓴다. 407   예배 중의 기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신 예수님과 함께 성부께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대제사장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옴을 성도들이 잊지 않도록 
일깨운다.408  회중기도자(대표기도 맡은 사람)를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과 죄사함과 중보가 
부각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그래서 초신자들도 느낄 수 있는 예배의 구심성을 
유지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2.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예배 
말씀 선포 후에는 반드시 합심기도를 함으로 그 날 주신 성령의 원심적 주제를 
발견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다.409  교회 전체에 주신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은 
각자가 처한 현실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구체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목회자의 축도는 그래서 보내심의 축도라고 명명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예배를 통해 교회가 모이고 그리고 보내지는 양방향성이 있음을 체득하도록 
한다. 
 
  3.구심성이 있는 찬양 
찬양은 불신자도 따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찬양을 기존의 신자와 초신자가 다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410  찬양은 한마디로 ‘곡조 붙은 기도’라는 마음가짐을 늘 
갖게 한다. 기도의 목적지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와 주님이듯이 찬양의 주제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맞추어진다.  성가대의 찬양은 물론 회중의 찬송의 
                                                 
407  교회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재하심을 경험하듯이 설교도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  
제 5 장(p.154) 및  제 6 장(p.179) 참조. 
408 제 2 장 및 제 4 장의 주기도문의 의미 참조. 
409 사도바울의 모델을 따라서 예수 십자가로 하나된 청중이 합심기도로써 성령의 연합과 완성의 
방향성을 발견토록 권장한다.  제 4 장 바울의 기도 참조. 
410 다윗이 기도를 가르쳤듯이 교회는 가급적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도의 은혜를 가르쳐야 한다.  
찬양을 통해 초신자들이 성령의 구심성을 감지하는 것만이라도 소중한 체험이 될 것이다.  제 3 장 




능력이 십자가로 향하는 기도자를 격려하도록 한다.  십자가로 이끄시는 성령의 
구심적 활동에 맞추어져 있는 성도들의 열린 심령을 찬양의 목표로 하고 있다.  매 
찬양의 소주제는 다양할지라도 대주제는 십자가와 거기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로 
한다.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 찬양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4.구심성이 있는 설교411 
말씀과 기도의 관계에서 볼 때 오성교회의 기도목회는 성경에 대한 부단한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기도가 중요한 만큼 말씀도 중요하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심령에 침투하여 수많은 성경역사의 
모습 속에서 기도와 분투를 통해 열매로써 나타나는 것이었고, 본 교회에서도 
재현되기를 기대한다.  참 기도의 본질을 근간으로 하여 구약과 신약에서의 기도의 
역할이 신앙공동체에 주신 부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이것은 기도 목회를 
통한 모든 상황에서의 적 부흥의 실마리를 찾는 작업이었다. 412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만드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었고 
대답은 그렇다는 것이다.  인간이 성령의 양방향성을 구하는 기도자가 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혹은 동반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오성교회 기도목회는 성령의 동역자와 동반자로서의 기도자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목회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통로인 기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확인하려는 목회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은 
각종의 현실에서 좌절하고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주며 그 과정들을 
통과하는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모습을 기도의 양방향성의 관점에서 
                                                 
411매 주 설교의 주제는 단순할수록 효과적임을 깨닫게 된다.  또한 그것이 십자가를 쉬운 말로 
재해석(rephrase/interpretation)할수록 청중의 반응이 뜨거워진다.  예수님의 복음서와 사도바울의 
편지 뿐 아니라, 구약의 본문을 다룰 때에도 십자가로의 구심성으로 설교의 뼈대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느끼게 된다.  제 3 장과 4 장의 구심적 모티브에서 얼마든지 상황에 맞는 변형이 
가능하다.  물론 목사의 무릎을 통해서 말이다. 
412 장성배, “교회개척형 리더십 연구”, 236-272. 교회개척자의 목회적 능력 중에서 기도는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라고 생각한다.  기도를 
통해서 닫혀 보이던 성경이 열릴 것이고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로의 
구심성이 있는 메시지를 통해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원심성을 매주 경험하는 목회를 
추구하고 있다.  그럴 때 성령은 사랑의 분출이며 초월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 
성도와 함께 체험하는 것이다.413  즉 성령은 십자가에서만 만날 수 있으며 기도자를 그리로 
안내하신다고 설교자는 증거하는 것이다.414  기도목회자가 할 일은 성도로 하여금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혹은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양방향성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과 더 
뜨겁게 사귀는 일이다.  그 결과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여 자신과 세상의 문제들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설교의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5.매일기도회를 통한 기도훈련 
기도목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기도훈련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415  
기도회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지 않는 것이 합당한 생각이다.  오성교회의 기도회는 매일 
모이는 기도회를 추구하되, 모든 기도의 모임은 기도하는 자의 한 마음 됨이 우선적으로 
실현되도록 힘쓰고 있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거기에는 두 마음 이상의 모여지지 않는 
갈등이 없었는지 조사한다.  왜냐하면 한 마음이 아닌 곳에는 주님이 방문하시지 않기로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즉 기도회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 기도회는 말하고 간구하는 
시간으로만 활용하는 습관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한다. 기도는 동시에 듣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413 예배 특별히 설교의 중요성은 친교와 봉사로 이어지는 후속되는 감동에서 발견하게 된다. 결국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각자의 신앙이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 얼마든지 코이노니아와 
사랑의 봉사 활동에 나설 에너지로 충반해 있다는 고백임을 알게 된다. 또한 그 에너지는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새로운 일(contingency)도 마다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다. 판에 
박은 봉사가 아니라 성령의 아젠다에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는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이다.  
교회 너머의 사랑과 소망의 봉사는 특별히 제 6 장 선교적 교회의 양방향성 참조할 것. 
414
십자가와 기도를 적용한 설교의 예는, 신기형 “나의 회개 설교”,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2007) 여름 
제 39 호 121-133 을 참조하라. 
415 Stanley Gale, “God’s house of prayer: Extreme Makeover Edition”, Presbyterion 39/1(Spring 2013), 1-8. 
기도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이며, 그에게 나아가는 길과 예배이고, 진실한 제사장직과 
연결된다고 하 다.  그는 현대교회가 전투적 교회에서 승리적 교회로 자만에 빠져 있다고 경고한다.  
기도는 교회됨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필수란 사실을 주지시킨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문, 




하나님의 은혜는 들려진 말씀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간다.  기도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은 공예배의 그것과 다소 구분되어야 한다.  특별히 그 말씀은 교회의 존립 근거에 
사명감을 고취하려는 취지에서 준비되어진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 내용을 
취한다.  그러한 점에서 주님이 본을 보이신 대표적인 기도인 주기도문은 그 시행상 
갱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416  그 고백과 간구의 본질에서 신자들은 주님과 동일한 
심령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최고 권위의 기도임을 
기도에 임하도록 애쓴다.  그것은 교회와 사회를 중보하는 주님과 같이 드리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모든 기도회와 훈련의 목적지는 주님 곁이며, 정확하게는 골고다 
언덕이다.  회개는 그러므로 기도회의 값진 수확이다.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성령의 
회개하는 기도자에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도회는 성령의 양방향성을 보다 
강하게 체험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되어지고 있다. 
 
  6.성도의 기도하는 삶 
들려진 말씀은 어떤 형태로든 윤리적 결단과 실천을 권고한다.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기도의 원심성은 변화된 기도자로 하여금 하나님 일의 동역자로서 위상을 
높여준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은혜가 
주어진 성령의 동역자인 셈이다.  그리고 그가 성취하는 것은 세상 역사의 지평을 
확대하기 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희망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그러므로 기도목회는 세상의 주류에 편승하기 보다 오히려 남은 자(remnant)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권면한다.  성경의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역사는 남은 자들의 공동체의 역사를 지향한다.   
또한 공동체의 간구로 승화될 때에 개인의 기도도 유효해진다.  이 공동체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417  이 부흥은 기도가 
                                                 
416 오성교회 매일기도회는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모이는 모델에서 출발하며, 특별히 주기도문 
공동체가 됨을 목표로 한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같이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이미지가 기도회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지배한다.  또한 주님의 기도 모델을 배우는 기회이기도 
하다.  제 4 장 예수님의 기도 참조. 
417 James E. Rosscup, “A catalyst for the church to pray”,  MSJ 22/2 (2011), 179-200. 저자는 교회가 




열쇠이고 그것은 방법론을 모색한다.  그 방법론이란 성령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은 기도하는 남은 자에게 주신 보혜사이다.  성령은 기도자를 도와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신다.  교회는 성령의 구심적 활동에 편승하게 된다.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내향적 활동에 동역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 성의 
성의 전부라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우리의 큰 짐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변화와 새롭게 됨과 
특별히 회개를 체험한다.  성령의 동역자로서 새 출발이 주어진다.  이 외향적 활동은 
전적으로 성령의 주도하에 움직이며 우리의 이성이 아닌 성령의 초월적 은혜에 
의존한다(고전 15:10).418  그러므로 유일한 반응은 감사와 찬양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오직 기도충만한 삶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  기도목회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이러한 역동적이고 변화된 삶이 성도들의 일상에서 발휘되도록 늘 권면하고  또한 
관찰하고 있다. 
 
제 2 절  사랑으로 서로 하나됨과 섬김으로 나아감 (Love Each Other) 
 
기도의 구심성을 통한 십자가의 믿음에서부터 최근에 열려진 방향을 소개한다.  
그것은 교회와 가정의 친 함의 증대라는 주제이다.  이러한 성령의 원심적 관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재를 찾던 중 David & Teresa Ferguson 의 Keeping Marriages Healthy 
(기독교인들의 건강한 결혼: 엄예선, 이성희 역)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시행키로 
하 다(2017 년 4 월부터 모이고 있다).  대상은 우선 결혼적령기의 자녀를 두고 있는 50 대 
후반의 부부들이다.  세미나 형식의 이 모임은 목회자의 머릿말로서 시작한다.  특별히 
“친 함을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목회자가 느낀 점은 십자가로 향해서 갈 때 참석자들의 반응이 점점 
진지해진다는 것이다.  그 결과 마음 속에 잠재해 있던 “친 함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418 오성교회의 기도는 성령의 구심성에 순종할 뿐더러 원심성에도 그러하다.  십자가로의 구심력을 
얻음을 사모하되, 성령의 초월성을 예단하지 않는다.  성령의 아젠다를 교회가 선점하려는 태도는 
기도의 양방향성에 정면으로 배치될 것이다.  성령의 합력선의 방향은 뜻밖의 기쁨과 기적이다.  




과감하게 노출하는 것을 발견하 다.  그래서 모임이 마쳐갈 때에는 모두가 유익한 
모임이었다는 느낌을 충만히 안고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성과는 이 모임에 
새로운 참석자들을 초대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원심성은 서로서로 세워주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19  
교재 외에도 건강한 결혼과 가정 세우기에 관련한 다른 좋은 교재들도 기도를 통해 
양방향성을 얻는다면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얼마든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제 3 절  소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감 
 
2017 년 1 월부터 오성교회에서는 교회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양육과 전도의 두 가지 목표를 다 충족하는 좋은 교재를 발견하 기 
때문이다.  Emmaus - The Way of Faith (엠마우스 - 믿음의 길: 성서유니온선교회) 라는 
교재를 가지고 매주 토요일 조찬모임을 교회 밖에서 갖고 있다.  주로 찻집이나 
공원에서 만나는 이 모임은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신앙 지식을 새롭게 
하고 전도를 향한 열린 마음을 품도록 하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적 
교리와 교회 그리고 삶으로 구성된 이 교재를 그리스도 중심의 모임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초점이 있으며 십자가의 의미를 매 
주 새롭게 발견하는 즐거움과 진지함이 함께 하고 있다.   
그 결과 모임 참석자들은 지금 겪고 있는 자신과 가정과 직장의 현안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동기부여를 얻고 있다.  또한 교회 섬김의 열정도 한층 
뜨거워지고 서로가 하나되는 코이노니아가 무엇보다도 깊어짐을 발견할 때 목회자의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도 큰 수확이라 하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모임을 사모하게 
                                                 
419 십자가에서부터 나아가는 성령의 서로 세워주심(mutual constitution)이 모든 사랑의 봉사의 최종 
모습이다.  성령의 규정(constitution)활동은 어떤 교재(study materials)로도 제한되지 않으며 항상 
모임 너머(beyond)를 지향하는 운동력이 있음을 발견한다.  물론 목회자는 대표적으로 십자가 중심의 
모임이 되기까지(곧 그리스도가 모임에 내재하시도록) 성령의 구심적 제정활동(institution)에 헌신할 




되고 필요한 준비를 서로 갖추어 오는 열심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세상을 
연합하시는 소망의 성령과 관련된 좋은 교재들을 가지고 교회 너머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문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논의하는 모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420  
된다.420  성령의 외향적 활동이 주도(initiate) 하시기에 모임에 기쁨이 있고 순종과 실천이 
실천이 따른다는 사실이 이런 자신감을 고무하기에 충분하다. 
 
제 4 절  오성교회의 기도목회에 대한 평가와 전망 
 
본 연구를 추진하면서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목회는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일이다(행 3:6).  물론 
물질적 지원도 결과적으로 따르겠지만 십자가로의 구심성보다 앞서지도 앞설 수도 없다는 
사실은 너무 분명해졌다.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오는 기도의 구심성을 
목회의 주안점으로 붙잡게 되면서 설교의 준비와 전달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본문에서 
무엇이 구심적 모티브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을 통해 설교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여러 자료를 참조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정리되어 나오는 설교의 아웃라인은 철저하게 
기도를 거쳐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초점을 맞출 때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고, 온 교회의 지지와 호응과 감동을 얻게 된다. 이러한 구심적 
방향성을 얻은 목회를 통해서 그동안 몇 개의 새로운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형성될 수 
있었다.  이들 전혀 새로운 모임이 매번 시도될 때 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제정과 성령의 새로운 규정 활동이 발생함을 목격하게 된다.  새로운 규정 활동이란 
코이노니아와 위로와 치유와 그리고 소망이다.   
민중신학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있지만421, 기도의 양방향성에 있어서 
제정과 규정 혹은 구심성과 원심성의 순서를 혼동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놓고 사랑의 봉사라는 주제로 모일 수는 없다는 
                                                 
420 제 2 장 참기도의 도표를 다시 한번 참조할 것(p. 61).  소망의 시각으로 현재의 문제들(issues)을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데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노력한다. 




것이다.  사랑의 봉사는 성령의 초월적인 활동의 아젠다이며 교회는 먼저 예수의 
죽음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 기도회로 모이는 것이 더욱 생산적일 것이라는 지적을 
해 주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소망에 관한 논의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주제보다 
앞서지 않음을 주지시키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연합에 관한 논의도 기도의 양방향성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서로 다름을 강조하려는 흐름과 관계성만을 인정하는 세력과의 통합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성령의 양방향성에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합과 통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예수와 합력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중재를 요청하는 기도자로서 설 때만이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연합의 당위성을 먼저 제시하고 모이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훼손하는 것일 뿐더러 
십자가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422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통합은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십자가의 정신을 믿을 때 드러나는 성령의 초월적인 하나됨의 힘이다.  다시 
말하면 개선이 아닌 변혁의 놀라움이다. 
향후 과제가 있다면 지교회 차원에서 논의한 제정과 규정의 양방향성이 몇 개의 
교회 혹은 교단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라고 하겠다.  
그리고 사회통합의 노력이나 문화와 환경 문제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 중심의 
교회는 누구인가에 관한 활발한 논의도 요청된다.  이상과 같은 추가적 연구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밝혀지는 교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사례가 모아질 때 교회를 
생성하시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는 기도자들을 연결하는 더 좋은 안내서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422  세계교회협의회(WCC)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닌지 겸허하게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논문은 기도가 목회의 수단이라는 좁은 의미의 기도론에서 목회의 동력을 주는 
방향성의 관점에서 논의해 보았다.  그 결과 기도의 양방향성에 관한 의미있는 이해에 
도달하 다.  십자가와 성령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생각한다.  
기도는 구속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으로 향하는 구심성이 있으며, 완성의 
중보자 성령의 사역을 따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너머로 나아가는 원심성의 양방향이 
있다.  구심적 기도는 교회를 제정하며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로 나아오게 된다.  원심적 
기도는 교회를 규정하며 성령과 동역하는 기도자가 되게 한다.  원심적 기도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일부는 교회 너머로 확대되어 간다. 
본 연구자는 기도의 양방향성이 구약의 경우에서 발견되는 사례들을 조사하 다.  그 
결과 공동체를 제정하는 구심성과 규정하는 원심성의 양방향성이 뚜렷하게 존재함을 
발견하 다.  이는 양방향성의 주제로 성경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중보로 향하는 구심성이 있으며, 새 언약의 공동체로 향하는 
원심성이 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는 구심적 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으며, 그 과정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취하는 과정이었다.  십자가에서부터 





바울 서신의 머릿말에 등장하는 기도의 형식을 중심으로 각 서신서를 검토한 결과, 
기도의 구심성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려는 그의 
노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의 기도의 구심성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향하며, 여러 
편지에서 자신과 같이 기도함으로 성령과 함께 원심적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함으로 편지를 맺고 있다.  그 방향은 성령과 함께 더 큰 연합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간이 임의로 세운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전적으로 맡기는 우연성을 
존중하는 매우 겸손한 기도이다.   
건튼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에 기도를 대입시켜 본 결과 기도와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  기도는 구심적 핵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정으로 
나아오며, 원심적 방향인 성령의 규정으로 나아간다.  구심적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믿음에 이르며, 원심적 기도를 통해 성령과 함께 사랑과 소망의 
규정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깊은 교회와 선교적 교회 사이에서 기도의 양방향성은 더욱 드러났다.  두 가지 
교회 모델은 존재론적으로 교회를 설명한 것으로 그치지만 본 연구자는 기도의 
양방향성을 통해서 교회의 역동성을 설명하고자 하 고 결과는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  
교회는 기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이게 되며, 성령과 함께 흩어지게 
된다.  구심적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며 그것은 소위 깊은 교회를 
제정한다.  원심적 기도는 선교적 교회의 활동을 규정한다.  우리는 구심적 기도로써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을 체험하며, 원심적 기도로써 성령의 초월하심을 체험하면서 
교회 너머로 나아간다.   
이상과 같은 양방향성의 기도목회를 오성교회에 적용한 결과, 설교와 
코이노니아와 전도와 양육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기도와 성령의 방향성을 종합해서 오성교회 기도목회의 




1. 예수님의 기도목회에서 추론하다: 주님의 지상사역은 본 연구자가 관찰한 바와 
같이 뚜렷한 방향성이 있었다.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심과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심이 반복되는 패턴이다(막 1:35-39).   
2. 예수님은 교회의 핵심(core)이며 구원의 하드웨어(Hardware)이다.  이에 비해서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소프트웨어(Software)이다.  새로운 것을 
제정하시는(instituting)하시는 예수님과 완성하시는(constituting) 성령의 두 중재자 
사이에 기도목회는 활동하게 된다. 
3. 기도목회는 존재론에 근거한 선교적 교회의 일방향 목회를 거부한다.  교회는 
기도자들과 협력하는 성령의 양방향성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교회는 작은 예수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의 양방향성의 사역에 동역하는 기도자들의 헌신이다. 
4. 오성교회의 기도목회는 예수와의 만남(요 3:1-8)의 구심성이 있는 목회를 지향한다.  
구심성의 핵은 거듭남(중생)이다.  성령의 원심성은 성도의 소망이다.  시간적인 
구원의 완성이 강조되면 공간적인 완성인 사랑의 사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의 균형잡힌 목회를 지향한다. 
5. 오성교회 기도목회는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의 사랑의 연합을 교회와 세상에 
적용하는 목회이며,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게 하는 통합의 원리를 부단히 
실천한다.  이상의 기도목회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I = 예수 그리스도의 제정 
중생과 믿음 




P1 = 구심적 기도 
말씀과 기도 
P2 = 원심적 기도 
합심기도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적용가능성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다루므로 결국 하나님의 버리심을 초래한 성경 역사를 돌아보게 된다.  하나님은 
천지를 살피셔서 꾸준히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찾는 인간을 발견하고자 하신다.  
그 인간이란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기도자이다.  하나님 말씀의 계약적 속성이 
이 기도자에게는 믿음을 통해 계속적으로 유효하고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자는 자신의 심령도 부흥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흥을 전파하는 사람이다.423  
그는 하나님의 부흥의 동역자이기 때문이다.  기도 목회란 기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목회다.  그런 목회는 정적인 데서 동적인 흐름으로 성령을 체험한다.  그리고 
동역한다.  기도 목회자는 십자가가 항상 목적지이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이 변화하며 
회개의 선두에 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에서 성자가 가운데 위치하듯이 기도 목회는 기도가 
연결(conjunctive)이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나아오고,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간다.  십자가에서 출발한 성령이기에 그 성은 참 기독교의 성이고 유일한 
신앙이다.424  또한 십자가와 성육신을 따라 용서와 관용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감과 친 함이 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공동체에 내재하심을 
체험하며, 성령의 초월적 중재의 증인이요 동역자가 된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창조의 
두 번째 아담으로 보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에서의 창조작업에 소망을 
가지고 참여한다.  그래서 교회의 심리는 자발성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다.  기도 
목회는 선교적 교회와 결과가 유사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고 본 연구자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기도 목회는 존재론이나 개념에서부터 
                                                 
423 Grant R. Osborne, “Moving forward on our knees: Corporate prayer in the New Testament,” JETS 53/2 
(2010), 243-267.  현대 북미 교회에서의 예배가 기도에 인색한 점을 지적하면서 부흥을 위한 기도의 
열정을 강조한다. 
424  하워드 클라인벨, 전인건강 (서울: 성장상담연구소, 1995), 13. 본 연구자의 교회에서 이 책을 
가지고 성경공부를 했을 때, 뭔가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다.  지금 생각하면 훌륭한 
관찰과 조언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다소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십자가에서부터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한 거룩한 부담이 될지 모르겠다.  그것은 참 




선교에 이르는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고 하는 은혜 수단에 의지해서 
성령의 양방향성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425   
동일한 고백이 기도자에게 있을 때, 성령은 기꺼이 동역을 허락하신다.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든 성령의 외향성이고 원심성이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성령의 증거는 
서로 세워줌이며 그 열매는 합력선이다(롬 8:28).  그 합력선이란 창조 세계를 보다 
진실되게, 보다 선하게, 보다 아름답게만드시는 초월적인 사랑의 힘이고 에너지이고 
소망의 위로다.  소망의 이신 성령은 종말론의 지평선으로 기도자의 시선을 언제나 
향하게 하며, 그 소망의 근거에서 현실을 해석하게 하신다.  그 해석과 그로 인한 행동은 
과격하지도 순진하지도 않은 사랑의 봉사이다.  기도자로서 교회가 할 일은 소망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현재 주어진 상황에 역시 기도로 대처할 뿐이다(빌 3:13).  성령과 동역하기에 
이 작업은 결코 외롭지 않다.  아직 고난이 남아있음을 인정해야 하지만 이미 갈보리에 선 
십자가를 성령과 함께 증거하는 기쁜 목회이기에 우리의 노력은 보상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믿음으로 향하는 기도의 구심성과 사랑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원심성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자는 기도의 양방향성이 
목회의 전면에 나서야 할 것으로 믿는다.  나아가서 교회가 구심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관한 여러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성령의 
원심성이 교회를 넘어 사회 전체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사회는 페리코레시스의 하나님을 앎으로 통합될 것이고, 통합의 주체는 진/선/미 의 
완성자이신 성령일 것이다.  교회는 기도자로서 성령의 연합 활동에 협력하는 데 있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는 기도의 구심성을 유지하는 일이 단순히 기도의 
언어 뿐 아니라 모든 행위까지도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할 줄 
안다(시 19:14;139:3).  그 결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에서 그리스도의 내재성과 성령의 
                                                 
425 Stephen Strauss, “The Significance of Acts 11:26 for the Church at Antioch and Today,” Bibliotheca 
Sacra 168 July-September (2011), 283-300.  저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초월성이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극대화 되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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